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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파용종자!!!

지금 파종해야 합니다.
추파용종자의 대표주자 양귀비, 우리꽃이 개발한 우리 법면혼합종자는 

지금 파종해야 내년 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 •’국.、,

대한민국의 양귀비 우리 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양귀비 전문회사 우리꽃에 문의하세요

문의전호K 031—634—7990 대량구매〜소량구매 가능

Seeding for Autumn season

우리법면혼합종자

일년생과 다년생 26종이 생태적, 경관적으로 혼합된 우리법면혼합종은 1회 파종으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경관연출을 할 수 있습니 다. 법 면, 나대지 등의 대면적 조경은 물론 짜투리 땅 등의 
소규모 경관조성에 고민하는 분들에게 알맞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면의 계절별 다양한 풍경 변화!

다으러꼿 문의전호R 031-634-7990 대량구매〜소량구매 가능

http://www.urisee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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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비움과 배려 나눔의 문화를 배우며

풍성한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지난 추석 은 가족이 모여 앉아 가볍게 담소 

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 2년차 오빠네 부부가 가사도움, 맞벌이, 육 

아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던 중 서운한 마음에 언니의 눈 

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다. 이때 필자의 바깥양반이 나서서 말하기를 “저희는 

함께 산책을 해요”. 우리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을 보고 후 하고 알게 모 

르게 숨을 쉬고 말았다. 도심 속에서 생활하는 이들 부부에게 산책이 해결 

책이 될 수 있을까. 뜨는 해와 붉게 물드는 노을까지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어주는 천리포수목원에서의 나의 하루를 느끼게 해 주고 싶은 마음만 남고 

명절의 모임은 일단락되었다.

식물 가까이 살고 싶어 삶의 터전까지 옮겨 수목원에서 지낸지 2년여가 넘 

어간다. 지난여름 작은 행복이 더해져 먼 길을 돌아 영국 정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을 되돌아보며 무엇을 보고, 배우고, 느끼고 온 것이 

라고 말해야 할까 수목원에서 일을 하고 지내는 필자에게는 업무 시간도 

하나의 산책이지 싶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간이라고 해서 걸음을 재촉할 필 

요 또한 없다 이 일상에서 벗어나 영국에서 보낸 8일간의 기행은 먼 길을 

돌아 영국 정원을 느리게 걷고 온 것이라 말하고 싶다. 정원을 들어서는 순 

간 머릿속이 비워지는 감정이 지금까지 잊혀 지지 않는 것은 그 곳에서 만 

난 행복한 사람들과 정원들 때문일 것이다. 그들의 정원에서 본 비움과 배 

려, 나눔, 그리고 전통과 문호® 다시금 정리해 본다.

햄튼 코트팰리스정원의 대형포도덩굴햄프턴 코트 팰리스

Hampton 

Court Palace

햄튼 코트 팰리스정원 잔디화단 경계

TMG** 느다 의!11111 111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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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움과 배려에서 시작된 정원

‘느림을 사는 자만이 비울 수 있고 
비운 자만이 느림을 누린다!’

정원을 가꾸는 이들에게 정원을 구성하는 요소를 묻는다면 

식물(Plants), 길(Pass), 조형물(Objects), 경계(Edging), 공간 

(Space) 등 여러 가지를 나열할 것이다. 내가 지금 즐기는 이 

정원에도 이미 많은 요소들이 속속 들어 앉아 있다 영국 정 

원도 우리 내 정원들과 비슷하겠지만 이들 정원에는 공간과 

공간 사이, 식물과 식물간의 간격에서 오는 여유와 느림을 

느낄 수 있다. 흔히 영국인들을 ‘꽃과 정원의 문화’라고 할 정 
첼시피직가든의 숲체험을 돕는 교육 가드너

도로 식물을 좋아하고 개인 정원을 가꾸는 솜씨 또한 일품이 

다. 이들의 행복한 일상은 정원에서도 묻어난다. 런던 도심 

속에 돌담으로 둘러싸인 5천여 평의 ‘비밀의 정원’ 첼시 피 

직 가든(Chelsea Physic Garden)에는 정원을 바라보며 오후 

의 차를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이 정원을 꼭 닮아 있다 빽빽 

하게 자라난 큰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없어도 알맞게 자란 나 

무들이 정원의 역사를 이야기 해주며 공간 마다 자리한 화 

단(Bed)은 사방에서도 감상할 수 있도록 여러 초화류가 심겨 

있다. 작은 정원이지만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잔디밭은 

개방형으로 되어 있으며, 오래된 작은 건물에서는 교육과 체 

험이 함께 이루어진다.

길을 따라 만들어진 울타리는 식물의 키를 낮추는 대신에 

다양한 소재(식물의 종류)를 사용하여 그 재미를 더함으로

첼시피직가든 정원사

첼시피직가든 *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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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좁은 공간을 배려한다. 1701년에 그려진 스케치와 문헌 기록 

을 바탕으로, 1995년에 대대적인 복원 작업을 거쳐 정원의 모습 

을 되찾은 햄프턴 코트 팰리스（Hampton Court Palace）에는 유명 

세를 타고 있는 Great Vine（대형 포도덩굴）이 있다. 1768년에 조 

경사 브라운이 심은 포도덩굴이 자리한 작은 온실 내부에는 찾 

아오는 이들이 가까이 볼 수 있도록 유리벽을 설치해 놓았다 포 

도덩굴의 위엄에 반하고 나오면 온실 앞에 널따란 맨 땅이 펼쳐 

진다. 포도나무 지상부가 차지하는 면적의 몇 배는 되어 보인다. 

그 앞에는 사람 키만큼 한 높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글씨의 팻 

말이 꽂혀 있다 포도나무의 뿌리를 위한 공간으로 수분과 영양 

분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식물을 심지 않고 유지 

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정원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한 배려와 그 

안에 살아가는 식물들을 위한 비움의 공간에서 부터 정원은 시 

작되고 있었다.

큐가든 정원사

치유와교육, 체험이 일상이 되기까지

숲 체험, 캠프란 단어가 몇 년 전부터 들리기 시작하더니 숲 학교 까지 생겨나고 있 

다 작은 □ 유에까지도 도시화가 가속화 되어 감에 따라 숲은 그에 밀려 나는 반면 

사람들의 자연에 대한 관심도는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천리포수목원도 캠프와 체험, 전문가를 위한 심화과정 까지 정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몇 있다.

영국 정원을 거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어떻게 식물과 함께 하는지 

를 엿볼 수 있었다. 마라톤을 하듯 보고 또 봐야 할 만큼 정원 면적은 넓고 볼거리가 

많다고 하는 큐 가든Kew Royal Botanic Gardens）은 방문객들이 많이 찾는 5월부터 

많은 체험과 행사가 기획/전시되고 있었다. 식물의 다양성과 인간에게 주는 이로움 

을 목적으로 하는 P^NTASIA 행사는 곳곳의 정원과 온실에서 해설과 함께하고 있 

다. 빅토리아 광장에서 만난 예쁜 모자에 앞치마를 두른 정원사는 우리에게 이로운

8 - Gardenin November

큐가든 나무 뿌리 의자

식물들의 모형을 가득 실은 카트를 세우고 각각 

의 식물성분이 가진 치유력과 영향력에 대해 설 

명해주었다. 1673년 영국 약제회에서 식물의 치료 

효고I를 연구하기 위해 설립한 첼시 피직 가든은 

영국 토산식물 뿐 아니라 인디언 마오리족, 중국 

및 남미부족 등이 사용한 약제식물과 독성식물을 

구역별로 심어놓아 식물학이나 가드닝에 애정을 

가진 사람들의 필수 견학 코스로 인정받고 있다. 

입구에서 건네받은「Family activities At a 이ance 

calendar 2014」팸플릿에는 식물의 기본 강의에 

서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5월부터 10월까지 기획 

되어 있었다.

큐가든 팜하우스

큐가든 팜하우스 큐가든 Materia Medics를 설명하는 정원사

Gardenin November - 9



정원에 숨겨진 소재를 찾아서

천리포수목원이 첫 삽을 뜨던 시절부터 그 나무 

들이 자라 숲을 이룬 세월을 산 오랜 경력의 가드 

너가 말하길 ‘삽 한 자루면 못 만드는 게 없다’고 

했다. 나 역시 가드너가 되고자 마음먹고 수목원 

에서 실습을 하던 시절 제일 먼저 접했던 도구 역 

시 삽이었다

그 외에도 전정가위, 톱, 갈퀴 등 정원에서 사용하 

는 여러 용품들이 있기 마련이다 영국에서 만난 

가드너들의 작업복과 도구들은 그 종류와 크기가 

대단히 다양했다.

정원 내에 있는 Book & Gift Shop에서는 식물종 

류별 전문 서적들이 여느 도서관 못지않게 판매 

되고 있어 전문 분야가 따로 없이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하여 볼 수 있다.

위슬리 가든

런던 근교 정원에서 가장 크고 구비된 물건의 종 

류가 많다는 위슬리 가든(Wisly Garden)은 정원 

을 입장하지 않고도 방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건 

물 에 가든샵이 자리하고 있다. 개인 정원을 가그F 
는 영국인들은 이곳에서 식물 관련 책을 읽고 정 

원에 사는 곤충들의 집을 장만하고 식물을 위한 

각종 퇴비와 작물보호제를 구입한다 이 작업들을 

위한 도구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특권 아닌 특권도 주어지니 이 보다 더 부러 

울수가.

21세기 신 개념 숲 속 정원의 전형을 보여주는 곳 

으로 유명한 사빌 가든(Savill Garden)에서는 큰 

나무늘 사이로 자리 잡은 화단의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이 눈에 띈다.

위슬리가든 정원용 도구

위슬리가든 가든샵

위슬리가든

위슬리가든

위슬리가든

안쪽에 자리한 식물들까지 훤히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느다란 철재는 10만평의 정원 내에서도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식물

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배려된 식물표찰과 안내판에서도 그들의 꽃과 정원 문화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식물과 정원에 조 

화롭고 그에 유익할 소재를 찾아 연구하며 상품으로 개발하기 까지 이 모든 것이 영국 정원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우리에게도 정원

을 위한 쇼핑 타임이 필요하리라

Gardenin November - '



A 사빌가든

◄ 사빌가든 화단경계물

▼사빌가든

(Savill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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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창작하는 이들

8일 동안 두 발로 부지런히도 느리게 걸었다. 

큰 나무들 사이를 걷고 작은 정원들을 산책하 

며 공간과 공간이 바뀔 때 마다 그 속에서 일하 

는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공휴일에 방문한 사 

빌 가든에서는 가드너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 

Green Shop（식물판매장）에서 만난 자원봉사자 

친구에게 예의 없이 카메라를 들이댔다 

작은 정인 첼시 피직 가든에서는 어린이들의 

숲 체험을 돕는 교육 가드너와 채소정원（비타민 

가든）에서 일하는 7주장화가 멋진 정원사도 만 

났다. 각 정원 마다 그들 나름대로의 후원제도 

와 예약 시스템을 갖추고 식물 해설 및 정원의 

역사 해설사가 있어 다양한 설명을 엿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기도 했다.

사빌 가든 
(Savill Garden)

사빌가든

영국 왕립협회가 운영하는 정원으로 원예사. 정 

원사를 길러내는 세계 최고의 교육 기관인 위 

슬리 가든에서는 이동 하는 정원마다 팀을 이 

루어 일하는 이들을 볼 수 있었다 2007년도에 

완공된 위슬리의 온실 내부에는 식물 안내도 

옆에 Glasshouse "team에 소속된 팀원의 사진 

과 함께 이들의 전문 분야와 맡은 업무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원을 디자인하고 창작 

하는 정원사가 있어 식물마다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시간이 전통과 역사로 남는다. 먼 길을 돌아 

영국 정원을 산책하고 돌아왔다. 비움을 통한 

공간에서 나무와 정원사의 배려를 보았고, 숲에 

서 보내는 일싱이 오랜 전통이 되어버린 그들 

의 문호« 느끼기에 그 시간은 충분했다.

사빌가든

Gardenin November ■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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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덴 프로젝트는 영국의 남서쪽 콘월(Cornwall)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온실과 온실 주변의 정원이 

다. 1993년 영국 정부는 복권사업단음 설립하였는 

데 이 기관의 역할 중 하나는 사회적으로 좋은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건축 프로젝트에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었다. 에덴 프로젝트는 이러한 혜택의 수혜자 

로 콘월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광을 생물권 실 

험실로 만들고자 한 계획에 8천5백만 달러를 지원 

받아 1997년에 착공되어 2000년에 개관된 곳이다.

손관화교수

천안연암대학 화훼 디자인계열

(플로리스트리 전공+가드닝 전공) http://sohn.yonam.ac.kr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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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해식물구역 3동, 열대우림구역 3동.。 

로 워낙 규모가 큰 온실이라 유명해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한다는데 내가 방문 

한 11월의 초겨울 날씨에도 관광버스가 여 

러 대 와 있었다.

Gardenin Novembi

에덴 프로젝트는 런던에서 멀기 때문에 기 

차비도 비싸고 썩 내키질 않아 갈까 말까 

망설였는데 영국을 떠나야 할 때 쯤 11월 

말에 갑자기 가보기로 결정하였다-. 영국 

의 기차비는 항공권처럼 예약시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고 경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 

디'. 인터넷으로 계속 체크하다 저렴한 밤 

기차 표를 구입하였다-. 런던 패딩턴역에서 

4시간 40분 정도 기차를 타고 남서쪽으로 

가면 세인트 오스텔(St. Austell) 역에 도 

착한다. 시내버스를 타고 20분 정도 가면 

에덴 프로젝트가 나오는데 나지막한 산으 

로 둘러싸인 분지에 정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 정원 중심에 거대한 반구형 유리구조물 

인 바이옴(biome, 생물군계) 온실 6개가 

연결되어 있다. 온실은 다양한 기후에 따 

라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첨단 기술을 접목해 디자인되었다. 온실은

http://sohn.yonam.ac.kr


반구형 구조물은 깔끔하게 건축되어 있는데 내부의 

열대우림은 그렇게 돋보이질 않았고 깔끔한 느낌을 

주지 않았으나 지중해식물 구역은 식물의 특성상 비 

교적 색다른 느낌을 주는 편이었다. 초겨울이라 실외 

정원의 꽃들이 다 져버렸기 때문에 정원의 회려함이 

없었고, 망설였던 만큼 약간 후회를 했었지만 다녀왔 

다는 것과 홈페이지와 현장을 통해 에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방문하도록 만들어 수익을 창줄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 

부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상업적 정원들이 

갈 길을 보는 것 같았다.

입장료와 그리고 음악과 예술 이벤트, 

교육, 어린이 놀이 세션, 워크샵, 스포츠, 

정원 투어, 대회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식물공장, 건강식품을 이용한 카페와 레 

스토랑,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여 러 가지 

활동, 결혼식 王는 회의 장소 대여 등 많 

은 행사와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었다.

도자기 원료인 흙을 채굴하던 버려진 폐 

광 위에 세워진 에덴 프로젝트의 의미와 

규모가 큰 온실이라는 것 외에는 11월이 

라 시각적으로 돋보이진 않았고 외국인이 

라 깊은 진가를 잘 느끼 지 못한 것 같다. 

11월의 정원을 둘러보면서 ‘꽃이 없는 정 

원(flowerless garden)’이란 표지판이 붙 

은 한 구역에서 잎이 파란 고사리류, 목

본고사리, 속새, 석송(clubmoss), 물부추 

(quillwort) 등이 가득 자라면서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다. 꽃이 피 

는 식물로 진화하기 전 정자가 물을 통해 

난자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번식하던 식물 

이 주축이 된 정원이다.

16- Gardenin November

겨울이 아니면 실외에서 소풍 은 것 같은 시간을 보내 

는 것은 괜찮을 것 같으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작아도 

짜임새 있고 아름다운 가든이 더 좋은 것 같다. 관광버 

스로 온 사람들이 가든센타에서 상품을 많이 사는 것 

같다. 상업적인 정원마다 가든센타는 필수적인데 방문 

자가 많은 곳이라 가든센타의 규모가 큰 편이다.

에덴 프로젝트 홈페이지

http: / / www. edenproj ec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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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UR IN TH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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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ley Garden
心

오렌지컬러는 빨강의 열정의 이미지와 화사한 노랑의 이미지를 골고루 갖춘 색이다.

오렌지 칼러를 가진 한련화와 메리골드는 이미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꽃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텃밭에 심어 벌레를 퇴치하는 꽃으로 이용이 되기도 한다 

오렌지 칼러는 주로 여름 정원을 더욱 돋보이게 하지만 

봄부터 그으까지 우리의 눈과 미각을 즐겁게 해 주기도 한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의 상큼함이 그대로 정원의 곳곳을 물들인다

정원의 아름다움을 연출하는 꽃에서부터, 텃밭에 심는 벌레퇴치용 꽃

그리고 감이나 오렌지처럼 미각을 즐겁게 해주는 과일에 이르기까지 오렌지 칼러의 이용은 무궁무진하다. 

오렌지의 매력을 고스란히 정원에 담아 보자

•— • _ •
오도 '

즈 풀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스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

>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
_ . .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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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 칼러는 태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Wisley Garden)

오렌지 칼러는 태양의 에너지를 담고 있다

노란색이 태양을 의미한다면, 오렌지색은 태양빛을 받아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에너지가 모아져서 오 

렌지의 열매를 만들고 1년 내내 태양 빛을 받아 가을의 끝에 귤과 감으로 우리 광주리를 가득 채운다. 오렌지색은 결실의 색이기도 

하다.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오렌지 칼러를 가까이에 두고 오래오래 보고 싶다.

Gardenin November ~ 1 9



오렌지칼러는 더운 여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색이다

(Hestercombe House)오렌지 칼러는 더운 여름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색이다

여름정원을 걷다보면 파랑색과 흰색의 꽃들이 주로 눈에 들어온다. 더운 여름을 식혀 

주기 위한 연출이다. 하지만, 더운 여름을 더욱 뜨겁게 느끼게 해 주는 빨강과 노랑사 

이에 오렌지 칼러를 섞어서 더운 느낌을 따뜻하면서도 상큼한 이미지로 바꿔주기도 한 

다. 빨간색의 물감에 노랑을 섞어 물을 타고 흐르는 듯한 오렌지색의 부드러움을 정원 

을 통해 연출해 보자.

칼러는 가을에 끝에서 겨울로 이어지는 색이다 (Sheffield 內rk

Gardenin November

오렌지 칼러는 가을에 끝에서 

겨울로 이어주는 색이다

가을의 멋은 역시 단풍이다. 사람의 힘으로 

는 도저히 만들어 낼 수 없는 온갖 신비로움 

이 단풍잎 한 장에 고스란히 녹아내린다. 초 

록에서 노랑으로, 노랑에서 오렌지로, 오렌 

지에서 빨강으로 이어지는 변화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많은 색들이 존재한다. 단풍 

이 곱게 물드는 가을 오렌지 칼러의 신비로 

움으로 겨울의 문턱을 조심스럽게 두드린다. 

사진에 나온 주황색의 가지는 말채나무 종류 

의 키 작은 나무이다. 흰색에서노랑, 주황, 

빨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그 중 주황색 

이 가장 눈에 잘 들어온다. 흰 눈이 내리기라 

도 하면 그 아름다움이 두 배가 된다.

1. 오렌지색과 흰색의 어울림

순백의 팬지를 배경으로 오렌지색의 튤립 

이 히늘을 향해 뭉실뭉실 피어나는 느낌이 

다. 팬지와 튤립의 조합은 봄 화단에서 가 

장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이기도 하다. 두 

가지 꽃이 가지는 색상의 어울림 또한 무 

어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음답다. 너 

무나 깨끗한 팬지와 자칫하면 너무 강하 

게 느껴질 수 있는 튤립의 아름다움은 파 

란 잔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더욱 눈 

이 부신다.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Hampton Court)

2.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

오렌지색의 크로커스미아(Crocosmia)가 

노란색의 꽃들로 둘러싸여 있다. 둘 다 강 

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름 화단의 

강렬함을 더욱 강하게 연출하고 있다. 

두색의 강렬함을 약간 보완하기 위해서 버 

베나 보나리엔시스(Verbena bonariensis) 
의 보라색을 섞는 세심함이 보이기도 한 

다. 보일 듯 안보일 듯하면서, 마치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이다. 보라색은 오렌지 

색과 노랑의 반대편에 있는 보색이기 때문 

에 조금만 섞어도 눈에 잘 들어오는 효과 

가 있다.

3. 오렌지색과 초록의 어울림

노랑, 빨강, 크림, 오렌지색 등 다양한 색의 

꽃을 피우는 한련화는 텃밭에 심으면 진딧 

물 예방에 효과가 있다. 한련화의 잎은 연 

잎을 닮아서 우리들에게 친숙하게 다가온 

다. 양배추 잎은 청색이 들어간 짙은 녹색 

이지만, 한련화는 밝으면서도 깨끗한 색의 

초록색이기 때문에 한련화의 다양한 꽃의 

색을 무리 없이 소화시킨다. 특히 오렌지 

색의 한련화는 전체 이미지를 밝고 선명하 

게 해 준다.

오렌지색과 초록의 어울림(I에ie Caslle Ga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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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렌지색과 브라운의 어울림

、、 t
5. 오렌지색과 파랑의 어울림

오렌지색과 파랑의 어울림(Hestercombe

짙은 오렌지색과 노랑 그리고 분홍색의 헤메 

로칼리스(Hemeroc게lis)가 하늘을 향해 활짝 

피어있다. 한여름의 화단에서만 볼 수 있는 

헤메로칼리스의 매력은 뒷 배경으로 브라운 

색의 차조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다. 

차조기의 짙은 브라운과 가까운 곳에는 역시 

짙은 오렌지색의 헤메로칼리스가 오고 그 앞 

으로 노랑과 분홍색으로 이어진다. 맨 뒤쪽 

으로 피어있는 흰색의 국화가 차조기의 어둡 

지만 차분한 빛깔을 살려 주는 역할을 한다. 

노랑, 분홍, 오렌지, 브라운, 흰색의 색상에서 

의 주역은 단연 오렌지색일 것이다.

6. 오렌지색과 노랑의 어울림

철쭉이 피는 5월. 철쭉은 흰색에서부터 짙 

은 보라색에 이르기까지 따뜻한 색깔의 대 

부분을 가지고 있다. 특히 노랑과 오렌지색 

은 가장 비슷한 색이기도 해서 어떤 꽃의 

종류라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서로의 

색을 빛나게 하면서 따뜻한 봄날의 산책길 

을 밝게 비춰준다.

오렌지색 백합과 파란색의 델피니움 

(D이phinium)의 조합이다.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이 두색의 조합은 영국의 정원사인 

거츄르드지킬(Gertrude jekyll)만이 소화시 

킬 수 있는 색상일 것이다. 오렌지색과 파 

랑은 보색의 관계로 정반대 되는 색이다. 

거츄르드지킬이 디자인한 헤스터쿰브 하 

우스(Hestercombe House)의 메인 정원에 

서만 볼 수 있는 과감하면서도 역동감있는 
란 으 배합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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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만 국제정 원박람회와

도시 정 원문화
2013년 4월 20일, 땅에서 솟아나는 에너지와 생명력의 결실인 꽃과 나무가 문화로 조성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다.

정원박람회는 다른 산업분야의 박람회와 달리

유기적 생명체들로 만들어진 박람회라는 점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박람회장이

점점 자연의 제대로 된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큰 매력이다.

스셔노 . =•흐 
어바니즘 연구소（주）

http://blog.naver.com/hongdol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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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박람회는 어떻게 시작되어 왔는가?
정원박람회의 기원은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우수한 꽃 

에 대한 경연대회를 여는 화훼축제에서부터다. 19세기 

들어 원예협회가 여러 지역에서 생기면서 원예식물 종 

의 다양성도 증대되었다. 1804년 영국왕립협회가 설립 

된 이후 협회 주관으로 1827년 치스윅 페트라는 원예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게 되고, 1851년 영국의 만국 

박람회 이후 원예와 정원이 박람회의 주제로 등장하면 

서 영국을 중심으로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번성하였다. 

이후 유럽 각국의 정원박람회는 나리를 대표할 수 있는 

성격과 형태를 가지게 되면서 특유의 정원 문화 축제로 

발전하였다. 각각의 전시회는 나라와 지방성을 살려가 

는 발전을 추구하면서 복합적인 문화산업을 추진해왔 

다. 정원이라는 공간과 원예라는 식물 종에 국한된 것 

이 아니라 도시 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을 정원 박람회를 

통해 각 국가의 도시 낙후지 역을 개선하고 새로운 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시의 활력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준천정이아간치의 시아니空

©
 순천정원박람회장 동문 

을 들어서면 순천호수 

정원이 눈앞에 펼쳐진 

디-. 나선형의 동선이 녹색 언덕을 타 

고 오르는 한 켠에는 순천호수정원 남 

북을 연결하는 파라메트릭 디자인 

(parametric design)의 브릿지 (bridge) 
가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곳을 디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약 

용식물원은 약으로 쓸 수 

있는 식물을 모아 소개하

던 약용식물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게 조 

성되었다. 평소 보기 힘들었던 식물도 있 

어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방의 익列이자 

옛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쓰이

인한 찰스 젱크스(Charles Jencks)는 

순천의 자연과 문화, 산과 도시를 가 

로지르는 시각적 전략인 ‘Holding the 

Eco-line'-i- 제시했다. 순천의 도시 영 

역이 순천만으로 향하여 하나로 연속되 

는 생태 경관을 만든다는 개념을 담았 

다고 한다.

http://blog.naver.com/hongdolry


순선정우이什산치의 시이니玄

©
 순천정원박람회장 동쪽에서 사람들로 많이 붐볐던 곳이 세계 곳곳 정원의 특징을 한곳에서 알아볼 수 있는 ‘세계 

정원’ 구역이었다. 중국정원부터 시작해서 프랑스정원, 독일정원, 네덜란드정원, 미국정원, 스페인정원, 이탈리 

아정원, 영국정원, 일본정원. 태국정원에 이르기까지 모두 10개국의 나라의 정원이 조성되었다. 다양한 정원의 

형태나 소재, 문회를 경험하게 하고자 했던 기획은 좋았으나 영국하면 픽쳐레스크식（자연풍경식） 느낌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것, 스페인하면 정말 대표적인 알함브라 궁전에서 보여 지는 아름다움과 스페인의 정서가 묻어나는 정원 공간 문화 

의 재현에도 미치지 못한 채 그저 오렌지나무를 줄 지어 심고（열식,列植）, 바닥에 수경시설만 조성한 것은 오히려 정원박람회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실망이자 제대로 스페인 정원을 소개하지 못한 점이 큰 아쉬움으로 남았다.

중국정원 중국정원 태국정원 태국정원

스페인정원 영국정원 프랑스정원

실내정원과 한평 정원 경연대회 참가작
순천정원박람회장 동문 앞에 위치한 실내정원은 국내 • 외 정원 디자이너가 선보인 정원부터 우리나라 전통온실에 대한 소개와 

모형 등 아기자기한 정원 공간이 조성되어 있었다. 직접 정원으로 들어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눈으로만 보고 지나가는 관람 형 

식을 취하고 있었다. 앞으로 정원 박람회장에 조성되는 정원들은 정원 디자이너의 의도와 공간 연출을 제대로 즐기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한다.

» 실내정원

실내정원을 나와 세계정원과 바위 정원으로 나아가는 길가 

한편에 설치되어 있던 한평 정원 경연대회 참가작들은 전문 

정원 디자이너 작품은 아니 었지만 각자 자신들만의 정원 디 

자인 개념과 이야기를 담아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낸 것이

다채로운 경관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아흥미롭게 여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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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평 정원 경연대회

한국정원
필자는 오래 전부터 한국 전통건축과 정원에 관심이 많았기에 순천정원박람회에서 가장 궁금했던 곳이 한국정원이었다. 가장 먼 

저 달려가고 싶었던 만큼 여유롭게 둘러봐야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기대 반, 설레임 반으로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장에서 마지막 답사 장소로 정해놓고 움직였다. 방문하기 전 언론에서 한국정원을 소개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의 

오래된 정원 풍경을 옛 느낌 그대로 재현한 정원이고, 궁궐의 정원, 군자의 정원, 소망의 정원으로 구성하여 주변 환경과 어우러 

지는 한국 고유의 정원 특징을 살려서 조성하고자 했다고 했다.

힌국정원을 들어서서 한번 둘러보고 나서 드는 생각이 ‘우리의 정원 문화를 이해하고 디자인했을끼-’, ‘한국정원하면 창덕궁 후원, 

담양 소쇄원, 영양 서식지, 보길도 세연정 등과 같은 사례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하는가?’, 

‘중국과 일본정원은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코드로 정원문화를 가지고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가?’ 라는 의

문이 남았디-.

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에서 한국정원이 우리 전통 정원문화에 대한 

고찰 없이 형태만 모사했던 것에 그치고 있는 점은 이번 박람회에서 

만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디-. 이는 한국정원 조성 뿐 아니라 우리나 

라의 정원문화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정원문화라는 것을 일상 속에서 향유되고 있지 못한 채 정원 문화를 

축제나 일시적 이벤트성으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점, 정원을 조성하 

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고정관념, 도시 주거환 

경이 아파트라는 공동주거가 점점 팽배해져가고 있는 것, 전통 문화 

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 없이 그저 형태적 모방만 답습하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맺음말: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남긴 도시정원문화
우리나라 최초로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디-.

400만 명을 넘어서는 관람객들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을 다녀갔다.

순천시에는 남겨진 정원박람회장은 도시가 순천만으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방지한다. 王 순천만과 연계하여 생태적 자원 

을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도시정원문화를 생산해내는 창조적 녹색문화의 발생지가 될 수 있는 그린 인프라스트럭쳐(Green 

Infrastructure)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조경고］' 원예 분야를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 및 지원 시스템을 확보 

하고, 정원 문화보급에 필요한 컨텐츠와 인력 양산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올해 순천시는 프랑스 쇼몽국제가든페스티벌 사무국과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박람회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노 

하우를 습득하고자 하고 있디'. 그리고 ’Eco-텃밭정원‘을 개장하여 도시농업을 장려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등 다잉7한 노력과 도시 

속에서 향유할 수 있는 녹색문화로 나아가고자 한다.

앞으로 순천은 정원박람회로 일시적 축제의 브랜드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분회-. 환경의 건강한 성장과 도시재생과 문화 

활력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정원문화 보급의 메카의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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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의 휴식?간, 4넝；선 E서늘 사시’1디너, 
충청남도 당진시 삼선산 자락에는 한승연, 차두 

현씨 부부가 꿈을 그리고 있는 정원이 마을 안쪽 

으로 자리잡고 있다. 650(2150m2)여 평에 매화, 

남경화, 메이플, 라일락, 산딸나무, 겹꽃산사, 장 

미, 넝쿨장미, 박태기, 조팝, 때죽나무, 병꽃나 

무, 자목련, 박태기, 배롱나무, 명자나무, 헛개나 

무, 엄나무, 뽕나무, 구찌뽕나무, 배나무, 사과나 

무, 왕대추나무, 감나무, 체리, 수퍼블랙배리, 비 

타민나무, 무화과, 살구나무, 자두나무, 오가피, 

구기자 등 목본류와 구절초, 쑥부쟁이, 디기탈리 

스, 루피너스, 클레마티스, 데이지, 샤스타, 초롱 

꽃, 백합, 패랭이, 아이리스, 양귀비, 향달맞이, 

작약, 매발톱, 복수초, 노루귀, 석산, 붓들레아, 

범의 꼬리, 범부채, 수련, 연꽃, 부레옥잠 등이 

식재되어 산과 잘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광을 뽐

내고 있는데, 서울에서 주말의 반을 보내고 이곳 

에서 나머지 반을 마무리하는 주말의 휴식 공간 

이다.

공간은 계절마다 아름다운 정원공간의 연출은 식재의 선정이 가장 중요하다



어릴 때 시골 집 마당과 산과 들을 뛰어 놀던 기억에 서울에서 

도 주택을 고집해 정원과 텃밭을 조성하고 살았는데, 아파트 

로 이사하면서 정서의 메마름이 그리움으로 변해 다시금 제 2 

의 보금자리를 찾아 나서 게 되었다고 한다. 터를 잡기 위해 11 
년 동안 전국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곳을 보고 다녔지만, 

좋은 곳이면 예상했던 가격보다 비싸고, 예산에 맞추려니 마 

땅한 곳이 없었던 중에 2009년 모든 조건이 맞고, 햇빛이 잘 

들고, 산세가 수려해 부부에 눈에 든 곳이 이곳이다. 산나물 

동우회에 활동으로 식물의 기초 지식을 쌓고, 틈틈이 책과 온 

라인으로 공부를 해 둔 것이 정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밑거름 

이 되었다 한다. 하지만 정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의 

땀과 시간이 있어야 하는 일이라, 터를 잡고는 2번의 결혼식 

과 1번의 환갑 여행을 제하고 모든 주말은 이곳에 시간을 투 

자했을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시이!*！TL가’ 가'으丄이다".
처음에 논 이었던 터에 먼저 집부터 짓고, 흙을 복토한 후에 

정원을 조성하였으나, 논이었던 자리에 진흙의 찰진 성분이 

식물의 뿌리가 썩게 하거니', 뿌리 내림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 

해 대부분의 식물의 성장이 좋지 않았다고 한다. 두서없이 시 

작한 정원의 시작은 몇 번의 실패 후, 전면 재조정해 축대를 

쌓고, 황토와 산 흙을 섞고 비료 충분히 넣어서. 새로운 땅부 

터 만들고 비로소 탄생한 곳이라 한다. 조성한 정원을 백지화 

하고 새로 조성한다는 것은 손도 많이 가고 힘도 드는 일이었 

지만, 지금의 정원을 보면서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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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된 정원의 수경정원

연못가의 Waler lily . 칸나

지재천시| 도하능1는 /들서I” 둩＜기아라’.
주중을 서울에서 보내는 주인장은 서울 사람이라고 

달리 보는 마을 사람들과 눈높이를 같이하기 위해 많 

은 노력을 했다고 한다. 먼저 자세를 낮추고, 마을 사 

람들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물건들이 나 수확물의 판 

로를 연결해 주고, 품앗이도 히-면서 사람들의 마음속 

으로 들어 갔다고 한다. 지금은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 

에 필요한 물건을 사다 드리면, 몇 일이라도 비었던 

집에 들어 가려면 심란하다며, 장류와 김치를 선뜻 퍼 

줄 정도로 가족같이 돈독한 관계가 되었다.

4넝;선의 가장 취W 일은 H 가꾸는 거
정원을 조성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땅을 만드는 일이 

다. 특히 주인장은 계분과 돈분을 쓰임새에 따라 분리 

하여 각각 잡초와 함께 1년 이상 숙성시켜 흙과 섞어 

서 식물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쓴다. 계분은 간단한 

채소나 초화류에, 돈분은 나무 밑거름으로 주로 사용 

한다고 했다. 계분이나 돈분을 잡초와 부숙시키면 비 

료와 더불어 토양 개량제의 역할도 하는데, 물리성 개 

량, 양이온 교환능력 증대, 유해성분 흡착, 미량요소 

의 유효도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Gardenin November



식불이 자리엉끼/ 他匕끼늘 Wi；l기더 식까1 서

식물 관리는 자생지의 기후를 고려해 비슷한 환경에 식재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미리 파악한 지식으로 파종과 

삽목을 통해서 번식을 시키는데, 비닐 하우스가 많은 도 

움이 된다고 한다. 비닐 하우스의 관리는 일반 스프링쿨 

러에 타이머를 부착해서 사용하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관 

수되기 때문에 주중에 일부러 내려가서 관수해야 하는 번 

거로움을 없애준 고마운 친구라고 한다. 또 새로운 품종 

들은 종묘상 책자를 보고 주문해서 택배로 받아 간편하게 

식재하는데, 무료로 나눠주는 종묘상의 책자는 보편화된 

식물의 사진과 함께 식물의 보통명과 학명, 특성 등이 설 

명되어 있어서 식물을 보지 않고도 선택할 수 있는 편리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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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선륜 “W』공간’들 삼출引는 "차잠 할조의 w “ 
주택 뒤 편에 자리한 주인장의 목공 작업실에서는 항상 무언 

가가 탄생되고 있다. 정원의 조성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일일 

이 주문 제작하는데 번거로움이 있어서, 독학으로 목공을 공 

부했다고 한다. 정원에는 독학으로 공부하며 만든 것이라고 

는 믿기질 않을 정도의 솜씨의 파고라, 테라스, 벤치와 여러 

가지 소품들이 정원을 한층 더 정감 있게 만들고 있다.

눠음에는 낯널기도 버고, 

힘들기도 핸는데, 요금은 좋은 곤에 난다며 

경山 구경하거 놀러 오려던 분들이 우기 집 정원을 

부러워하며 뷰나 둘 근'뉴에 터를 잡아 도귿 *어 너울에너보다 

더욱 왕래가 많아“셔어요. 닉물은 인간에게 많은 건을 주지만, 

그 중에 으뜸은 나람과 나람이 뉩게 다가갈 누 입는 

다가1역할을 oH 주는 건이 아닌가 냉각됩니다. 그렇게 더 

좋은 인연이 된 분들이 저흐1 부부에게 고맙다고 르는 한마디는 

큰 힘이 도I고, 정원의 열매나 如보는 건강으I 지킴과 함에 

나눔의 보증함으로 번지게 합니다.”



아우브리에 타속 fUem히

우리의 꽃다지와 같은 이른 봄 피어나는 아우브리에타는 

겨울에도 상록성이며 추위와 건조에도 강한 작은 식물로 

카페트나 꽃방석을 형성하는 다년생 식물이다.

12종의 속으로 유럽에서 중앙아시아의 돌과 덤불이 형성 

되는 곳의 人｝이, 그리고 침엽수림에서도 발견되다. 이들은 

작고 두꺼운 잎을 가지며 거꾸로 세운 달걀 모양에서 타원 

형을 이루는 잎은 얕은 물결 혹은 톱니 형으로 마니가 짧 

게 밀생한다. 거친 털이 있고 조밀한 폼을 형성해 꽃이 없 

는 계절에도 아름답고 특히 봄가을로 더욱 아름답다. 꽃을 

피우면서 절정으로 경관을 이루는데 십자모양의 4개의 꽃 

잎을 가진 꽃으로 우리의 꽃다지와 냉이 크게 보면 유채꽃 

과도 많이 닮았다. 다양한 꽃색을 지녔고 품종도 많아 다 

양하게 이용 기능하다. 주로 암석정원에 많이 이용하고 다 

년생 화분의 혼합 식재용으로도 많이 이용되며 외국에서 

는 돌담의 벽면녹화에도 많이 이용된다. 우리의 돌메지용 

으로도 안성맞춤인 식물이다.

내한성은 매우 뛰어나고 상록으로 겨울에 유지 되므로 유 

리 하다.

박공영 우리씨드그룹 회장（이학박사님）과 함께하는 정원식물의 

속 훔쳐보기는 가든인 독자들에게 식물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 
三 회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그냥 이름 없는 꽃이 아니다. 식
물이 속한 •속’01 있고 ‘학명’이있고 ‘한국명’이 있다. 그러고 보면 

?.한두 가지 이름이 아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식물은 그 이름 

■'、만큼이나 꽃색, 향기. 아름다움으로 보답하기도 한다. 정원의 속 
으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빌려 식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자.

* < ♦ 1 ' ;»砂 :◦부^수

느山1*시!SSiwkLi/선Z쇼나‘숫村헛fe서써흐스! 스》匕=처 
켸==후여브서W스&◦오—수=&冷으녀노커:'

사/

성

재배는 적절히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가급 

적이면 중성이나 알칼리성 토양에 심는 것이 좋고 햇 

빛이 좋은 양지에서 기른다. 개화 후 조밀성을 유지하 

기 위해 꽃대를 정리하고 일부 줄기를 다듬어 주는 것 

이 좋다.

가을 혹은 봄에 파종을 하고 재배식물에서는 종자 결 

실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번식은 주로 삽목을 하 

는데 이른 봄 겨울을 난 줄기를 잘라 삽목하거나 봄꽃 

을 피운 후 자란 연한 녹색의 줄기를 잘라 물 빠짐이 

좋은 상토에서 실시한다. 가을에 분주를 간혹 하지만 

삽목에 의한 것 보다 성공적이 지 못하다.

진딧물, 선충, 벼룩 같은 딱정벌레 등의 피해가 있고 

흰가루병에 의한 피해가 있다. 그리고 여름철 장마이 

후에 잘 녹을 수 있으니 물 빠짐에 주의 하고 장마기 

이후 갑자기 오는 가뭄에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우 리 니 아 속(Gewy Aurinia)

아우리니아 속도 아우브리에타 속과 비슷한 특징을 

갖는 십자화과 식물이다. 7종의 덤불을 형성하는 이 

년생 식물 혹은 목질을 이루는 상록 다년생 식물의 

Alyssum（알리섬）의 일종에 속하는 속으로 중앙아시 

이-, 남유럽의 산악지대, 러시아의 동쪽과 터키에 등에 

서 서식한다. 이들은 털이 있는 로제트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무수히 많은 가지와 꽃을 내어 피어난다. 

4개의 꽃잎을 가진 십자화과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한 

작은 꽃으로 덤불모양을 형성한다. 흰색이나 노란색 

의 꽃이 모여 나고 원추형의 꽃차례를 이룬디-. 이들은 

암석정원, 화단의 앞부분 혹은 빛이 잘 드는 돌 축대 

등의 메지용으로도 좋은 식물이다.

내한성이 뛰어나고 잎이 은회색을 띄는 속으로 매년 

종지를 가을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개화 후 밀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한다. 이들 

또 한 장마에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물 삐-짐이 좋은 

곳을 선택힌디-. 진딧물에 의한 피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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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 귀 니 아 ■속 fGenus Begonia)

베고니아 속은 너무 많아 분류하기도 매우 힘든 정도로 

다양하다. 900여 개의 종과 다양한 특성을 이루는 다육 

성의 일년생, 여러해살이, 혹은 상록의 관목성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다육, 다즙 식물고!' 착생, 기생 식물을 포 

함한 덩굴성 식물 등이 포함된 너무도 다양한 종류를 갖 

는 속이다. 대략 위도 15 ° N과 15 ° S 사이의 열대지방 

과 아열대지방에 넓게 퍼져 생육한다.

베고니아는 서식처에 따라 형태가 변할 수 있으며 뿌리 

는 수염뿌리, 지하경이나 구근일 수도 있으며 덩이줄기 

는 겨울에 발육 정지 상태가 되기도 한다. 많은 종은 색 

이 화려한 꽃 때문에 길러지고 따른 종들은 잎이 장식적 

인데 잎은 어긋나고 좌우가 같지 않으며, 단순한 것부터 

복합적인 형태의 무늬 및 형태의 다양함 때문에 기른다. 

보통 꽃은 잎 사이에서 줄기를 내어 낚시 줄 모양 매달 

려 피거나 힘차게 고개를 총상 꽃차례에 암 수 두 성을 

모두 지닌 채 동일한 개화시기에 핀다. 2〜4개의 같지 

않은 꽃잎을 갖고 있는 수꽃과 2〜6개의 같은 꽃잎을 가 

지는 암꽃이 있다. 서리가 내리는 경향이 있는 지역은 

집이나 온실에서 베고니아를 기르고, B. semperflorens 

와 B. tuberhybrida 그룹은 여름 화단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부분의 베고니아는 비교적 습한 열대지방과 아열대 

지역의 실외 화단과 화단의 테두리에 적합하다.

쉽게 참고할 수 있는 베고니아의 재배 방식은 종류에 따 

라 7개의 약식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내한성은 매우 약해 대부분 약한 서리에도 쉽게 고사한 

다. 10월 말 서리가 오기 전에 온실로 대피시켜야 한다. 

대부분 온실에서 밝고 배수가 잘 되는 중성에서 약간의 

신-성에 잘 자란다. 직사광선이 드는 온실에는 차양이 있 

는 밝은 빛 아래서 기른다. 성장 중에는 물을 적절히 주 

고 겨울에는 적게 주며, 심어놓은 화분이 물에 잠기지 

않게 해야 한다. 식물이 완전히 자랐을 때는 물을 줄 때 

2회에 1회씩 균형 잡힌 영양제（액체 비료）를 준다） 일 년 

에 한 번서화부S 갈아주고 성장의 최적 조초을G해서 

는 적혀K습도와 함께 온도를 19〜23°C모4수하는 것 

아/좋4. 대부분 특히 건조한 토양에서는 10°C이하가 되 

면 성장을 멈추고 잎을 떨어뜨린더/ 

다육조직의 베고니아는 배〒가스］-주 잘 되는 토양과 

더 매우 밝은 양지와 좀 必한 환경을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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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perialis와 B.pustulata를 포함한 가장 작은 

베고니아는 실내 재배용으로 유리용기의 산광과 

높은 습도에서 잘 자란다. 옥외에서는 베고니아 

를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부식토에 심어 즈느 

것이 좋다.

증식은 이른 봄 21°C이상이 되는 온실에서 종자 

를 뿌리고 줄기, 새 눈, 잎꽂이를 봄이나 여름에 

그늘이 조금 드는 모판에서 실시, 뿌리를 내린다. 

지히-경을 여름에 분해하여 자른다. 축축한 이끼 

가 있는 토탄의 표면에 주아를 뿌린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모충, 벚나무깍지벌레, 진드 

기, 삽주벌레, 진디, 민달팽이. 달팽이, 줄기 부 

패, 지하경 부패 병에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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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er's Diary

November

: 가트너김시용 =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 Ornamental Garden

얘관상정원
((결의 가술 '|겡:난나 자식i*는 건 누가' 뭐고서도 가솔 신수(/\너七너#、colour)^ '넛이다“.

사!은 X 인, 일하1 등 서는 사사에 다사4서 "서 $$에4세 사사씉 수 있다.

이 i신 에4세는 신세4세 $ 수• 있는 가출 시1술 알사니기힌 찬다.

人］물의 잎에는 엽록소, 카로티노이드, 크산토필, 안토시안, 

—I 탄닌 등의 색소가 있다. 엽록체 안에 있는 엽록소는 햇빛 

의 녹색파장을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면서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을 만들어 낸다. 햇빛의 세기나 양 등이 줄어들고 추워지게 

되면 엽록체 속에 들어있는 엽록소의 역할이 줄어들게 된다.

잎이 단풍이 드는 이유는 엽록소가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주황 

색소인 카로티노이드와 노랑 색소인 크산토필과 붉은 색소인 안 

토시안이 잎에 나타나게 되며 단풍이 든다 그리고 잎자루에 떨 

겨 층이 발달하고 양분의 이동을 막으면서 겨울을 준비하게 된 

다. 마지막에는 갈색 색소인 탄닌이 활동하게 된다.

이 때에 잎에 들어 있는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단풍의 색깔이 

달라진다. 또한 단풍잎은 다음 해에 쓰일 퇴비를 만드는 소중한 

재료이다. 사람으로 치면 똥이고, 똥이 분(M) 즉 퇴비가 되기 위 

해서는 퇴비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때 낙엽에 부족한 양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재료가 필요하다. 생산하고 소멸하고 재생 

산되는 것이 자연 순환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극히 상 

식적인 이야기이므로 기본에 충실한 가드닝을 해야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이 잘 되어 있는 가드닝은 질서가 있고 본질을 파 

고들어 가기 때문에 세월의 변화 속에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퇴비만들기의 과정은 채소정원에서 다루기로 한다

〉〉일본복자구 I (Nikko maple) Acer maximowic기anum

일본과 중국 중부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잎은 3개의 소엽으로 된 복엽이며, 털이 있고 뒷 

면은 분백색을 띤다. 추위 견달성이 높다.

)) 은단풍(Silver maple) Acer saccharium

북아메리카 동부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잎은 중간정도 5개로 갈라지고, 잎 뒷면은 분백색 

을 띤다. 빨리 크게 자라고 바람에 흔들리는 잎이 보기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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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단풍(Red maple) Acer rubrum 〉〉설탕단풍(Sugar maple) Acersaccharium

북아메리카 동부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잎은 얇게 3개로 갈라지고, 잎 뒷면은 분백색을 띤 

다.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고 봄에 피는 꽃 또한 관상가치가 있다.

북아메리카 동부와 중부 그리고 멕시코와 과테말라에 자생하는 단풍나무이고 이 나무의 수액 

으로 시럽을 만든다.

〉〉시볼디아눔단풍 Acer sieboldianum » 노박덩굴 ‘다이아나’ Celastrus orbiculatus 'Diana'

일본 자생의 단풍나무이고 일본당단풍(Acer japonicum)과 닮았으나. 꽃은 빨강색이 아니 라 노 

랑색이다. 잎은 세밀하게 갈라져 있다.

우리나라. 미국 남동부에 자생하는 덩굴성 나무이고. 꽃은 가지 끝에서 피고 열매의 씨앗은 주 

황색이며, 덩굴은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인테르메디아풍년화 ‘다이엔’ Hamamelisxintermedia 'Diane' 〉〉화살나무Spindle Tree) Euonymus alatus

일본자생의 H. 0ponica와 중국자생의 H. mollis를 벨기에의 한 수목원에서 교배된 식물이다. 빨강색 

의 꽃과 적갈색의 단풍이 아름답다.

중국. 일본.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키작은 나무이고. 가을의 단풍이 빨강색으로 아름답게 

물든다. 녹색 잎은 나물로 먹을수 있다. 열매의 씨앗은 주황색으로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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禪수정원
Fruit Garden

라유. 시I 추 있는 적지이다. :떠끼만 끼나!「어1 하•사"4세 짱이 敬 以丁나 &엎이 맵다立건 피하1시드 5는다.

디"슬訓의 라수%선의 구사슬 冷수 있는 조;결히: 시기이고, 구化%어 사술수 있는 마수이 다1하1 새가베 i는》은1살시다. 으‘4선은지~|1가’%사' 

11는 미'슬 a w하＜ ‘4 수아I 것’ 다.

3•시고（M. 사| 추 있는 |가"까닥 날이지도 U다".

사■진 1 복사나무를 부채꼴 모양으로 유인한 사례이다.

과수의 과일 맺는 눈이 너무 많으면 솎아내 

기를 한다. 과수에서 전정을 하는 가장 큰 이 

유는 과일이 매년 균일하게 달리게 히-기 위함 

이다.

즉 해걸이를 피하게 하는 것이다. 해걸이를 하 

게 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 시기에 전정을 하는 나무들은 시괴-, 배, 모 

과 등이다. 유인이 필요한 사과, 배나무 등은 

이 시기에 하면 된다. 유인하기는 목적에 따라 

서 생산을 위한 것도 있지만 관상적인 관점으 

로도 할수 있다.

다음은 관상적인 관점으로 유인하기 한 사례 

이다.

사진 2 복사나무를 양팔벌려 모양으로 유인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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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 Maintenance —*느

정원관리

사막는 난투 기능마‘ 판사슬 ai배 식자1引고, 먷이 사징적인 힌마슬 기다1引고 식까1늘 in시 던다. 이피서 가자 

사식적이고 쥐w 서은 丄 자오에 wr친: 나'늘 사는 고다. 丄 다"슬에 고 i거斗 도 <*= 하 사강이 나이주이 지 

능, 난사, 사징적안, 斗｛시 던마三 이 오기는 수호의 7厂23넝이 다04서 다%고자 찬다. 나이%이 7花넝은 나이주식자1의 

臥;에 마사 석열）I 5』<riol= 달仏가' 이다. 이忍게 서 아이주이 블JI늘 기능, 안상; 사징고;인 t다 1b 

잘 더기신다.

예 나기우I허 나% 오i 밉이 4기引버 =넝I ii고, 마는 월이lib 잘 맺?II ibWlW거 U4겅슬 訓이= 친다

전정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 나무의 수형을 균형있게 함으로써 나무 고유의 수형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게 한다.

• 햇빛과 바람이 나무에 잘 통하게 하여 병충해의 원인을 

방지할 수 있다.

• 웃자란 가지를 자름으로써 나무의 자람을 좋게 한다.

• 화목류에 맞는 전정을 함으로써 꽃이 많이 피 게 도와준다.

• 나무의 기능적인 부분 즉, 방풍, 방화, 경계 등의 역할 

을 잘 살려준다.

가을철의 전정은 여름철 전정과 겨울전정의 사이에 있다. 

가을철 전정은 강하게 하는 것 보다는 수형에 여향을 주 

는 가지를 잘라준다.

전정해야 될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줄기 끝의 가지가 두 개로 갈라지는 경우에는 하나로 잘라 

준다.

• 정면으로 돌출한 가지는 시선을 불편하게 함으로 잘라 

준다.

• 마주보는 가지는 하나만 남기고 자른다.

• 돌려나는 가지는 2-3개만 님기고 자른다.

- 맹아지 도장지는 자른다.

일반적인 관리（Regular Maintenance）
• 시든 꽃 따주기 （다알리아, 사루비아 - 서리 전까지 

계속해서 꽃을 볼 수 있다.）

• 다알이아 구근캐기（ 추위에 약한 종들은 구근을 캐서 

건조한 토양에 저장했다가 봄에 심는다.）

• 피라칸사 전정（겨울에 열매색을 잘 보기위해 열매가 

달린 가지 윗부분을 자른다.）

번식 （Propagation）
• 숙지삽목（올해 자란 딱딱한 가지삽목） 예）장미, 낙엽관 

목류

나무전정 （Pruning）
이 나무가 위치한 자리에 다른 건물이 들어가게 되어, 옮겨심기를 해 

야되는 일이 생겨 진정을 하게 되었다. 보통은 옮겨심기후에 전정을 

하는 것이 적당하나 이 경우에는 큰 나무의 옮겨심기후에 전정을 하 

게 되면 나무위에서 전정하는 것이 어렵게 되므로 옮겨심기 전에 전 

정을 하는 것이 수형을 잡고 전정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되어 전정 

을 한 경우이다. 또한 옮겨심기를 하게 되면 뿌리가 잘리게 됨으로 

지하부와 지상부의 균형을 잡기위해 전정을 해야 한다.

나무전정1 - 소사나무

나무전정2 - 소사나무

나무전정3 - 소사나무 나무전정4 - 소사나무

나무전정5-소사나무 나무전정6 - 소사나무

1. 공기유통이 잘되게 하기위하여 두 가지 중에 오른쪽 가지를 자른다.

2 큰가지를 자른 경우에는 먼저 아래에서 1/3이상 자른다.

3. 아래를 자른 부위에서 바깥으로 가지 직경의 1—1.5배정도 되는 부위 위에서 자른다.

4. 이렇게 자르는 가지가 찢기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5. 그 다음 마지막 자르기를 하면 도I다. 자르는 각도를 잘 보고 나무의 조직이 상하지 않게 자른다. 연 

결되는 부위가 조밀하게 되어 있어 가지의 방어체계에서 중요한 부분이며 주된 가지와 측면= 

자란 가지를 튼튼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6. 마지막 자르기를 한 면이 울퉁불퉁하지 않게 깨끗이 잘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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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채소정원

I_ff、Veg 厂 able Garden

i세건에 r넉줄 IZ가늘다 «戶가늘 사는마". I거1주 월찍 사外1천 1거울에 이의 허위이 디바$ '아술 수 있以 너1주 늦'Ml 사의Q친 땅’이 블호 

WlF 절 «서키지 0$사' {위의 디하f늘 id性; 있다.

牧건이 身들은 알1 아기 때뜬세 디우들들 wW" 서心천 사줄 票시야 '너시다.

7거울시는 $인J《Wib :}w디I, 시때 41금幻늘 半1거두ti츤 1더울쒈 I서나I 노시#*늘 1넉술 수 이、고• 맛 또찬 나1오 Qi나'.

以샅'에 있는 오든 차止늘 서낙하다. （r게） 당근, 山트, I사1호 I주, |나川 등.

퇴비 만들기 과정
A 탄소가 많은 재료 : 낙엽. 볏짚, 마른 줄기 등

B 질소가 많은 재료 : 쌀겨, 계분, 비지, 청초, 음식찌꺼기 채소 다듬질 한 것 등

퇴비장의 틀을 만든다（세로 1.5m, 가 
로 2m. 높이 50cm 정도）. 퇴비용 재료 
를 넣고. 발효시키기 위한 나무틀을 
만든다. 안쪽 바닥을 평평하게 다진 
다. 크기는 만드는 분량에 딸라 다르 
다. 아래 바닥은 흙인 채로 둔다.

전체가 50cm정도의 높이가 되었으 
면 물을 아래 부분까지 흘러나올 정 
도로 촉촉하게 준다 물대신 액비를 
넣어 주어도 좋다.

10 쌓아올리기

여기까지의 작업을 몇 번이고 반 

복해, 어느 정도의 높이가 될 때까 

지 쌓아 올린다.

퇴비의 효과

발효열로 병원균이나 해충, 잡초의 씨앗 

이 사멸하기 때문에. 이것을 밭에 뿌려도 

병해충이나 잡초 발생의 걱정이 없다.

나무틀 안에 A의 재료를
높이 20〜30cm장도 까지 넣는다.

이번에 넣은 것은 청초. 청초는 수분 
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퇴비의 온도 
를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 청초는 잡 
초라도 좋다.

11 포장덮어 마무리하기

비닐시트（천막도 좋다）로 덮고. 시트 
가 날아가지 않도록 널빤지 등으로 
눌러 놓는다.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미생물이 번식하기에 좋 
다. 비가 많이 올 때는 비를 막을 수 
있는 역할도 한다.

16 완숙퇴비

2주간 정도 지나면 거의 완숙퇴비로 
변하고, 지렁이 등 작은 생물들이 생 
긴다.

3 쌀겨넣기 4 쌀겨넣고밟기

-r—= 누 TMI 르다* F 란厂=-「. 
특히 가장 자리를 더 잘 밟는다.

6 반복하기

2〜4의 작업을 한 번 더 반복한다.
（낙엽一쌀겨_밟기）

7 비지넣기

비지를 전체에 잘 펴준다.

12 포장덮어마무리하기

첫날은 30〜40°C, 둘째 날은 70°C 
전후가 되고, 셋째 날에서 일주일 

간 고온이 계속된다. 발효 온도는 

70°C 전후가 적온. 너무 낮으면 부 

숙이 늦어지고. 너무 높으면 양분 

을 잃어버리게 된다. 온도 변화을 

확인하기 위해 온도계를 이용하는 

것도 좋다.

15 쌓아올리기

그 후 10일에서 2주간 간격으로 2회 
뒤집어 준다. 되도록 밟지 않도록 한 
다. 3회차까지 뒤집으면 거의 분해가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 40〜50°C의 
온도가 되고. 그 후 일주일이 지나면 
30°C이하로 떨어진다.

、、才
5 계분넣기

계분을 전체에 펴는 정도로 넣고. 잘 
편다

13 4주후퇴비모습

10일에서 2주간 정도 되면 뒤집어 준 
다. 틀을 떼어 내고 옆에 놓고. 그 속 
에 상하를 바꾸면서 옮긴다. 속은 분 
해가 진행되어 산소가 적어지고, 바 
깥쪽은 분해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 
므로. 속과 바깥을 잘 섞으므로 해서 
균일한 발효를 촉진 시킨다

14 쌀겨넣고밟기

흰색은 곰팡이나 방사균. 표면에 흰 
곰팡이 상태의 것이 생겼으면 발효가
잘 진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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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식물, 튼튼한 뿌리는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비옥한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집에서 쉽게 퇴비를 만드는 법.

Homemade （자가〕토I비를 만들자

자%
O O

퇴비를 구매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쉽게 만들 수 있다면, 건강한 식물 

을 키우는 것 이외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물론 첫 번째 이점은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며. 이는 퇴비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를 정원, 토지 그리고 

부엌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점은 직접 퇴비의 품질을 조절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장 큰 장점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것 이다.

토비호‘

퇴비화는 자연적인 부패 과정이다. 퇴비화 하기 좋은 재료는 잎 잔디, 잘게 

토막 낸 가지, 죽은 식물, 그리고 커피 가루와 과일/야채 쪼가리 같은 음식 

물 쓰레기들 이다 （육류 제품. 지방, 또는 애완동물 쓰레기를 같이 퇴비화 

하면 안 된다.） 상기 모든 재료들을 쌓아 놓으면 저절로 퇴비로 변할 것이 

지만, 진행 속도를 빠르게 하고 토I비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 알아 보자

탄보와 질보으I 비율

초I적 비율

퇴비화에는 3가지 재료（유기농 재료, 공기 그리고 수분）가 필요하며, 유 

기농 물질은 2가지로 크게 구분 된다. “녹색 재료” 그리고 “갈색 재료” 

로 표현 되며, 노란색에서 갈색을 띠는 탄소 함유가 높은 재료를 “갈색 

재료”라 부르며, 낙엽, 지푸라기, 그리고 옥수수 대 등이 있다. 녹색과 갈 

색을 띠며 질소 함유가 높은 재료를 “녹색 재료”라 부르며. 잔디. 음식 

물 찌꺼기 그리고 거름 같은 동물 부산물 등이 있다. 퇴비화 진행을 가 

장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탄소와 질소의 비율을 약 30대 1로 한 유기농 

재료가 미생물을 소화 할 때 이다. 여기서는 비율을 정확히 맞출 필요는 

없지만 질소 함유량이 많은 “녹색 재료”와 탄소 함유량이 많은 “갈색 재 

료”를 1대 2〜3으로 섞어서 자연적으로 퇴비화를 하면 된다. 예를 들면, 

질소 함유량이 높은 잔디 한 묶음과 탄소 함유량이 많은 낙엽 2〜3 묶음 

을 쌓아서 빠르게 부패시키면 되는 것이다.

비율 조정
상기의 비율의 재료를 60〜66°C 온도를 높여주면 1〜2주 후에는 완성된 

퇴비를 얻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잡초 종자와 병원균을 죽일 수 있다. 

이 비율을 맞추지 않아도 퇴비를 얻을 수는 있다 갈색재료가 많으면 재료 

가 부스러지고 퇴비화가 느리게 진행 되며, 잡초 종자와 병원균이 살아 남 

을 수 있다. 만약 이런 느린 방법으로 퇴비화를 진행시. 병에 걸린 식물이나 

잡초의 사용을 피해야 한다 암모니아 냄새가 나기 시작 하면 녹색 재료의 

비율이 높기 때문이며, 이럴 땐 간단히 갈색 재료를 더 섞어 주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토I비장 만드기

토|비장 유山
넓은 장소가 있으면 그냥 퇴비장을 개방된 공간에 만들면 된다. 장소가 

조금 협소 하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료를 담을 수 있다. 퇴비통을 만들 

재료를 구매 할 수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퇴비통은 가격이 비싸다. 비 

닐 봉지, 쓰레기 봉지 또는 지렁이 통을 사용할 수 있다. 구덩이를 파거나 

퇴비장을 열 단위로 만들어도 된다. 방법은 공간 금액, 주변상황에 맞게 

정하면 된다. 퇴비화 이론은 어떠한 시스템에서도 문제 없이 적용 된다.

철망토»비통

개인적으로 간단하고 쉬운 철망퇴비통을 추천 한다. 3m 폭의 1m 높이 철 

조망을 준비 I 하며, 구멍은 5cm x 10cm 정도가 적당하다 끝 부분을 둥굴게 

하여 서로 밀착 시키고 철조망 윗면이 개방되게 평평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공간 위에 위치 한다. 위치는 재료를 구하기 쉬운 곳과 퇴비를 사용 할 장 

소에 가까이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바닥 흙을 

고르게 해 준다 이렇게 하면 퇴비화 째을 바로 시작 할 수 있다.

토비호F 작업
퇴비통 아래쪽 바닥에 갈색 재료을 깔고 그 위에 녹색 재료를 깐 후 흙을 

위에 살짝 뿌려 준다. 젖지 않고 촉촉할 정도로 물을 고루 뿌려 주어서. 물 

기를 짜낸 스펀지처럼 촉촉한 상태를 유지시킨다. 재료가 다 들어가고 꽉 

찰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통을 매꾼다. 한번에 하거나 며칠에 걸쳐서 혹 

은 몇 주에 걸쳐서 할 수도 있다. 덥거나 건조한 날씨에는 4〜5일에 한번 

물을 뿌려 줘야 되며, 재료를 너무 촘촘히 쌓으면 안 된다. 어느 정도 느슨 

히 재료가 쌓여야 환풍이 제대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추가 할 수 

있는 재료가 준비 되면 또 넣어주면 되며, 내용물은 2주 간격으로 뒤집어 

미생물이 중간 층에 올 수 있게 한다. 신선한 산소 공급이 되면 토I비화 진 

행이 자연스럽게 진행 될 수 있으며, 내용물이 건조해 졌으면 물을 추가로 

뿌려 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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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방법으로 하면 질 좋은 퇴비를 몇 주에서 몇 달 사이에 얻을 수 있으 

며, 비옥한 토양과 튼튼한 뿌리를 가진 식물을 키울 수 있다.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퇴비화 재료

집에서 구함 누 인는 토|비호h ■사료
O 1 다 , rT" I—

이런 건 나용 할 누 입어요!
집에서 구할 수 있는 퇴비화용 재료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며, 채소와 과일 쓰 

레기 티백, 그리고 가지치기한 식물이나 잔디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이 재료 

들은 쉽게 부식이 되며. 질소와 수분을 공급한다.

다른 종류로는 종이 계란 판, 구겨진 종이, 그리고 낙엽 등이며 천천히 부패 

되고 섬유질과 탄소를 제공하며 에어포켓을 형성 한다. 빻은 계란 껍질을 더 

하면 좋은 미네날을 추가 할 수 있다.

채소 껍질, 버린 과일 티백. 가지치기한 식물 잔딧재, 골판지 빻은 계란 껍질

절대나용 불가 목록:
어떤 재료들은 절대로 퇴비화용으로 사용 하면 안 된다. 조리했던 채소, 고기 

유제품, 병든 식물, 개의 배설물, 말린 음식물, 고양이 배변받이나 기저귀 등 

을 사용 하면 안 된다. 이러한 재료를 넣게 되면. 불필요한 세균이나 냄새를 

유발 할 수 있다. 다년생 잡초（민들레, 엉겅퀴류）나 꽃씨가 있는 잡초도 피해 

야 된다. 플라스틱. 유리, 그리고 금속류는 퇴비호에 적당하지 않으므로 따로 

재활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조리한 채소 고기 유제품, 병든 식물 개나 고양이의 배설물. 기저귀,

플라스틱/유리/금속

철망 퇴비통 만들고 나용라기
1. 철조망 끝에 철사가 돌출 되지 않게 자르고 간 후 2 
겹으로 테이핑을 한다.

2 철조망을 둥글게 1미터 폭의 원통 모양으로 말고 양 

쪽 끝이 마주 보게 고정 한다.

3. 퇴비화 통을 그늘지고, 편리하고, 배수가 잘 되는 

곳에 평평하게 위치 한다.

4. 잔가지와 굵은 가지를 맨 

통의 통풍이 잘 되게 할 

수 있다.

밑 바닥에 깔면 퇴비화

5. 갈색 재료를 가지 더미 위에 15센치 정도의 두께 

로 쌓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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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녹색 재료를 위에 5센치 정도의 두께로 쌓 

는다. 재료가 철조망에 닿지 않게 쌓는다.

7. 갈색 재료를 다시 위에 15센치 정도로 쌓 

고, 모든 녹색 재료 층이 갈색재료 층 아래 

에 묻힐 수 있게 한다.

8. 퇴비화 통이 꽉 찰 때까지 계속해서 녹색 재료와 갈색 재료를 쌓는다 재료 

를 쌓을 때 바람을 불어서 공기 층이 생기게 한다. 재료가 말라있으면 물 

을 주어서 촉촉하게 한다. 재료는 항상 촉촉해야 하며 너무 질척거리면 안 

된다.

9. 퇴비화 시간을 줄이려면 내용물의 위 아래를 뒤집어 주면 된다. 일년에 봄 

에 한번 가을에 한번 뒤집어 줘야 하며. 자주 뒤집어 줄수록 퇴비화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10. 내용물이 비옥한 갈색 흙처럼 되면 퇴비가 완성 된 것이다. 간단히 철망 

을 분리하면 결고昌을 얻을 수 있으며, 다른 곳에 다시 설치 하여 퇴비화 

작업을 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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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訴결 방법

문 제 내 용 문제 원인 해결방법

내용물에 식초나 썩은 계란 

의 악취가 남

산소부족. 수분과다

내용물을 뒤집으며 낙엽. 갈대 등 

마른 재료를 넣어서 물기를 재거 

한다. 뚜껑을 덮어 비로부터 보호 

한다.

산소부족. 공실 부족
내용물을 뒤집으며 띄워서 공기가 

통할 수 있게 한다.

내용물에 암모니아 악취가 

남
녹색 재료 과다 갈색재료를 더해준다.

쥐. 개, 너구리, 파리. 해중이 

모임

불필요한 음식물 찌꺼기 포 

함

고기. 기름, 뼈 또는 기타 애완용 

먹이를 더하지 않는다.

달팽이. 곤충이 모임 제대로 퇴비화가 진행 중 그대로 진행 한다.

엉키거나 썩지 않는 이파리 

또는 잔딧재 층
환기 불량 공실 부족

층별로 따로 분리/분해 하고, 다시 

쌓는다. 무겁고 분해되지 않는 이 

파리. 잔딧재. 건초 또는 종이는 추 

가를 하지 않는다.

크고 썩지 않은 재료 재료가 너무 큼

이런 재료는 모두 없애고, 잘게 잘 

라서 작은 크기로 만들어서 새로운 

층에 쌓는다.

중심이 마르고 거칠고 나무 

류 재료가 섞여 있음

수분 부족. 나무류 재료의 초 

과

뒤집고, 수분 추가. 가게 자른 녹색 

재료를 추가

중심부 재료만 젖어있고 따 

뜻함
재료가 적고 건조 함

재료를 더 모아서 넣고 수분을 추 

가

재료가 젖어있고 달콤한 냄 

새가 나지만 열이 발생 안 

함

질소 재료 부족. 퇴비화가 완 

료 된건지 확인
새로운 잔딧재나 질소 재료를 혼합

토I비호F 작업에 필요한 S가지 지닉 

생물학

퇴비화 통은 거대한 미생물 공장과 같다. 박테리아가 유기농 재료를 썩이는 것을 시작 

으로 식물의 조직을 분해하며. 가장 많이 그리고 효과적인 퇴비화를 진행 시키는 매개 

체 이다. 곧바로 곰팡이나 단세포 유기체가 생겨날 것 이며, 人이클 지네, 노래기 딱정 

벌레와 지렁이 또한 토|비화 진행에 도움을 준다.

•새료
정원에서 자라는 모든 것은 재료로 쓰일 수 있으며 이런 식물 재료는 탄소와 

질소를 포함 하여 미생물의 먹이로 활용 된다.

■새료으I 표면
미생물이 서식 하는 표면이 넓을 수록, 재료들이 더 빠르게 퇴비화 될 수 있다 

분쇄한 잎이나 잘게 자른 정원 쓰레기는 퇴비화 진행을 빠르게 할 것 이다.

부피와 온도
퇴비화 진행 시 70도까지 올라가면, 퇴비화 재료가 효과적으로 빠르게 퇴비 

화 됨을 보여준다. 퇴비화 재료가 많을 수록 단열이 잘되어서 열을 모아 둘 

수 있다.

누분고1’ 공기
미생물이 살기 위해선 물과 공기가 필요하다. 미생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스 

펀지의 물을 짜낸 정도의 물기를 가진 재료가 필요하다.

니 가
퇴비 재료가 적당한 크기 수분 표면적과 공기를 가지고 있으면 퇴비는 단 

몇 주면 완성이 된다 이 들 중 하나라도 적당하지 않으면 결고I물 생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기본적인 토1뵈■새료 층

10〜15센치의 잘게 자른 덤불 또는 다른 굵은 가지를 땅 위에 놓아서 바 
~ 닥의 통풍이 잘되게 한다.

쪄 7〜10센치의 잔딧재나 건초 이 재료들을 퇴비화 통에 쌓을 때 꼭 적셔 
흐 준다.

⑮ 7.5〜10센치의 잎, 지푸라기 또는 줄기. 이 재료들을 퇴비화 통에 쌓을 
~ 때 꼭 적셔 준다

껴 （선택사항） 入5센치 흙 미생물이 퇴비화 통 중간에서부터 入라 수 있게 
디* 한다.

풔 （선택사항） 5〜7.5센치의 동물 분비물 10-1010 비료, 또는 혈분 한 컵 
~ 질소의 퇴비화 시간을 빠르게 할 수이다. 분비물이 말랐으면 물을 추가

해 준다 

다른 재질의 토*비호h 통

I. 플라브틱

己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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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H

우리 꽃의

시루정원을 말하다

시루정원소개

“옛 것이 좋은 것이여,’ 라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언어의 사용에는 풍습과 문화까지도 예외 일수는 없다. 이제 유기농 시루정 

원을 시골 농부의 정원이나, 도시의 자투리땅이나 도시농업의 텃밭에도 이제는 인정을 하며 새로운 도시농업이란 타이틀의 굴

레에서 벗어나 진정성 있게 거듭나야 한디-.

1960년대는 새마을 운동을 이어가며 농촌 살리기에 퇴비장을 

높이 쌓기 운동 장려정책으로 마을, 학교마다 상주기 경쟁이 

펼쳐지고, 1960년대 지방의 학생들은 건초더미를 새끼로 묶음 

을 만들어 가지고 학교에 가져가서 단을 쌓아주고, 초, 중, 고 

대학생, 직장인들 까지 동원되어 건초더미에 물을 붇고, 빏■기, 

흙 부어주기 등을 하여 자연 퇴비를 만드는 범국민적 운동도 

전개되었었다. 산을 빠르고, 푸르게 기구기 위해서 성장이 빠 

른 아키-시아, 버드나무의 식수를 장려하엿으며, 토양도 비옥해 

지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제 2000년의 선진국은 세계 각 지역 

에서 아름다운 정원을 기꾸어 관광사업으로 많은 외화를 벌어 

들이며, 정원사는 중급이상의 위치에 서는 사회구조로 들어서 

고, 농업을 짓는 사람은 중상층에 속하고, 정원사들은 제 3개 

국의 식량공급을 고려하며 아프리카의 난민존을 방문하여, 어 

떤 도움이 그들에게 가깝게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까를 현지에 

서 검토 후, 한번의 후원이 아닌 게속적인 식량공급의 문제 해 

결을 위해 전문가들의 시야에 각 장소마다 구할 수 있는 재료 

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만들어낸 아주 획기적인 시루정원을 

소개하려 한다.

길거리나 이웃의 환경정리에서 이용되는 재료로 훌륭한 텃밭 

이나 정원을 만들어 갈수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세우며, 길거 

리에 그린박스, 브라운 박스를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며 우리 

지역구도, 나의 지역구도 예산의 낭비로 국민의 세금 부담에 

또 하나의 숟가락을 얻는다. 또 다른 쓰레기장을 만들고 있다. 

환경을 아름답게 라는 녹색조경과, 녹색발전 협의회, 녹지과 

등의 사회지역 단체장에서는 이제 유기농의 자연 친환경 텃밭 

을 어떻게 이용하고 응용하여 작은 나라 국토에서 아름다움과 

먹거 리를 실천하는가를 아주 곰곰히 고려해야 한다. 아니 실천 

해야만 하는 시간이 발등에 부딪치는 시기이다. 6차 산업은 창 

조와 미래 후손에게 건강한 먹거리와 살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 

자는 궁극적인 의미도 내포한다.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 환경 

그리고 각 가정의 먹거리를 해결하는 친환경 의미를 이루기를 

바라며 시루정원이 황성화 되기를 우리꽃 영농조합 기획팀이 

연구개발한 아이디어도 함께 소개한다.

시루정원이란 가든인 10월호, 유기농 키홀 정원의 연재 1. 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자투리 땅이나 도시농업의 텃밭 정원을 우너하는 독자를 위해 

아래 그림을 소개하며, 시루정원 만이 갖는 독특하고 1석 3조 

의 정원의 효과를 모든 독자도 누렸으면 하는 바램이다.

느네흐》
«r

시루정원 옆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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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루정원의 특징
1. 텃밭으로 필요한 채소를 얻을 수 있다.

2. 텃밭 정원안에 정원도 가꾸는 유기농 정원

3. 중심부의 유기농 비료를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절약형 유기농 

텃밭 정원의 완성

4. 텃밭이나 정원의 유기물 쓰레기를 모아 자연 퇴비 공급원으로 

이용

5. 아름 다운 경관과 식용채소의 공급을 원활히 한다.

이용 장소 : 자투리땅 이용. 아피트 옥상정원 도시의 도시농업 텃밭 정원의 

유기물 쓰레기 해결 도시공원의 유기견의 폐기물이나 잔디나 수 

목 관리후 유기농 페기물 쓰레기 이용가능

일정하지 않은 모양의 자투리땅을 이용하여 시루 정원을 이 

용하면 경관도 아름답게하며. 상층부에서는 필요한 가정의 채 

소 공급도 충분히 가능하며 시루 처럼 내부안에 유기눌의 퇴 

적물이 부패하며 빗물이 내리면 자연히 영양공급을 하여 특별 

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잘 성장하고 주변의 지저분한 공간이 

먹거 리와 경관을 주는 놀라운 혜택을 얻을수 있다.
삼각 짜투리땅 설치

도시 공원의 쓰레기장 주변을 텃밭을 응용한 시루 정원의 또 다른 변신

넓은 공동의 텃밭도 구역을 나누며 관리하여 유기농 시루 정원을 만들면 경관도 넓은 정원의 경관도 만들고 일반적인 텃밭 농원도 얻는 일석 삼조의 시루 정원의 예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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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을 가꾸는 어느 장소든 많은 유기물이 나오게 된다
우리꽃 영농조합의 쓰레기장 한부분을 정리하여 시루 정원을 시공하였다.

아래의 그림 처럼 내년 봄부터는 상단 부분에 채소를 가꾸어 점심 시간에는 직원들의 채소도 공급을 하게되며, 높이가 있어 구부 

리 지 않고 편한 위치에서 채소를 가꾸는 raised bed 의 역할을 하여 텃밭을 가꾸는 사람의 일이 쉬워진다.

이번 시루 정원의 프로젝트를 만들며 쓰레기장 지역이 정원과 텃밭으로 계속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정원속의 텃밭을 만들어갈 

것이다.

필요한 재료 : 헌 검정 프라스틱 관（이미 구멍이 나있어 구멍을 만들지 않아도 빗물이 흐르면 영양분을 주변으로 이동하는 역할을 한다.） 흙. 돌, 가을철 추수한 

볏집과 가장 자리의 벽이 되어줄 에코펜스 34개

터를 정리한 후. 밑바닥에 돌을 깔고 흙으로 바닥을 평평히 정 

리. 중앙에는 준비한 중심통을 자리를 잡았다..그리고 가장 자 

리는 봉을 박아 후에 기울거나 빗물에 흙이 파이지 않도록 에 

코펜스로 흙을 채우며 가장 자리를 말끔하게 만들어준다

48 “ Gardenin November

중심통의 내부는 정원에서 정리한 마른 풀과 잡초 관리한 것으로 유기물 쓰레기를 모아둔다.

에코펜스의 조립은 아주 간단하고 천과 철사로 쉽게 조립이 간단하여 화단을 만들어 지면과 연결하면 식물이 뿌리내리며 지면과 더 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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匕•티스

우리꽃 영농조합 정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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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그래픽 처럼 이제 봄이 오면 채소텃밭과 정원을 한눈에 보는 시루 정원의 모습을 올릴 것이다. 정원사는 늘 연구하고 창의 

력을 동원하여 정원도 가꾸며 텃밭도 즐기는 그리고 유기농 분비물과 쓰레기 해소를 위해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히-다. 시루정원의 

효과가 이제 가을날 유기농 비료를 준비하는 정원사에게 하나의 숙제로 떠오르며 모두가 정원에서 기쁨과 수확을 누리는 시간 

이 오길 기대해보며 시루정원의 창작물이 모두에게 선물이 되기를 바란다.

사각 짜투리땅 설치

Keyhole 의 예
키홀 정원은 텃밭의 개념으로만 사용되었음을 그림으로도 알 수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Key Hole 키홀정원의 사진으로 시루정원과의 차이를 비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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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무대륙 옥상텃밭
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중요

서울 마포구 상수동 당인리발전소가 

있던 지역은 홍대 인근에서 새로운 문 

화공간으로 부각되는 곳이다.

그 중심에 공연과 전시 등을 함께 하 

는 문화카페 무대륙이 있다. 이 핫한 

공간의 옥상에는 지속가능한 도시텃 

밭을 지향하는 녹지가 자리하고 있다. 

이른바 무대륙 옥상텃밭으로 알려진 

0| 공존의 녹색공간을 찾아가봤다

글/사진김지태

회원들 자율 잠여로 이루어지는 도시텃밭

시민들이 한가한 오후를 만끽하고 있는 청명한 가을 일요일 오후. 상수동에 자리한 카페 

무대륙에서는 바이올린 연주 라이브 공연이 시작되고 있었다. 건물을 공명하는 바하의 

D마이너 파르티타 바이올린 선율을 따라 3층 옥상으로 올라가면 모던한 카페와는 또 다 

른풍경이 펼쳐진다.

이른바 무대륙 옥상텃빝； 허브류에서 부터 각종 채소류, 그리고 목화, 까치콩 등 희귀작 

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는 도심 속 텃밭이다.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곳은 다양한 성향의 회원들이 모여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녹색커뮤니티다. 지난해 

5월. 무대륙 옥상텃밭을 개장한 이래 1년 반 사량 이 곳을 운영하고 있는 박정자 멘토와 

새롭게 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이 텃밭관리에 한창이다.

새롭게 텃밭을 분양받은 회원은 잘 자라고 있는 콜라비에 물을 주고 오늘은 쪽파를 새롭 

게 심었다. 아주 작은 공간에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시간이 되는대로 텃밭을 찾아 경 

험을 늘려나갈 예정이다. 박정자 멘토는 회원들의 자율적 참여와 괸-리가 공동텃밭을 운 

영 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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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누구에게나 다 개방을 하고 
텃밭을 제공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를 잘 하는 분이 있는 반면 
소홀히 하시는 분도 있고 효율적 관리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회원제를 도입해

성실히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분들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이란 게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적 인 관심과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주축으로 
운영되는 공동텃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카

무대륙 옥상텃밭에는 현재 박정자 멘토가 운영하고 있는 홍대 

다리텃밭 참여자를 포함해 약 50여명의 회원들이 커뮤니티를 

이루벼 정보를 나누고 공동 운영을 해 나가고 있다. 최소 일주 

일에 한 번 물 당번을 정해서 물을 주고, 카톡 등을 이용해 농사 

에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부학교를 개 

설했디-. 농사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도시텃 

밭에 관한 정보도 나눈다. 벌 키우는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외 

부 강사들의 도움을 받기도 힌디-.

다 함께 고민해야할 지속가능한 농업

박정자 멘토는 여성환경연대에서 기획한 초등학교 텃밭과 문래 

도시텃밭 시-업 등에 참여하면서 도시텃밭에 관심을 갖기 시삭 

했다. 다리 텃밭 이후 홍대 도시텃밭 2호격 인 무대륙 텃밭 운영 

을 시작한 지난해는 거의 매일 텃밭에 있다시피 바쁜 나날을 보 

냈다. 그러던 중 도시농업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현재는 대학에서 친환경 원예를 전공하 

고 있다.

“공부와 텃밭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텃밭관리는 일주일에 한번 정 

도 밖에 할애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일반 농사 외에 화훼, 과수, 수 

경재배 등 실습위주의 교육이 많아서 시간을 쪼개 공부를 하고 있 

어요. 더 바빠진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몰랐던 전문적 지식을 체 

계적으로 습득하고 경험의 폭을 넓히는 재충전의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현재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도 의견이 갈리는 개념인데 앞으로 각계각층의 많은 논의와 의 

견수렴이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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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지속가능한 농업이란 비단 전문가들만 고민해야하 

는 문제가 아니다. 조그만 텃밭이라도 가꾸다 보면 완전한 

자연 생육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생산성 향상을 위 

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 

디-. 어느 한 쪽이 옳다고 말할 수 쉽게 말할 수 없다. 텃밭 

과 식물에 대한 각자의 경험치가 싸이면서 그리고 정보교 

류와 의견개진을 통해 서서히 그 적정성과 효율적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문제인 것이다.

홍대 무대륙 옥상텃밭은 그런 작은 시도들의 첫 발을 내딛 

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홍대 무대륙 옥상텃밭
박정자 멘토가 말하는 공동텃밭 관리

공동텃밭은 생각이 다르고 라이프스타일이 다른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식물을 기르는 공간이 

다. 식물과 원예에 대한 입장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정답을 제시할 문제도 아 

니고 결국에는 자율적 참여와 관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주 기본적인 룰은 지켜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어느 분들은 방임형 텃밭을 지향힌-다.

이른바 태평농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별도의 관리 

없이 텃밭을 자연 상태 그대로 두는 것이다. 그것 

이 개인의 마당 텃밭이라면 상관없다. 하지만 공동 

텃밭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는 공간이다. 텃밭이 

란 식물을 기르고 재배하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미 

학적 측면도 중요한 것이디-. 사람들이 없을 때 와 

서 혼자 식물들을 돌보며 조용히 힐링의 시간을 갖 

는 사람들도 있다.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의 일부분에 

참여한다는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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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텃밭 월동준비를 위한 Tip

우리나라의 겨울은 혹독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사실상 옥상 텃밭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겨울철에 꼭 식물을 기르고 싶다면 온실을 만드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설치는 물론 관리가 만만치 않다. 개인 
가정의 옥상텃밭이라면 일부 식물을 실내 베란다로 옮겨놓는 방법이 있다 이때 추워지기 전에 미리 옮겨 
놓는 것이 좋다 추위가 닥칠 때 내려놓으면 이미 식물이 해를 입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능한 화분을 통째로 
옮기는 게 좋다. 무대륙 옥상텃밭도 김장이 끝나는 11월 중순이면 사실상 겨울 휴지기에 들어간다 흙을 놀 
리기 아쉬우면 보리 시금치 등 겨울을 나는 작물 씨앗을 심어두면 좋다. 이른 새봄 파릇한 생명이 움트는 
기쁘으 Ob 보 ◎厂 O|rL 
Z I C□ 크 X % —T三1=1 AA1—!.

[ Greenhouse 온실 ]
일정한 지면을 투명한 피복재로 덮고, 이 둘러싸인 공간의 온도를 높임으로써 옥외에서 재배할 수 없는 시기에 식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이며, 시설목적 및 그 횡단면의 모양에 따라 여러가지도 구분되는데 육묘온실, 재배온실, 유리온실, 
양지분식온실, 반원형온실, 단동온실 및 연동온실 등 그 명칭이 상당히 많음.

채소. 꽃 등의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온도를 올려 수확기를 바꾸기도 하고, 온도가 낮아서 보통은 생산할 수 없는 작물을 만들기 위한 시설. 엄밀히 

말하면 가온설비를 덧붙인 유리로 만든 방을 온실이라고 하고, 이에 반해 단순히 채광이나 보온을 위해 유리를 이용한 시설을 유리실이라고 한다. 

유리실이나 온실 등의 재배지도 경지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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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치쿰알리움
크로커스

구근류는 왜 가을에 심을까？
많은 종류의 구근류를 기을에 심으라고 권한다.

왜 그럴까? 이는 식물의 생육 주기를 충실히 따라주는 것이라 그 

렇다. 추식구근은 대부분 온대 지방 원산의 식물인데 온대 지방에는 

겨울이 존재한다. 당연히 겨움에 싹이 트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 

에 온대지방의 구근식물은 일정 기간의 저온을 받고 나서야 싹이 

트게 진화하게 된 것이디-. 그래서 온대지방 원산의 구근은 대부분 

가을에 심는 것이다.

개중에는 아네모네, 프리지어처럼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도 있기도 하다.

구근고르는 법
구근은 크고 매끈하며 병이 없는 것을 고르면 된디-. 이 표현이 너 

무 어렵다면 청과시장에 가서 마늘과 양피를 고르는 느낌으로 고 

르도록 하자, 맛있게 생긴 구근이 건강한 구근이디-.

개중에는 프리지어. 아네모네, 라넌큘러스처럼 구근 크기가 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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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구근 무스카리구근 알리움구근

도 꽃 피는데 문제가 없는 구근들도 있다.

이들을 고를 때는 곰팡이나 병 유무에 더 신경 쓰며 고르도록 

한다.

크로커스구근 콜치쿰구근 프리지어구근

AI 구•그O| 조 5-r -I 〒 1_ —I O TT

튤립, 수선호b 크로커스, 콜치쿰, 치오노독人L 알리움, 백합, 프 

리지어, 아네모네, 무스카리, 히아신스, 라넌큘러스 등이 있다.

참고로 백합은 봄에 판매되는데. 백합이 추식구근에 분류되는 

네 봄에 판매되는 이유는, 봄에 판매되는 백합은 저온처리를 

거쳐서 수입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즉 백합을 1년간 살리는데 

성공했다면 그 다음해부터는 가을에 심어야 힌-다.

수선깊이 콜치쿰깊이 크로커스깊이

추식구근의 식재법

튤립깊이 프리지어깊이

대부분의 구근류는 구근 높이의 2배 정도로 땅을 파서 심으 

면 된다.（구근 높이가 3cm라면 6cm깊이로 땅을 파고 심는다） 

경기, 강원도 북부 같은 추운 지방에 구근을 심는다면 구근 높 

이의 3-4배 정도 깊이로 심어도 된다. 구근을 너무 얕게 심으 

면 구근이 더위나 추위, 건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좋지 

않다. 백합은 예외적으로 깊게 심어야 하는 구근인데 키가 커 

서 깊게 심는 것이 쓰러짐 방지에 좋고, 양분을 흡수하는 뿌 

리가 깊게 심어야 많이 나오기 때문이디-. 백합은 구근높이의 

3—5배 사이의 깊이로 심어주면 된다.

추식구근의 소독법
수입된 구근은 치명적인 병균이 없어야 수입될 수 있기 때문 

에 구근을 구입한 첫 해에는 소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불안하 

거니-, 구근에 썩은 부분이 있거나 곰팡이가 있으면 소독을 하 

도록 히-자. 소독이 필요한 경우는 집에서 2년 이상 키운 구근을 

심을 때이다. 구근을 소독하는 법은 베노밀 200배 희석액에 30 
분정도 구근을 담가두면 된다. 락스로도 소독이 가능한데 락스 

300〜500배 희석액에 구근을 역시 30분정도 담가두면 된다. 

주의할 점은 구근을 소독할 때는 구근 껍질을 벗기고 소독해야 

된다는 점과, 소독을 할 때는 구근을 심기 직전에 하는 것이 가 

장 좋다는 것이다. 껍 질이 벗겨 진 구근은 건조에 취약해지기 때 

문에 오래 보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추식구근 식재 후 관리법

추식구근은 대부분 추위에 잘 버티는 종류이기 때문에 심어놓고 꽃 

이 피기만을 기다리면 된다. 만약 구근을 화분에 심었다면 겨울 동안 

0〜5도 사이로 유지되는 실내로 화분을 옮기는 것이 좋다. 화분은 냉 

기가 사방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개중에는 아네모네나 라넌큘러스, 프리지어같이 겨울에 싹이 

트는 종류들은 겨울 동안 햇볕을 최대한 많이 보여주며 키워야 한다. 

이들은 야생에서도 겨울에 자라서 봄에 꽃이 피는 식물이기 때문이 

디-. 또한 아네모네나 프리지어는 밤 기온 10〜15도 시-이의 온도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따뜻하게 키우면 웃자라고 꽃눈이 더디게 생 

기기 때문이다.

I》%!술 사즐답게 꾸'기고 4$은 독자는 가술| 알朴” '九서 열세 내 사흘다운 4넝&!술 만들묘 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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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드신 W 특집 기시 주식 구근 정 원을 디 자인하다

유럽이나 네덜랜드의 시골에 봄이 막 찾아오면 들 

과 수풀은 꽃 무리들이 피어나 마치 꽃카펫처럼 보입 

니다. 크로커스(Crocus), 히아신스(Hyacinthus), 아 

네모네(Anemone), 아이리스(/ris), 알리움(Allium), 

프리틸라리아(Fritillaria), 무스카리(Muscari), 실라 

(Scilla) 그리고 수선화(Narcissus)들이 온 사방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때문 입니다.

몇 해 전 식재한 추식 구근들이 해를 거듭하면서 ‘자 

연화•된 결과 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필요 없는 풍성 

한 조경 연출은 오늘날 바쁜 정원사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 아닐까요?

구근을 활용한 가드닝은 가장 간단하며
아름다운 결과물을 창출한다
수백년전에 네덜란드는 튤립을 터키에서 들여와서 생산하고 수출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디-. 결국 이 작은 나라는 구근과 꽃을 

전세 계 에 수출하는 강력한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 다.

구근은 가장 기르기 쉽고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이며, 정원에서 누 

구나 쉽게 심고 가꿀 수 있는 작물입이다. 구근은 자생에너지를 지 

니고 있으며, 재 때에 심기만 하면 스스로 잘 자랍니다. 구근을 거 

꾸로 심거나 옆으로 심어도 자신이 자라야 되는 방향으로 자라며,

자신만의 독특한 습성을 잊지 않고 자라납니다. 예 

를 들면, 튤립(Tulipa)이나 수선화(Daffodils)는 잊 

시 않고 봄에 첫 꽃을 피우며, 달리아(Dahlias)는 

여름에 큰 꽃을 피우고, 릴리 (Lilium)는 그늘에서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색깔, 크기, 질감의 다양성을 

：/_대로 유시하며 매 계절 다양한 꽃을 볼 수가 있습 

니다.

구근은 자연스러운 경관 창조에 이상적인 식물입니다. 어디든지

심기도 쉬울뿐더러 꽃 자체도 워낙 다양하고 아름답습니다. 구근 ST
Hyactnl^ius

을 어떻게 심어서 어떤 정원으로 만들지에 대해 독자가 쉽게 이해 =_
Crocus spring Hov/erin^

하여 정원 가꾸기를 성공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구근의 가치
구군의 가치는 품질, 서비스, 그리고 가격에서 결정 됩니디-. 꽃의 

크기 크고, 건강한 줄기를 가지며, 많은 꽃이 개화되는 구근이 좋 

은 품질을 가집 니다. 좋은 품질의 구근을 사진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도 있습다.

Bulb 추식구근심기의깊이

T나ipa 류립
Narcissus 수선화

Hyacinthus 히야신쿼 7

Crocus 크로커스
Muscsri 무스카리

지표면

10cm

15cm

구근 식재의 방법으로는 심는 깊이 가 구근의 종류에 따라 약 

간 따르다.

소개되는 식재법에서 주의 사항은 심는 깊이에 따라 높낮이를 준 

비하면 된다.

정원 설계
계절에 따라 어떻게 정원을 가꿀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근의 중 

요 특성인 꽃의 색깔과 모양, 개화 시기, 햇빛의 양, 줄기의 높이 

등을 미리 파악해야 됩니다. 여기서 독자가 상상하는 정원을 그대 

로 설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이름다운 정원 기•꾸기에 도움

'「내ipa botanica

이 되고자합니다.

구근과 정원디자인의 효과를해마다즐기다.
구근을 구입하는 최초 구입비용은 기타 식물에 비해 더 들지만, 1 
회 식재로 매년 좋은 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포기가 계속 늘어 

나 몇 해 후에는 별천지를 감상 할 수 있습니다. 정원, 공원, 꽃이 

필요한 어느 곳에서든지 잘 어울리고 쉽게 키우며 감상 할 수 있 

는 수많은 구근화훼가 꽃을 심고 관리하고 설계하는 사람들의 손 

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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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근의 특성
이른 봄에 눈이 막 녹기 시작할 때, 낙엽을 뚫고 꽃이 피는 이러한 

특별한 아름다움을 감상하려면 그 전 해 9월부터 11월까지 땅이 얼 

기 전 식재해야 하는데 이는 꽃이 피기 전 추위를 겪어야 화아 분 

화가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 겨울 추위를 맞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 추운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 아주 알맞은 조경 식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을추식구근으로 풍성한 정원준비
우리나라에 볼 수 있는 가장 흔한 형태의 구근적용은 이른 봄 화분 

에 심겨진 튤립이나 수선등을 꽃이 핀 상태로 구입하여 화단이나 

큰 화분에 모아 심기를 하는 것인데, 이는 추식구근의 특징을 제 

대로 아는 조경인이라면 약간은 적당하지 않은 적용법이라는 것을 

잘 알 것입니디-. 가을에 현장에 직접 심으면 비용도 저렴히-고, 관 

상가치도 한 달 이상 지속되며, 무엇보다 힘을 길러 다음해에 더욱 

더 풍성한 꽃을 볼 수 있습니디-. 히-지반 실내 조경에서 보기를 원 

하면 화분이나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힌디-. 이른 봄과 음지에 효과 

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화려한 조경소재가 한정적인데 구근을 이 

용하면 활엽수 아래나 꽃이 피지 않아 황량한 이른 봄 잔디밭 등을 

밝고 화려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짙은 자주색이나 핑크색의 튤립 

이 한꺼번에 심어져있는 경관은 멀리서도 강렬하게 시선을 모으는 

효과를 주며 핑크색 알리움(Allium)과 흰색 크로커스(Crocus) 처 

럼 여러 종의 구근을 혼합해서 심어도 화사한 봄을 연출 할 수 있 

습니디-. 개화기간이 약간씩 틀린 구근들을 혼합하여 식재하면 끊 

임없이 피어나는 봄의 색채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구근 식재후 성장 모습

성장후 정원의 재탄생 모습

추식 구근의 활용 I.

또한 기존에 식재를 해 놓은 곳이라도 생육시기가 겹치지 않고 식 

재가 쉽기 때문에 (꼬챙이로 구멍을 파고 심은 후 흙만 덮어주면 

됩니다.) 구근끼리의 혼합식재는 물론 기타 야생화와의 혼합식재 

도 추천할 만 합니다. 오히려 이른 봄 화려한 꽃을 감상하고 다시 

기존 식물이 생육, 개화하므로 계절감과 생생한 감동을 지속적으 

로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봄 축제에서 평범한 길거리의 도로변 

까지 향기로운 추식구근을 적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추식 구근의 활용 H.

평범한 조경에서 벗어나 작은 면적이라도 특색 있고 아름다운 공 

간으로 재창줄하려는 시선이 필요하고, 주식구근이 그 해답을 제 

시할 것입니다. 다음 봄에는 추식구근의 튤립(Tulipa), 수선화 

(Narcissus) 그 외 무스카리 (Muscari), 알리움(Allium) 등 다양한 

종류의 추식구근들로 조경연출을 해 보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 서 

두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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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

내로운검원을—만드는 山간 丁

I I눨 知크 키스트

I

； 꾸둔》I W주이이=《1는 저&! 실
I

| - 기호에 이%신 식髮 저시* 1거울《써선에 &5거질 나4？두아' 판호은 II결이 끼나느기 3；!이 후은 i거누 부워W 72에 서이？i*i아= 찬此

- 라사'늘 시J 사pH단 이u서 신이:후는 거이 조다'. i广%가'》식수 추|]|는 ：|차천지 때 %1거추’전 %1기% 들 吐는다고 찬다.

- 시들이다는 식|라 II전샙 식故 샙술 다산 식|들은 안仙 I 게기訓 4 臥사右너 새긴 W. 으 뒤져써 1* 써으 '쎄 0늘 命H ； 

주이 정애첲 뛰#t 하단사 만들어 든다. 위』나사이4세 아 이모하1 땅술 그느 것숴너, 땅| 두*1 후는 살은 하단| 만들 때 가장 유찬 알이사' 引겠 ； 

다- 11 너눅 힘들 4넝도玄 땅술 다" 고오치는 것?: 이비다. 식시？야 引는데 딱ikMi 굴이%는 공이나' 자차가 i세구 땁시' 식뜔 신술 수 아는 공, ； 

놀이 네구 밉히 u는 공 듬1후1計‘더 저치 in 휴는 것>1 7조다'. !

* 단, 사타nb 나% %끼 0$은 흐인 1*11 는 잘사' 아印후는 깃난읏1는 조은 w이 달추 이기 따든에 당。배이 있는 호칣특外세 둔w 펴온 사'' 
새 |가성씨；는?쳬다. !

- 3산서I적인 저;선설들서1!아' 냉하느 什1占이 1기아1 또는 홀이 字나' ill서수什 잘 인5』이 나'북 썩切늘오사시잘수 있、는1새;이 이는지 세33h gtol드 찬다三 ‘

- 사1혼순 =1인| 만들 ||들은 Al씬이 적 다宅 디지인에도 키우고 4孝 식|들I m』* 저시訓 후는 거이 조다. 특;I 나이즈止 판'류 이시기에 外브 자사' ； 

으지는 겄이 iHf직引다. ；

- 가술에 딸지진 닉？덥은 가늘 정추|늘 느기기에 조긴 斗시만 it절에는5【넝이늘 in 추이이드 한다. 잔디 위에 뛀mJ 닉？제 x냥 u^iin 두던 잔디가‘ 여 [ 

들ti나' 쎄 iM<!다. 그易4L 1사' 4넝지찬 닉?덥은 아그 바4거 UI나 만들 피서 서S는 것이 Q다'. !

일상 생활에서 11월은 지나왔던 그 해를 다시 되돌아 보는 시기이다 열심히 일하며 빼곡히 적었던 다0어리도 어느새 마지막 장___________

을 향해가고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기 위해 준비한다 10월은 어떤 정원을 만들지 고민하며 준비하는 기간이라면 11월은 드디에

人에；丄 으“^ ）^3"|으~-■己 11 서- 흐 - — 이人 | 으 I”01 j |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정원을 만들고 싶어하는 시기는 4월이나 5월이다 새로운 꽃이 피는 것을 보고 혹은 주변에 정원들이 푸릇

푸릇 해 질 때 나도 한번 정원을 꾸며 봐야겠다 다짐한다 하지만 이땐 이미 좀 늦었다 사람에게

—좋은 시기가 아닌 식물에게 좋은 시기는 그 전 해에 벌써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럼 부지런히 지금부

터 어떻게 정원을 꾸밀지 생각해 보자

—11월은 가을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겨울을 알리는 늘 푸른 나무（상록수）들의 초록 잎들이 어느

_ 때 보다 더 푸르르다 벌써부터 호랑가시나무는 겨우내 배고파 할 동물들을 위해 빨간 열매를 선

• 보인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장식용으로 쓰는 빨간 열매에 가시가 달린 초록색 잎이 이 호랑가시

— 나무이다. 겨울 정원에 어울리는 나무는 무엇인지 어떤 식물들을 심어야 겨울에도 삭막한 정원의

 모습이 아닌 아름다운 정원의 모습을 유지 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자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2 - Gardenin November

겨울에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새로 심어준 나무나 

약한 나무는 지지대를 만들어 쓰러지지 않게 해주어야 한다

히 울타리 만들기

- 우리나라 겨울 정원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대체적으로 지상부가 살 

아있는 경우가 없여 황량해 보일 수 있다。다라서 말채나무와 같日| 

줄기어I 빨강 혹은 노랑 등의 색Ji 있（引 잎di 없을 c해어|도 화려함을 

나타내 주는 재료들dl 필요하다。dl런 나무로 울타리를 만들거나 화 

단 주위로 경계를 만들어 주면 꽃日 없어도 보기 좋은 정유!을 안들 수 

있다。영국日서는 노트화단日라고 하日 호양목日나 주목으로 화단으I 

경계를 만들고 다양한 모양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어 꽃을 싱지 않아도 

아름답게 즐길 수 있다。

＜울타리 만드는 방법＞
1。 만들고자 하는 곳 양 쪽 끝어I 나우 가지를 꽂고 실을 연결하서 일직 

선dl 도게 한다。

2。 기준선으로 만들이 놓은 실선 옆으로 당을 따준다。Hl놓은 당 속어| 

영양분이 들어가게 위어I 걷어내었던 흙을 조금씩 넣여주거나 혼합토 

를 넣어 주는 건日 좋다•

3e m놓은 구멍이 일렬로 심을 나무나 곤h목을 일정간격을 두고 열식（줄을 

기＜5i 심음）을 해준다。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0 다 싱고 난 후 자신（5| 원하는 높日로 잘라준다。

울타리 형태로 화단의 경계를 만들어 준 후 그 안에 초화류를 심거나 상록수를 토피어리로 만들어 디자인을 하였다. 겨울에 초화류가 없어도 형태는 그대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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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키나라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토hi日리와 같di 인위적인 모습으I 정원을 선호하지는 않는 건 같다。늘 자연과 함께라는 생각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 

져오는 건日 아름다운 정원山라고 생각한다。하지만 겨울이 황량하게 변하는 그대로를 노누두는 건 보다 식물의 색체나 질감을 표현하서 사계절 모습61 모 

두 틀혀지는 다양한 정원으I 모습도 연출해 보는 건은 日덜•까 한다。

64 - ^ardenin November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생산활동이자 공존의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텃밭을 일구는 예술가가 있다. 

생명 소비의 양이 극대화된 도시에서 소비를 줄이고, 생명 생산의 양을 늘려야 한다는 신념으로 텃밭을 가꾸고 

또한 예술작업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이경래 작가의 아담스가든을 소개한다.

글 사진 김 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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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 남서울생활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작은미래,전 

시 에는 텃밭을 주제로 한 독특한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텃밭을 일구는 텃밭지기이자 미술가인 이경래 작가가 만든 ‘아 

담스 가든,이디-. 이경래 작가는 실내 대안텃밭을 만들어 식물 

드로잉이라는 방식으로 상추나 깻잎, 고추 등을 키우는 가드너 

다. 시각적 조화와 기능의 효율성을 통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 

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공존을 위한 작은 시작임을 그는 

예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아담스 가든의 주요 컨셉은 ‘소비 중심의 삭막한 도시에 생산의 

공간을 가져오기,이다. 소비의 산물이자 증표인 영수증들로 소 

비도시를 표현했다. 영수증으로 사용되는 종이는 감열지다. 작 

가는 스스로의 생활을 체크하기 위해 몇 년간 모았던 영수증과 

지인들로부터 받은 영수증들에 다리미를 이용해 열로 그림을 

그려 도시를 만들었다.

텃밭을 이용해서는 작은 공간에서 생태순환적인 농업을 표현하 

고자 했다. 빗물을 이용한 생태 순환적 농사를 재현하고, 하천 

을 오염시키는 농사법 대신 삼투압을 이용한 농법, 그리고 재 

활용이 기능한 효율적 인 텃밭 모듈 등을 구상했다.

허브류를 위한 공간생물이 살 수 있도록 

물을 정화시키는 부레옥잠. 미나리 등 

식물이나 물 정화에 도움이 되는 야생초 

들을 함께 길러도 좋다. 습공간 안에서 

생태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수생 생물들이 자생할수 있게 되었다.

허브류를 위한 공간 쌈채소를 키우는 공간

허브류에 적당한 25cm 〜30cm의 

흙을 채웠다.

키우던 바질과 민트를 식재했다.

새싹채소를 키우는 모판

열매채소를 수확하기 위한 공간

열매채소를 키우기 위해 40cm 
이 상의 흙을 채운 공간. 물 순환 

의 마지막 지점이고 여분의 물 

을 다시 물 저장 공간으로 보내 

기 위해 모터를 달았고 대양광 

으로 생산된 에너지로 가동된 

다. 텃밭에서 키우던 고추와 가 

지를 심었다.

쌈채소를 키우기 위해 흙높이를 15cm〜 20cm 이하로 

채웠다. 기•음이라 쌈채소 모종이 없어서 기르던 딸기 

를 심었다. 도시텃밭은 작물을 키우는 목적 외에 가드 

닝의 목적도 있기 때문에 작은 소국을 함께 심었다. 심 

미적 만족도 주면서 벌이나 나비 등 식물 수분에 도움 

을 주는 벌레들을 모으는 작용을 하기도 한다. 한련화 

와 부추 등도 함께 식재했다.

모종을 키워내는 모판으로 새싹채소를 키우기 좋은 높 

이에 설치했다.

아마란스 씨앗과 밀싹을 키웠는데 밀싹은 잘라서 국과 

샐러드 요리의 재료로 사용했다.

공존을 위한 바른 먹거리와 적정의 식문화를 생각하 

는 내용을 새싹 그림으로 표현했다. 붉은 아라란스 

새싹과 푸른 무 새싹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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砂卜단선 lb돈 흐부寸누노트 이 1겡 1H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공존을 위한 ‘양（量）’의 조절이 필요하다. ‘생명소비의 양’이 극대화된 도시에 소비를 줄이고.

‘생명 생산의 양’을 늘려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생명을 취해 내 생명을 유지한다. 텃밭을 일구는 삶은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생산 활동이며 공존을 위한 미래적 대안이다

사람들은 모두 여유롭고. 자유롭고. 개성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한다. 그런 삶을 위해 바쁘게 살지만 현재의 삶을 행복으로 가

되어 풍요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추억으로 기억되어 영（靈）의 건강이 튼튼해지고 역사로 기억되어 미래 세대의 자양분이 될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결심했다 미루고 벼렸던 행복한 현재의 삶을 살기로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목적과 태도 그리고 관점의 전환이 필요했다. 나

의 행복은 ‘물（物）’의 소유가 아닌 시간을 소유하면서 오는 것임을 알게 됐다. 나의 미래를 위해 현재 시간의 주인이 되자! 자본으로

부터의 독립이 진정한 자유이며 그런 삶을 현재시간으로 채워가겠다.

3판i |칸 히%다 이（衣） 식（食） 후（由） 정（靈）
일관되게 현재의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쉽지 않다. 혼자만의 삶으

져가지 못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현실이다. 미래를 향해가지만 현재만 살아가며 과거를 채울 뿐이다. 쌓인 과거의 모둠이 경험이

4글 학자시그거 만든 인% 도시서14서 조슬 引칸 다1안은?

인류의 도시는 ‘양（量）’을 확장시키며 발전해 옷t다. 지금의 시대는 지구 생명체의 공존을 생각해야하는 ‘환경시대’라 부른다. 미래를

로 채워지는 것이 아닌. 사회라는 관계의 긴밀한 틀로 짜여 진 현대의 삶은 더 

욱 그렇다. 더구나 긴 시간 동안 자본이 주는 달콤함을 아무런 비판 없이 내 일 

상 안으로 수용해 왔다.

채워진 시간만큼 회복의 사간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농경생활의 유전 

자를 갖고 있다. 위로 몇 대 올라가지 않아도 분명 자급자족하며 살았던 선조와 

닿아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조용히 쉬고 있는 생활유전자의 기능을 회복할 필 

요가 있다. 실전의 횟수를 늘이고 가치 있는 불편함을 즐기며. 현대사회와 공존 

의 방법을 찾아가며 지내는 것이다. 참 행복의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인간이 삶을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추위와 수치심으로부터 보호해 줄 옷 

과 생명의 에너지원인 양식과 주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을 제공해주는 집 그 

리고 건강한 영혼이다. 내 삶에서의 ‘의, 식, 주, 영’의 의미와 자본으로부터 독립

돈을 쫓는 생활에서 시간을 되찾는 생활로 전환하면서 수입은 줄었지만 시간은

많아졌다. 먼저 냉장고 사이즈가 작아졌고 쇼핑의 횟수가 줄었으며 건강한 먹거리에 근심을 갖게 됐다. 책이 늘었고 잠자는 시간이

늘었고 웃는 시간이 늘었다. 나는 요즘 많은 시간을 ‘영’을 건강하게 해 줄 뜨개질. 바느질. 텃밭 가꾸기, 음식 만들기. 집 꾸미기, 그

리고 ‘사람들과 함께 놀기’에 빠져있다. 이것은 적당한 돈벌이와 적당한 자급자족의 삶이 내게 만들어 준 여유롭고 자유로우며 행복

한삶이다.

을 위한 양의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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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4년 8월〜10월 （총 3개월 12강） ■

장 소 : 우리꽃 영농조합（이천시 모가면） :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교육

I 실내원예 식물들의 디자인

: - 실내원예의 근본인 열대식물은 햇빛 많은 것 같지만 사실 I
: 60〜70%정도 가려져 있음 |

| -〉반그늘로 인식되기 때문에 베란다 및 실내에 적용할 수 있다. :

: • 실내원예 식물을 고를 때 원산지를 무시하지 말고 그 특성 :

! 을이해해라 |

! • 월동기후의 기준은 환경에 따라 바뀔 수 있다. ：

| -> 예를 들어 일본원산지의 수호초의 경우 영하 5°C까지 생육 :

: 가능하다. 이 수호초를 워싱턴에서 키운다면? 대서양의 바람 :

: 을 타고 충분한 습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일본보다 조금 더 추 :

: 워지더라고 생육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철 :
I

영하 10°C까지 내려가면서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생육이 : 
I

가평리 수강생의 들꽃세상을 방문하여 수업을 하다. 야외로 나온 첫 수업이고 4.000여평의 수업공간에 : 

모두 환한 미소로 수업 후 기념사진 !

: 어렵다.

날내호b분으I 물주기 TIP :
I 
I

① 겉흙이 말랐을 때; 화분크71의 10%정도 준다 |

② 화분을 두드려본다; 쿵쿵 소리가 무겁게 나면 수분
I

이 있다는 것이고 콩콩하면서 가벼운 소리는 화분 ;

속 수분이 없다는 것이다. ;

③ 식물 잎을 만져본다; 잎이 빳빳하면 수분이 충분하 I

고 여리고 처지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I

@ 잎의 윤기; 윤기가 있으면 수분이 충분, 윤기가 부족 :

하면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

⑤ 습도계; 40% 이하는 수분 부족하다는 것이다. -〉 |

②, ③ ©의 경우 많은 경험이 필요하므로 항상 식 : 
I 

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더욱 중 ! 

요하다. !

Passion Fruit을 컨테이너 박스에 성장하여 열매를 굵게 맺었고 맛도 진한 열대식물 과일맛을 보았다

: 들꽃세상은 온실이 4동 준비된 교육장이었고 많은 식물들이 있어 식물의 성장과 번식을 볼 

； 수 있어서 좋은 학습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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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4년 8월〜10월 （총 3개월 12강）:

장 소 : 우리꽃 영농조합（이천시 모가면） :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교육

식물의 종자번식과 육묘

식물의 삽목 실습강의- 수험생들의 가장 인기 있는 수업시간

TIP

삽목 실습 과정시 삽목후의 오류 등을 교수진이 재검토 하여 정원사로 나아가는 한발 앞걸음을 다짐 

한다. 누구든 자를 수 있으나 정확한 교수의 점검으로 정확한 수업의 결과를 확인함

봉투에 쌓인 증거물로 수업의 과정이 정확한 지를 점검하며. 초보자 정원사의 엉성한 실습에 교수진은 

망연 실색 하고 수강생들은 완벽한 교수의 검수과정에서 모두 웃음을 터트리다.

I - 유기물만 잘 주면 대부분의 병충해 예방을 할 수 있다.

: • 퇴비를 만들 때 효소나 짚과 숯을 함께 넣어주면 좋다.
I
I
I
I

: 리’쁘1
*7，튼인 TTRp ------------------------------------- .

i 겨울철 누분관기 tip
I 
I
I

: 弓 겨울에 물을 자주주면 좋지 않을까?: 침수가 되면 썩

: 어버려 좋지 않다.
I

: -► 물을 전혀 주지 않는다면? 건조성 동해로 식물이 죽

! 을 수 있다.

| 弓 적당한 수분 공급으로 물이 얼어버리면 오히려 얼음이

； 식물을 감싸고 있어 동해로 조직이 터지지 않도록 온도 
I

； 유지에 도움이된다.

： - 화학적 방제와 생물학적 방제

! 弓 화학적 방제의 비용이 1이라면 같은 효고» 내는데 생

! 물학적 방제는 비용이 100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제적
I

: 현실적, 상업적으로 불7누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

| 최대한의 생물학적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 방향을추구해야한다.

너 • 삽목 번식이 잘 되지 않는 식물들은 휘묻이로 번식시 

I

: 킬 수 있다.

: -► 관목에서 휘묻이 가능한 수종 명자나무, 라일락, 앵두
: <_______________________I______ 2_________________________그

1 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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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4년 8월〜10월 （총 3개월 12강）

장 소 : 우리꽃 영농조합（이천시 모가면）

•〈2015년 봄 학기 예약 접수 시公☆

: 문의전호K 031-712-7009
I

이천그린아카데미 5기교육

I 허브와 아로마 테라피

I

: - 에센셜 오일의 추출방법 :
I ’

: ① 수증기 증류법（Steam Distilation） :
； -> 라벤더, 로즈마리,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티트리, 캐모마일 등 :
I I

② 냉압착법 （CddRessed）
； -> 감귤계（Citrus계열）: 레몬 버가못, 만다린, 오렌지, 그레이프프룻 등 •
I I

③ 솔벤트 추출법 （Solvent Extraction）
i -> 쟈스민 엡솔루트 로즈 엡솔루트 등 i

: ©이산화탄소추출법 :

i • 에센셜오일의종류 i
I I

© 기분 UP（안티스트레스）: 그레01프후룻, 버가못 레몬. 로즈우드 등 :
I I

② 리후레쉬（상쾌, 두통）: 페퍼민트 라벤더. 파인. 오렌지 등
I I

: ③ 숙면（REUXX）: 라벤더, 오렌지. 프랑킨센스 등 :
I I

: @ 집중력: 로즈마리. 바질, 쥬니퍼베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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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도니에스타

사단법인 미추홀 화예작가협회 

박선영이사장 취임식 열려

2002년 설립된 사단법인 미추홀 화예작가협회 제5대 회장에 박선영 이사장의 취임식이 작가협회 회원 및 많은 관련인사들의 축히를 

받으며 10월 7일 인천 송도의 미추홀타워 21층 씨푸드 뷔페 피에스타에서 성대하게 열렸다.

취임식에서 박이사장은 꽃으로 하나 되는 협회를 만들자고 미추홀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 했고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은 박수로 호응 

했다. 인천은 이제 국제도시로 한걸음 나아가 시역사회의 발전과 미주홀의 사회적 활동을 확장하여 회원간의 유대및 사회적 참여도 

도 넓혀 작은 소통에서 자유로운 소통까지도 아우르는 개개인 협회회원들의 진화적 발전을 하기를 포부로도 담으셨다.

박선영 이사장의 꽃 사랑은 파종에서 새싹을 보호 관리하여 절회-식물로의 과정을 즐기는 순수 정원사이기도 하다. 2013년부터는 식 

물의 기본성장 과정도 공부하여 식물을 알고 꽃을 대하는 박신영 이사장의 꽃과의 사랑은 남다르다. 이를 바탕으로 미추홀의 회원님 

들과 임기 3년의 신임 이사장은 재임기간 동안 좀 더 본 협회를 진전시키기 위한 시야를 넓혀 본부인 인천（미추홀） 도시와 관련된 국 

제적 관련교류 활동과 국제적 도시협회와의 MOU를 통한 사회적 발전 포부를 밝히기도 히였다. 미추홀 즈?가 협회는 4분의 고문님을 

모시고 회원님들의 보다 깊은 창의력이 아름다운 창작물로 승화히-며. 각 개인회원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3년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우려 줄 것을 다짐히-며, 꽃과 함께하는 창의적 꽃 예술문화 행사가 우리 사회의 저변에 확대 되어야 하는 미추홀의 회원님들과 최 

선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러한 다짐은 선진국 대열에 동반하는 우리의 정원문화가 떠오르는 시간에 이미 도래 

하였다. 아마도 사계절이 뚜렸한 한국은 아시아의 여러나라 처럼 절화꽃이 꽃 문화를 먼저 알려주었으며. 정원에서 아름다운 꽃을 대 

하는 기쁨처럼 각 회원들의 창의력이 추가된 작품세계의 장을 모든 미추홀의 모든 회원님들과 확대하자는 의지가 취임인사에서도 개 

개인 회원님들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과 박선영회장은 그 일에 주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이와 더불어 축사에 

나선 본지 발행인 김영채 박사는 꽃이 주는 사회적 의미를 설명하고 미추홀 작가협회의 활동이 행복한 삶을 가꾸는 윤활유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더욱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본지이］서 운영하는 이친그린아카데미 출신으로 현재 원우회장직도 

겸하고 있어 정원과 꽃으로 아름답고 밝은 사회의 생활 문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참고: 미추홀의 역사적 명칭〉
인천의 옛 지명은「미추홀」이란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원삼국시대 백제 초기의 인천 지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매소홀현（買3忍懸」을 
일명「미추홀觸鄒忍」이라고 한다"라고 하여 삼국시대 고구려가 이곳에「매소홀현」을 두었을 때, 이미「미추홀」이 이곳에 있었음을 증명. 인천은 원래「미추홀」로 불려 오다 
가 그 후 고구려 시대에「매소홀」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또한〈삼국유사〉에 "「미추홀Gi鄒忍」은「인천（仁川）」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미추홀」이 곧「인천」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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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의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Day

각종과실과 채소. 결안등을 가지고 장식한 추수감사절 장식품

윤 평 섭
삼육대학교 눠처교수

GaMe

TIP 가든인! T해

[ 추수감사절]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11월 4째 목요일에 행시-가 진행된 

다. 그러나 캐나다에서는 10월 둘째 월요일에 기념한다. 

한국에서는 추석이 있지만 미국문화가 침식되어 11월 3 
째주 일요일에 행사한다.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우 

리나라 추석과 같이 온 식구들이 모여 터키와 쿠키를 만 

들어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1621년종교적 자유를 위하여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메사추세츠주 

에 도착해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그 중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자, 청교도들은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인디언 

들은 그들에게 옥수수와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 

었다. 그 다음 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도I자. 청교도들은 감사 

하는 의미에서 추수감사절을 시작하게 되었고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자유를 위하 

여 희생을 아끼지 않았던 당시의 청교도들의 의지가 아직도 미국인 

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저녁에 먹는 음식들은 지금도 과거의 전통을 계속 유지 

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구운 질면조 요리. 크랜베리 소스. 

감자. 호박파이 등을 먹는다. 추수감사절에는 저녁 식사를 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국무부 산하 미국공보처（무）및 기타 미국 정부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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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 하나 큰 행사로는 백화점 세일이다. 미국의 세일은 

정말 말 그대로 세일이다. 1000불짜리가 250불에 세일 

하기도 하며 400불짜리가 40불에 세일하기도 하는 말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일 년 동안 사야 할 물건들을 이 

때를 기다렸다가 사는 경우가 많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이 

주하면서 많은 고생과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첫해에 수 

확한 농산물이 하나님이 돌보아 준 것으로 이를 기념하 

기위해 지켜진 것이다. 당시 그곳에 야생 칠면조와 사 

슴이 많았으므로 이를 잡아 요리해서 먹은 것이 터키요 

리와 쿠키를 만들어 먹게 되었고 터키 고기가 너무 팍 

팍하여 으깬 감자나 고구마에 그레이비소스를 얹어서 

함께 먹었으며 야생에서 자라고 있는 크렌베리 열매를 

따서 잼을 만들어 빵에 발라먹고 호박파이 같은 것과

약간의 채소들을 곁들여 먹었다.

Gardenin November - 73



처음에는 메사추세스주와 커넷티 컷트주에서만 기념하던 것이 초대대 

통령인 조지워싱톤이 국경일로 지정하게 되어 미국전역에서 지키게 되 

었다.

미국에서는 10월 마지막 날이 할로윈데이 이고 11월 4째 목요일이 추수 

감사절이고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 10월 1일이 되면 할로윈데이 장식 

준비에 바쁘고 할로윈데이가 끝나자마자 추수감사절 장식으로 바로 들 

어간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절 장식으로 연걸되이 10월부 

터 12월 25일까지는 미국을 돌아다니는데 각 집에서 장식해 놓은 것만 

보아도 심심치 않게 재미있게 감상할수 있다.

추수감사절 장식품으로는 그해에 추수한 농산물로 마늘을 줄줄이 엮어 

서 매달거나 고추, 양파, 빵, 과자, 호박, 양배, 당근, 사과, 감자, 피망, 

가지, 화초호박. 옥수수, 촞불, 부로커리. 포도, 치즈, 낙엽으로 만든 

리스, 아몬드, 월넛, 땅콩등을 꿰어 매어 매달거나 러프한 바구니나 나 

무 그룻에 넣어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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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을 실나14 於! 준니I

정순진
농촌진흥청 도시농업 연구팀 

농업연구사

심지로 물 관리하는

실내정원 n

B 할 수 있다.

f 이러한 부착형 심지화분은 기능

성 가구와 결합하여 투명 파티션 

정원장치, 거울형 파티션정원장치, 

안내형 정원 등의 새로운 정원 모델도 

제시하였다. 부착형 심지화분은 물 관리가 

어려운 초보자들과 공공장소에서도 이 

용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정원을 꾸밀 수 

있고, 고급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대형 

할인마트나 백화점으로 유통망을 확대해 

화훼 분화 상품을 활성화하는 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 대된다.

지난 호에서 심지 관수의 원리와 이를 이용한 재활용 PET병 정원 만들기에 대해 배워보았 

디-. 이번 호에는 실내 좁은 공간에서도 녹색 정원을 꾸밀 수 있는 부착형 심지화분에 대한 

설명과 활용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부착형 심지 화분은 심지화분의 원리와 강력한 자석이

부착된 부착형 화분이 결합된 것 :

) .흐 으로, 실내 소형 분화 식물 ^90r
1 X . v g 의 효율적인 관己와 공 TH,

쮸 % 4 간활용을 위해 농촌진흥청히흐… 도시농업연구팀에서 개발하였다.

부착형 심지화분은 배수구멍이 없어 물이 빠질 염려 
‘ 丁 가 없고, 투명한 용기로 되어 있어 식물이 물이 필

• Xj 요한 시점을 알 수 있으며, 과도한 물을 제거해 줌
으 스、 로 뿌리의 과습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있다. 또

한, 자석의 양극이 붙는 성질을 활용한 별도의 자석 부착판을

이용하여 철판뿐 만 아니라

투명한 유리를 경계로 하여 공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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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착형 심지화분의 특징

① 자석이 붙지 않는 곳에는 걸어서 이용할 수 있음
② 용기에 자석 부착판이 뭍어 있어 스테인리스 스 

틸. 유리 거울. 철 벽면 등에 잘 달라붙음
③ 심지를 끼울 수 있는 구멍（심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배수구멍으로 이용 가능）
@ 서랍형태로 되어 있는 물받이 통으로 벽에 붙인 
채로 물을 줄 수 있음

⑤ 파티션 걸개
⑥ 파티션 두께에 따라 걸개를 선택할 수 있음

2. 실내에서 쉽게 키울 수 있는 실내 식물들

마삭줄류（일반형） 크로톤（일반형） 아이비류（일반형） 무늬산호수（일반형） 꽃기린 （건조형） 산세베리아'하나’（건조형）

호 0K 건조형） 접란（일반형） 포인세티아（일반형） 푸밀라고무나무（일반형）
호0K건조형）. 아이비（일반형）

1. 부착형심지화분 용기. 심지. a 배지（혼합배양토） a 실내 식물

자석 부착판, 식재 도구

4. 물받이 서랍을 빼고 심지를 끼움 

※아래에서 위로 빼냄

5. 심지는 용기의 1/2높이 이하 만큼 끼워 세움 

洪 너무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주의함

6. 분을 마사지하듯 만져주면서 손으로 식물 

을 받혀 분에서 빼냄

7. 양손에 식물을 쥔 채 8자 모양으로 손을 돌 

리며 흙에서 뿌리를 풀어냄

8. 심지가 바로 서도록 살짝 잡고 

배지를 바닥에 얇게 깔아 줌

9. 밑 부분에 배자를 깔아둔모습 11. 용기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히 뿌리의 12 뿌리를 가지런히 정돈하여 용71 안쪽으로 넣

길이를 자름 고. 배자를 채워 뿌리를 고정함

10. 지제부*를 모은 후 가장 예쁜 얼굴을 

만들어줌

13 뿌리 사이마다 배지가 충분히 들어가도록 식 

재도구를 살살 돌려가며 빈 공간을 배지로 채움

14. 잡고 있던 식물의 지제부의 힘을 풀며 식물 

체의 얼굴을 정돈하己 분용가를 바닥에 살살 

탁眠 쳐줌

15. 밑의 서랍을 밀어서 물을 채움 완셍! 배치 

할 장소에 부착함

• 지제부 : 뿌리와 줄기가 시작하는 부위 즉. 식물에 있어 토양과 지상부의 경계 부위

4. 부착형 심지화분의 관리요령

1） 자석 부착판 붙이기

자석의 힘이 세어 자석 부착판이나 철면에 붙일 때 충격으로 배지가 바깥 

으로 튕겨 나오는 경우가 있으므로 오른쪽의 그림을 참고하여 탈부착한다.

2） 물주는 방법

부착형 심지화분은 물을 요구하는 정도에 따라 식물을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다. 토양의 수분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물이 부족하면 손쉽 게 바 

로 채워줄 수 있다.

1. 자석을붙이기 전 2자석 한개만붙임

3.자석판을 돌림 4.자석판두개 붙임

• 물을 좋아하는 식물은 물통에 물을 지속적으로 채워주어야 한다.

• 다육식물（잎이나 줄기 속에 많은 수분이 있는 식물）처럼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식물은 토양의 수분이 말랐을 때 물통에 물을 

채우고, 모세관현싱-（물을 잘 흡수하는 천의 섬유가 모세관 구실을 하여 물을 빨아올리는 현싱-）으로 심지가 물을 충분히 빨아올 

린 다음에는 물통에 물을 버 린 후 부착한다.

• 온도가 떨어지는 가을, 겨울철이나 건조형 식물그룹은 심지를 통해 흙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된 후에는 물받이 통의 물을 비워 

주는 것이 좋다.

물받이 통에 물을 채움 건조형 식물의 경우. 토양이 충분한 물을 습도 조절용

머금었을 때 물받이통의 물을 비움 스프레이어

5. 부착형 심지화분의 적용

1. 부착형 심지화분을 활용한 나의 사무실 （그린 오피스 어렵지 않아요!）

그림. 사무실 파티션 가정의 냉장고. 에어컨 등에 부착형 심지화분을 활용하여 나만의 맞춤형 실내 정원을 꾸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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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착형 화분과 부착형 심지화분을 활용한 새로운 공간 연줄방법

부착형 심지화분을 이용한 스크린정원

부착형 심지화분을 이용한 거울형정원

[ —혜
.曾 혁티

추앂 누 스
* 1벼Ik
시^^셔

호시飾R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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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투명 파티션과 안내 기능의 실내정원이 결합한 새로운 정원모델은 많은 양의 녹색식물을 효율적으 

로 관리하며 공간을 활용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실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3. 부착형 화분의 또 다른 변신!

그림. 자석의 부착력을 이용한 쉽게 테이블 장식!

6. 부착형 심지화분의 효과
부착형 심지화분을 책상 옆 파티션에 부착하여 잘 돌보고 키우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VDT 증후군을 예방한다. 모니터에서 눈을 잠깐 떼서 이 식물을 보면, 눈 주위 근육을 이완시켜 피로를 줄여준다.

둘째, 피부 건조를 예방한다. 보통 관엽식물 잎에서 1초당 5〜10쪼/cm2 정도의 수분을 방출하므로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다. 실내의 이산화탄소 및 유해가스를 잡아먹고, 산소와 음이온을 방출한다.

넷째, 용기가 투명하여 기업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 광고 효과 만점으로 녹색식물과 인간, 환경,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 

태 적 이미 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다섯째, 뿌리가 자라는 모습과 물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식물 관리가 편하다.

이제, 부착형 심지화분을 가까이에서 즐기십시오! 행복이 가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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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걸린 식물,

먹어도 될까요?

다른 해보다 좀 이르기는 했지만, 우리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도 지나고 이제 바야흐로 수확의 계절입니다.

올해는 봄 가뭄이 심하였고, 또 여름 장마도 초기에는 지지부진 하여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수확이 괜찮은 것 같아 다행 

이니니-. 봄에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겼었고. 여륵에 접어들면서부터는 가뭄으로 말라죽은 길 가의 가로수들이 심 

심찮게 눈에 띄는데도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이 도왔다고나 

할까요? 참말 다행입니다.

수확을 하거나 시장에서 채소나 과일을 사다보면 병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경 

우가 간혹 있습니다.

우리의 정원이나 할머니의 텃밭에서는 훨씬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른 고 

구마, 썩은 배, 곯은 토마토, 곰팡이 핀 땅콩... 병든 식물은 참 많습니다.

이렇게 병든 식물들을 먹어도 될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먹어도 된다!’ 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에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은 사람이나 동물 

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그런 병원균들을 먹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실제 

로 연세가 좀 있는 분들은 어릴 때 추수가 끝나면 들판에서 깜부기 이삭을 주 

워 모아구워 먹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특정한 몇 가지를 제외히-고는 병든 것들은 대개 모양새도 그 

리 좋지 않고 때로는 혐오감까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병든 식물들을 먹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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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도 맛도 좋지 않고 포도나 딸기 같은 열매들은 감염된 부분의 당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을 감고 먹어도 맛 

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감염된 부분에는 다른 미생물들이 들어가기 쉽고, 썩기도 쉽기 때문에 불쾌한 맛이나 냄새를 풍기는 경 

우도 있습니다. 표면에 검은 점 같은 것이 생기는 사과 고두병의 경우에는 감염된 부분이 쌉싸름한 맛을 내어 입맛을 떨어뜨리기 

도 합니다. 이렇게 병든 부분을 먹는 사람도 없지만, 설사 먹었다고 하여 죽거나 병원에 가는 사람들도 거의 없습니다. 식물병원균 

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염된 부분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대개 감염된 부분은 칼로 도려내고 나머지 성한 부분만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기야 요즘에는 먹을 것이 너무 흔해서 그런지 병든 것들은 그냥 통째로 버리는 경우도 많긴 하더군요.

그래도 그것을 생산하기 위해 애쓴 농민들의 노고를 생각한다면, 그리고 자신의 몸을 뚝 떼어 우리에게 이렇게 맛있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식물들을 생각한다면 병든 부분은 잘라내고 괜찮은 부분들은 모두 먹어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식물병원균들 중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부분에는 병원균도 거의 없습니다. 

병든 부분만 잘라낸다면 나머지 부분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이지요.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곡류나 두류, 즉 곡식이나 콩 종류는 병들었으면 먹 

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들에 병을 일으키는 곰팡이들은 사람과 

동물에게 독성이 강한 물질을 생산하는 경우가 종 

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런 재료로 음식을 해먹은 사람들이 큰 피 

해를 본 예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곰팡 

이가 생산하는 독소를 ‘균독소’라고 부릅니다. 균 

독소는 사람과 동물들은 물론 다른 곰팡이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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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도 독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독소를 생산하는 곰팡이에 감염 또는 오염이 된 곡류나 두류의 색깔이 붉거나 검게 또는 푸르게 변하여 

눈에 잘 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거나 붉게 변한 곡류나 콩 종류는 아깝더라도 먹지 말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균독소 중독증의 대표적인 예는 맥각병(ergot)에 감염된 밀 낱알로 음식을 만들어 먹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 
맥각중독증 (ergotism) 입 니 다.

이 병은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였는데, 피부의 물집으로 

부터 시작하여 환각과 정신이상, 손발의 괴저로 인한 절단, 그리 

고 심하면 죽음까지 다양한 증상을 일으켰습니다. 맥각중독증의 

발생은 해마다 달랐으며, 잘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서 더 많이 나타났습니디-.

이 병은 기원전부터 존재하였던 증거들이 다수 남아있으며, 가장 

최근의 기록으로는 1722년 러시아 Peter 대제 군대의 병사 2만 

명이 심하게 감염된 밀로 만든 빵을 먹고 죽었던 일도 있었는데,

1970년대 후반에 이 중독증의 발생이 보고된 이래 다행스럽게도 

지금은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렇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균독소증이 일반적인 관심사 

가 된 것은 영국의 농장동물에 이른바 ‘칠면조 X병,이 나타났던 

1960년이 처음이었습니다. 많은 동물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몰랐던 이 병은 결국 Aspergillus라는 곰팡이가 생산히-는 

독소인 ‘aflatoxin’에 오염된 사료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이 독소가 사람과 동물의 간암을 일으키는 발암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균독소에 대한 관심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이폴라톡신은 맹독성이며 오염된 사료를 먹은 동물의 젖에서도 검출되고, 

주로 간을 공격하벼, 돌연변이원, 기형유발원, 발암원입니다. 사 

람에게는 곰팡이가 핀 옥수수를 자주 먹는 열대국가들의 생활수 

준이 떨어지는 시골지역에서 발생이 자주 보고되고 있습니다. 

균독소는 독성이 있는 대사산물로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방출 

되지만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서 자라는 균들은 일반적으로 생 

산하는 것입 니 다. 이 러한 농산물은 습도가 높은 채로 수확하거 나 

높은 상대습도 하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곰팡이가 생기기 시작하 

며, 균독소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균독소는 면역계를 교란하기도 

하고, 그것을 먹은 동물이나 사람의 생장을 저해하기도 히는데, 

이들 중 몇 종은 심지어 발암물질인 것으로 증명되기도 하였습니 

다. 균독소는 매우 적은 양으로도 사람과 동물의 면역계와 대사에 유해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건강을 위협합니다. 따라서 곰팡이 

가 자라며 붉거나 검게 또는 푸르게 변한 곡류나 두류를 먹은 사람 또는 동물들에게서는 신경흥분, 피부 및 큐티클 하층 병변, 생 

육장해, 신장과 간의 손싱-, 암 등 가시 적인 임상증상, 즉 ‘균독소증’이 나타날 수 있으니 혹시나 곡류나 두류, 견과류 등에 색깔있 

는 곰팡이가 자라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건강을 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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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항아리1

뚜껑으로 만드는

널이끼 정원乂

항아리 뚜껑을 활용해 동양적인 디자인으로 분위기를 바꾸며. 산속 어느 계곡에 

있는 듯한 느낌의 이끼 정원으로 선비들의 풍류를 즐겨보자 건조에 약한 식물은

우정아/가든 코디네이터 이끼를 덮어 식재하면 토양의 수분 증발을 막아주고, 이끼가 가지고 있는 수분으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로 어느 정도 공중습도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손쉽게 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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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기 바닥에 맥반석으로 정수층을 

만들어 준다.

Step by Step
AJ- .< - . !•丄丄.그.' - . . — ‘ ‘ ___ 1- 三——

9 식물에 묻어 있는 이물질을 분문기로

씻어내고, 이끼가 충분히 적셔질 때까지

8 앞쪽 공간을 제외하고 이끼를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 덮어 준다.

7 돌의 일부분에 콩짜개난을 붙인다. 6 앞쪽 빈 공간에 화산석 가루를 넣어 깊이

감을 더해 준다.

관수한다.

관리법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라고 해서 관수량이 배수층보다 많으 

면 흙 속에 산소량 부족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배수층보 

다 적게 관수해야 한다 건조에 약한 식물이기 때문에 수시 

로 분무기를 이용해 공중습도를 높여주는 것이 좋다 

반음지 식물이므로 직사광선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드닝 재료

항아리 뚜껑

콩짜개난 마사토 테라리움용토 맥반석 화산석가루 비단이끼



"안양도시농업한마당 축제"를 마치며 /저
/스'*

글. 사진 친환경 안양 도시농업 네트웨크 / 민도정 기획팀장 /< 川 ‘

스
안양도시농업 한마당 축재를 준비하다. 제법 날씨가 쌀쌀한 이 가을, 언제부터 이렇게 축제가 많았는 

지 여기저기 축제가 한창이다. 지난 2014년 9월 27일〜28일 

안양에서도 안양시민축제가 열렸고, 도시농업의 불모지인 이 

지역에서 “친환경안양도시농업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 ‘안양 

도시농업박람회 : 안양도시농업한마당,을 준비하여 행시를 진 

행하였다. 사실 큰 박람회는 아니지민-, 우리 지역에서는 처음 

으로 열리는 행사여서, 기획은 하긴 했지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도 의문을 가졌고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 

다. 그리고 한 달 여 남짓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으로는 도 

저히 도시농업을 하는 각 단체를 모으고 함께 진행하기는 힘이 

벅찼다. 많은 자료 수집과 기획은 철저히 하였으나, 어려운 상 I 
황에서 이천시 모가면의 우리꽃 영농조합의 수많은 전시 경험 

과 도시농업의 박람회등의 조언을 얻기로 하였다. 담당 직원들 

의 경험 능력과 설명으로 5m x 5m 의 싸이즈는 그리 큰 규모 

는이-니었다.

30여 차례의 전화를 하며 상담을 해주시고, 전문인의 조언과 

경험은 식물을 준비하는 단체로서 정말 하나하나에 그야말로 

정성껏 돌봄을 전시하는 그 자체이다. 관심과 격려로 조언을 

주신 '우리꽃, 실무진의 도움으로 ‘제1회 안양도시농업한마당‘ 

은 성황리에 행사를 치러 낼 수 있었다.

도시농업한마당’ 행사의 목표로 고민하다

PI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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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는 도시농업이라고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주말 

농장 정도의 텃밭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도시에서 농 

사를 짓는다고 하여도 전문적인 농사꾼은 될 수 없다는 도 

시농업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그렇다면 ‘도시농업한마 

당’ 행사를 하면서 무엇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 

스러웠다.

도시농업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키워보고 

싶은 욕망이 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을 흔히들 “경작본능” 

이라고 이야기한다. 바로 경작본능에서 인간의 문화와 문 

명은 발전된 것이다. 우리가 작물을 키우고 보살피고 거두 

고 먹고 즐기는 데서 자연스럽게 문화는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도시농업한마당,에서는 경작본능! 

인간의 문화는 경작하는 데서 시작하니까, 바로 마을의 텃 

밭을 중심으로 작물을 함께 키우고 먹고 나누며 함께 문화 

를 즐기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싶었다.

전시는 6개의 부스로 운영되었는데 4개의 부스는 우리 ‘친 

환경 안양도시농업 네트워크’에서 전시운영하고, 나머지 부 

스 2개는 ‘정다운 골목’과 ‘식생활교육안양네트워크’, 두 단 

체가 각 각 개별적으로 한 개씩 부스를 운영 진행하였다. 

우리가 진행한 부스를 중심으로 소개하자면, 첫 번째 메인 

전시부스는 마을의 공원을 중심으로 채소정원을 꾸며 보 

았다. 기획했던 것보다 부스가 작아서 기획안대로 되지 못 

하고 축소되었다. ‘우리꽃’에서 빌려온 ‘웰컴인형’을 입구에 

설치하여, 마을의 장승처럼 환영하면서 액을 물리치는 상 

징적인 의미로 놓아보았다. 전시회를 구경하는 사람들의 

포토존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였고 인기가 좋았다.

사실 메 인 전시부스는 시중에선 볼 수 없는 ‘우리꽃’의 꽃들 

이 사람들의 시선을 단단히 잡았다. 처음 꽃을 꽃차에서 내 

릴 때부터, 지나가던 사람들이 꽃을 사고 싶다고 너무 많은 

질문을 해 설치를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새삼 “우리꽃’의 꽃 

의 매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였다.

86 - Gardenin November Gardenin November - 87



옥상텃밭과 후식공간의 텃밭을 소가比’’타.

두 번째 부스는 옥상텃밭과 휴식공간으로의 텃밭을 꾸며 보았 

다. 처음 시작하는 입구에서 꽃과 어우러진 텃밭이었다면, 옥 

상공간이 지 만 본격 적 인 텃밭작물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이 부스는 일명 ‘재활용 컨테이너 부스’였다. 주로 주변 

에서 볼 수 있는 페트병이나 깡통 등의 컨테이너들을 이용한 

화분을 선보였다. 특히나 야심차게 준비한 파렛트를 이용하여 

‘파렛트 텃밭’을 만들어 보았다. 파레트는 화물을 운송하고 지 

게차가 들어 올릴 수 있게 밑에 뚫려 있는 나무 판들이다. 버려 

지는 것이라 구하기 쉬울 줄 알았지만, 다시 재사용하거나, 아 

니면 손상정도가 심한 것들이 많아 제대로 된 것을 구하기가 

힘들었다. 안양 농산물시장에서 도움을 받아 버려지는 것들 중 

깨끗한 것을 골라서 옮기고 페인트를 하여 왼-성하였다. 이탈리 

안 레드를 칠했는데 빨간색이라고 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색감이 이쁘고 오히려 초록색 작물들을 살려주고 잘 어울렸다. 

이 파렛트 위에 보타니컬 아트 작품을 액자에 넣어 자연스럽게 

펼쳐 놓았고, 텃밭도서와 학교텃밭 수업을 했던 아이들의 텃밭 

일지를 전시하였다.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관심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기록과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문화”라고 생각한다. 

도시농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신만의 문화와 즐거움을 

그대로 보여주는 좋은 애이고 가장 애정이 가는 공간이었다. 

사람들 역시 가장 많이 머물며 관심을 가지고 ‘보타니컬 아트’ 

의 새로움과 아이들의 수준 높은 솜씨에 감탄하였다. 부스가 

넓었다면 확실히 피크닉분위기를 재현하고 멋진 휴식공간으로 

재 탄생할 텐데 아쉬움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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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부스를 창조하다.

그리고 세 번째 부스는 적정기술부스였다. 소박한 에너지 적정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는 공간이었는데, 사실 햇빛건조기와 음 

식물 퇴비화통을 준비하여 설명하였다. 사실 위치를 잘 못 잡 

았는지 생각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네 번째 부스는 토 

종씨앗과 농기구를 전시하였다. 토종이란 지역에 기후와 환경 

에 잘 적응 된 품종들이고 종자주권을 지키 려는 가장 첫걸음이 

다. ‘우리꽃’에서 추구하는 독립 품종의 가치와도 잘 맞는 부스 

라고 생각한다. 씨드림에서 전시회 토종키트를 빌려주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구하기 힘든 농기구 역시 귀농운동본부에서 흔 

쾌히 빌려주어 전시를 할 수 있었다. 탈곡기 같은 경우 대야미 

소농학교 분들이 매해 벼농사를 하며 벼 탈곡을 할 때 쓰신다 

고 한다. 올해도 쓸 터이니 잘 다루어 달라고 신신당부하셨고, 

귀한 것을 잘 전시하였다. 이 부스는 토끼와 닭 그리고 성문중 

학교아이들의 허수아비 등 신기한 것들이 많아 꼬마들의 사랑 

을 많이 받았다. 정다운 골목은 차를 다니 지 않게 하고 마을 골 

목을 상자텃밭으로 작물을 기르고 아이들을 뛰어 놀 수 있게 

공간으로 만들었다. 골목이 살아나면서 자연스럽게 미-을이 살 

아나고 문화가 살아나는 동네가 되었다. 전시회에서는 주로 사 

진을 전시하였고, 마을 분들이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여해 즐거 

운 모습들을 보였다. 식생활교육안양네트에서는 농사와 먹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기에, 벼가 밥이 되는 이야기 

를 주제로 볍씨를 관찰하고 떡 만들기 체험을 진행하였다. 두 

단체 역시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진행을 하는 데 즐 

거웠고 다들 함께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의미를 찾을 수 있 

었다. 행사를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했는지 알 수 가 없을 정 

도로 정신이 없었다. 다만 안 것은 우리 몇 명이 한 것이 아니 

라는 것이다. 주변의 수많은 민폐를 끼치며, 아니 기꺼이 도와 

주시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다. 특히 

비전문가로서 사실 행사를 치러내기가 싶지 않았지만, ‘우리꽃, 

에서 많은 노하우를 전수해주셨고 자신감을 주셨다. 행사규모 

가 크지 않지만, 평소에 내가 텃밭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생 

각해서 이야기를 풀어보고 싶었다.

그리고 ‘도시농업한마당’을 준비하면서 상상 이상의 많은 사람 

들 텃밭과 꽃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유가 무 

엇일끼-?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공간이어서? 근대가 되어 공동 

체는 대부분 해체되고 ‘개인’을 발견하며 개인이 존중되고 자유 

가 주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이러니하게 실제로는 점점 개 

인의 공간은 줄어들고 공적인 공간이 늘어나고, 어디에도 사적 

인 공간은 없다. 사적인 공간은 화장실 이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나만의 텃밭, 나만의 정원 등의 가장 사적 

인 공간을 추구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리고 그 

런 개념에서 출발해서 사적인 취향을 바탕을 정원을 꾸미길 원 

하는데, 작은 전시회이자 행사이지만 그런 개개인의 취향을 바 

탕으로 기획하고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다. 화분 

하나 놓는 것도 함께하는 사람들의 의견과 충돌되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소한 것들이 갈등이 

되었다. 결국 정원이나 텃밭이 사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공 

원이나 공동체의 텃밭 및 전시회의 설치 등은 공동의 취향을 

맞추어나가는 함의를 맞추어나가는 가장 어려운 소통의 과정이 

었다. 정말 모든 사람의 취향을 맞는 정원은 어디에도 없다. 모 

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듯이 말이다.

삶의 근본인 공동체를 복원 가시도 느끼는 도시농업의 
근간
이번 행사를 통해서는 이제까지 도시농업만을 생각해 왔었는 

데, 도시농업 만으로 뭔가 허전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다. 도시 

농업이 자급자족의 경지까지는 아니어도,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며 공동체를 복원하는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반면 원예나 ‘꽃‘에 대해서는 꽃꽂이 

나 형식적인 조형미를 추구하고 뭔가 자연스럽지 못한 부분에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꽃’의 꽃들을 보면서, 어 

린 시절 우리 집 정원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린 시절 단독주택 

에 살았고 아름답지 않지만 우리 집엔 정원이 있었다. 부모님 

들이 관심이 있었다면 이쁜정원이 되었겠지만, 시골 분들이라 

서 마당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다. 그래도 나에게 

는 늘 멍하니 바라볼 수 있는 휴식과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 

는 단풍나무와 황매화 그리고 라일락나무가 있었다. 특히 라일 

락나무는 15년 동안 키웠기 때문에 어디에 가더라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았다. 시-실은 그 라일락 나무가 나를 기억해줄 거라 

고 상상했고 아직도 라일락 꽃 필 때 진한 라일락향기가 그립 

다. 공원의 나무가 나를 기억하긴 힘들 것이다. 나의 정원, 나 

의 텃밭에서 나를 기억하는 꽃과 나무를 키우고 싶어진다. 이 

런 마음으로 정원에 대한 관심들이 더 많아지고 텃밭과 어우러 

진 ‘우리꽃’ 들을 상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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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문화포럼 창립총회

문화예술 • 산림 • 원예 • 조경 등 각 분야가 융합해 출범하는 비영리단체

‘정원문화포럼’（초대 회장 송정섭）이 창립하여,

지난10월 25일（목）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볼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정원문화포럼은 가드닝을 통한 국민행복 증진을 위해 정원문화 활성화 및

정원산업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정원문화포럼 헌장” 도 체택하여 선포하였다.

정원문화포럼 헌장

우리는 정원의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다음 가치를 행동이념으로 삼고 실천한다.

1. 정원은 인간이 자연과 소통하고 교감하는 채널이다

2 정원 가꾸기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결정 

짓는 척도다

3. 정원은 식물 • 인간 • 환경이 공존하는 터전이다

4. 정원은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결합한 복합산업이다

5. 정원문화가 건강히 뿌리내리도록 선도역할을 한다

6. 정원의 경관직, 힐링적, 기능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 

확산한다

7. 특정 분야에 끌리지 않고 정원문화 발전을 최우선 

으로 한다

8. 정원가꾸기를 통해 미래세대에게 생명 • 식물 - 자 

연의 가치를 전달한다
뗘 야.. 쒀 해 외 공공미술사진 공공—공공- 전시장설치로 정원 방문객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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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에서는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이정현 국회의원의 축시-, 국회의원 도 

종환 시인창립축하시 낭송, 김기선 （사）힌'국원예학회징-（서울대 교수）으I 축사 

가 이어졌다. 특히 김용하 산림청 차장은 ‘정원문화의 확산과 산업화,라는 큰 

명제 해결에 대한 방향을 찾고, 산림청의 정원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된다. 고 축사를 전했디-.

심포지엄에서는 조경진 서울대 교수의 ‘정원, 잊고 살았던 우리의 생활문화, 

의 특강을 시작으로 A힌국의 선, 곡, 흐름이 있는 정원모델（이병철 아침고요 

수목원 이사）, A현대적 감각의 실용정원 모델（한승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 

시-）, A한국의 가든쇼와 정원문화운동（정대헌 한국조경신문 대표）, A야생화
의 산업화 및 성원문화 활성화 빙-안（민경택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이어졌디-.

종합 토론은 송정섭 정원문화포럼 회장을 좌장으로 A김용관 과장（산림청）, A김용식 회장（한국식물원수목원협회）, A윤주 연구 

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A이양주 연구원（경기개발연구원）, A박공영 대표（우리꽃）-시- 참석하여 융합으로의 사회 전반적인 정원 

문화의 진화를 위한 행사로 나아가기를 약 200여명의 젊은 세대와 참석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진지 하게 회의를 마무리 하 

였다.

지금 중요한 문제는 주거문화가 아파트로 급격히 변화함에 따근｝ 도시 민들 

의 가드닝 기능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디-. 특히 시급한 과제는 이 

러한 변화에 따라 도시 민들이 가드닝 기능을 스스로 회복하도록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이다.

그래서 정원문화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원의 즐거움, 가드닝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적 역할이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정책이 자꾸민- 녹지면적 

축소 일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 러한 퇴보에 대해서 녹지, 정원, 조경, 원 

예, 임학 분야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 저지선을 구축하고 막아내야 할 사 

명도 있다.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시민들의 정원문화 활동과 요구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선순환 구조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디-. 안으로 들어가면 정원 진흥법 , 산림청동 

의 사설정원 주택과 도시농업의 포함한 공동위원회 , 

정원의 기구 검토와 정원 전문가 정원법 분야. 농림 

청과 산림청 부처 협약의 지향과 진흥개혁 부처 의견 

과 정원분화 내 방향 죽소 수목원 공개정원과 대지조 

경의 농개정원과 사설정원의 지원 규성, 신흥법 위원 

회 정원의 본질 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원 문화 현장이 

관리 보존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디-. 이처럼 '융합,이란 

나를 고집하지 않고 서로 뭉쳐서 다른 어떤 것으로 새롭게 탄생한다는 의미를 기-지고 있다. 거꾸로 생각한다면 새로운 것을 만들 

어내기 위해서는 내 것만을 고집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을 의미히기도 한다. 이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한 정원문화는 무엇보다 융 

합적인 그릇이 필요하다. 정원문화가 뜨는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자세는 선 긋기가 아니라 융합이다. 그래야 정원문화 

도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꽃 필 수가 있는 것이다. 특히 정원의 가치는 교육 투자에 준하여야 하며, 윤주 박사는 관광학 박사로서 

관광 자원의 확산으로 생활인지도를 여가문화의 자원으로 기'꾸어 나가는 INSE 여가문화실태에 대히-여 설명하였다. 삶의 질이 문 

화를 높인다. 문화의 고유성과 타 문화의 접목을 융합하여 신규 창조 문화로 접목하는 정원 문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예를 

들어 뉴욕 설치 예술가의 Central Park • The Gate / 예술촌은 일반적 관광객이 15만명에서 400만명의 관객이 흥미를 갖고 방 

문하는 장소가 된 것 입니다. 관광자원과 부가가치 창출의 아이템을 개발 촉진하고 스토리를 엮어서 설명하는 해설사양성고h 해 

설사의 전문 문화적 기능 스토리로 문화관광 창출을 하며, 신규인력 창출의 인력육성과 문화예술 접목의 의견 토론도 부각되었 

다. 선진국의 방문국을 머리에 떠오르며 자연의 경관을 가꾸는 일도 열심으로 하였지만 문화적 융합의 시점을 찾아 전체적인 안 

목으로의 정원 문화를 이룬다면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정원문화 사업도 사계절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원문화를 즐기고 나누는 시 

간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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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완식 박사의 도시농업

영양과 약효가

뛰어난 맛의 조절사

green onion

글 사진 안완식 

토종씨드림 대표

한로파. 완주군 용진면 유갑녀73씨가 재배해온 파

대부분의 한식 음식에서 파가 빠지면 맛을 제대로 냎 수가 

없다. 김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 된장찌개, 곰탕, 알 

찜, 파간장... 아마도 파가 들어가지 않는 음식을 예를 들 

기 힘들 정도이다. 파가 들어가야 시원한 맛을 낼 수 있고 

고기와 같은 데서 나는 누린내나 잡냄새를 없애고 음식을 

상큼한 맛으로 다시 태어나게 힌디-. 파는 한민족이 오랜 

예로부터 많이 먹어왔고 좋아했다. 그러나 파는 어린아이 

들은 좋아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로 더 좋아지 

게 마련이다. 그만큼 서서히 파의 맛과 향이 우리들의 몸 

과 친해지고 길들어 가는지도 모를 일이다.

파는 양파와는 달리 마늘, 부추와 같은 속에 속한다. 종명 

의 flstulosum은 대롱 모양이라는 의미로 파잎의 형태가 

관 모양이라는 데서 유래되었다. 파 속（屬）의 냄새가 나는 

성분은 브부리 부분에 많이 들어 있는 알릴을 함유하기 때문

92 “ Gardenin November

인데 세포가 파괴되면 산소와 알리나제가 작용해서 알린을 분해하여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는 알리신（Allicin）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파 100g 중에는 비타민 C가 33mg이 들어 있어 

토마토의 1.5배이다. 그 외에도 비타민 A • B1 • B2 및 칼슘, 인. 철 등이 골고루 들어 있 

다. 파는 예로부터 약용으로 많이 쓰여 왔다. 파속의 알리신이 비타민 B1 을 활성화하여 특 

정병원균인 디프테리아균, 결핵균, 적리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에 대해 강한 정균（停 

菌） 작용이 있다. 또 효능면에서 땀을 많이 내게 하므로 감기, 몸살 첩약에는 필수적으로 들 

어간다. 한편 해독과 소종（消腫）의 작용도 있고 복통이나 구충, 거담에도 쓰인다. 감기몸살 

에 걸렸을 때 파뿌리에 생강을 넣고 끓여 마시면 몸이 속까지 따뜻해지며 땀이 나고 열이 

떨어진다. 가래가 끼거나 목이 아플 때는 파를 잘게 썰어서 청주와 물을 넣고 10분 정도 달 

여 마시면 즉시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나 파를 너무 많이 먹으면 파속에 들어 있는 자극 성 

분인 allyl sulfate로 인해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파는 백합과의 마늘, 부추와 같은 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풀이지만 재배 상 1〜2년생으로 

취급되고 있다. 꽃은 5월경에 개화하고 열매는 삭과로서 9월에 익고 종자는 검은빛이며 번 

식은 종자나 포기나누기로 한다. 파는 여름파형 품종과 겨울파형 및 중간형품종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여름파（외대파 또는 줄기파）는 엽초부분이 길고 굵게 자라는 품종이다.

2. 파꽃 봄에 엽사이로부터 꽃대가 올라와서 잎과 마찬 

가지로 속이 빈 원주상을 나타낸다. 그 선단에 화구（花 

球｝를 형성하며 소경（小I티을 가진 백색의 작은꽃이 많 

이 달린다.

3. 파의 종자: 1삭과에서 6개의 종자가 형성되어 9월에 익 

으며 3개의 능선이 있다. 종자는 검은빛이며 참깨 정 

도의 크기이다. 왼쪽부터 재래종. 왕파. 가랑파. 대파.

4. 외대파 전북 김제 금구면 월전리에서 수집하였으며 

키가 가랑파와 비슷하나 반개장성이며 가지는 적게 치 

고 잎수는 3개 내외이며 잎폭은 14mm로 가랑파보다 

가늘다.

5. 조선파 의왕시 월암동에서 재배하여온 토종파인데 가 

지를 잘치고 잎이 가늘며 키가 크지 않은 모양이 경기 

도에서 많이 심었다던 서울파와 비슷하다.

6. 재래파: 안성의 재래파는 키가 땅딸보 같이 작고 밑이 

약간 통통하고 초겨울에 잎이 죽는다. 그런데 재래파 

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지는 않는다. 또 향기 

가 훨씬 강해서 철엽국 끓일 때에 좋다.

7. 가랑파: 전북 김제 장화동에서 수집하였다. 키가 57cm 

내외이며 가지는 적게 치며 잎수도 4-5개정도로 적고 

잎폭은 17mm정도로 가늘다.

8. 조선파 의왕시 월암동에서 재배하여온 토종파의 밑 

부분인데 서울파 특유의 뿌리부분에 붉은색이 돌지는 

않는다.

석창, 사촌, 금장 품종이 이에 속한다. 봄부터 가을까지 생장이 계속되며 동기간 휴면하므 

로 내한성도 강한 편이다. 겨울파（잎파）는 저온기가 되어도 휴면이 되지 않는 품종들로 여 

름 더위에는 강하나 내한성이 약& 편이다. 이에 속하는 품종으로 구조파나 서울백파가 있 

다. 잎파는 식물체가 기늘고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식물체가 크지만 가지를 많이 치는 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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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파는 잎파로 쓰인다.

우리나라에 파가 들어온 것이 언제인지 밝혀진 바는 없지만 적 

어도 통일신라시대에는 재배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순 

수한 토종으로 보존되어온 토종파는 찾아보기 힘들다.

대표적인 토종파는 조선파로도 불렸던 서울파 였으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많이 심었디-. 또 서울지방의 재래종으로 잎 

이 짙은 녹색인 서울백파가 있고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에 

서 재배되던 구조파（九條호）는 분얼수가 많고 백경부가 가늘고 

긴 겨울파이며 내서성이 약하나 저온기의 신장성이 강하다. 여 

름동안 잎파로 재배된다. 분얼성이 강하며 잎새는 연하다. 토 

종파인 자청파는 월성에서, 가랑파는 남원에서, 돼지파（염교） 

는 횡성, 평택과 연기에서 왕파는 월성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모두가 키가 작으면서도 줄기 아랫부분이 통통하면서 추위에 

강한 특징을 보였다. 향이 그리 좋았다던 경기도에 심겨지던 

서울파나 강원도의 영월군 북면에 심겨졌던 영월파, 경북 지방 

의 한굴파, 강화의 강화파 등은 찾아보기 어렵디-. 그 외에도 무 

주의 골파, 예천의 국파, 거창의 대파, 고창의 왜파, 김제의 외 

대파, 안성의 재래파. 등이 재래종파로 재배되었다.

안성의 재래파는 키가 땅딸보 같이 작고 밑이 약간 통통하고 

초겨울에 잎이 죽는다. 그런데 재래파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얼어 죽지는 않는다. 또 향기가 훨씬 강해서 철엽국 끓일 때에 

좋다. 향기 짙은 땅딸보 재래파 안성파는 안성에서 살아온 정 

을수 씨의 텃밭에서 찾았다.

“저 파가 이곳에서 대를 물려 심어온 것이니 한번 보세요.” 하 

고 몇 포기를 뽑아 요즈음의 개량종과 비교하며 설명한다.

“재래파는 키가 땅딸보같이 작고 밑이 약간 통통하고 보시다시 

피 초겨울에 잎이 죽어요. 그런데 재래피는 아무리 추운 겨울 

에도 죽지 않아요. 또 향기가 훨씬 강해서 철엽국엔 그만이지 

요.” 하면서 재래파는 키도 작고 요즈음 대파보다 왜소하지만 

한번 심어 놓으면 요즈음 대파처럼 얼어 죽지 않으니 제자리에 

놓아두고 언제라도 뽑아 먹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한다. 또 대 

파는 늦게까지 잎이 파랗게 있는 대신 얼어 죽어서 월동이 안 

된단다.

옳은 말이었다. 파는 크게 여름파와 겨울파의 두 가지로 나눈 

디-. 여름파는 재래종같이 초겨울 일찍 잎이 말라 버리고 겨울 

파는 늦게까지 잎이 파랗게 남아 있지만 월동성이 약해서 난지 

형이다. 즉 우리 재래파는 여름파이고 대부분이 대파는 겨울파 

인 것이다.

9. 삼동고리파CAJ/ium cepa L. var. multiplicans Bailey）： 삼증거리파 라고도하며 양파와 파의 종간 

잡종으로 양파와 유사종이다. 충북괴산 지방에서 소규모로 재배하고 있으며 지상부는 파의 형태 

로서 5월 상순경 생장점 끝부분에 5〜6개의 주아가 달리고 각 주아마다 또 잎이 나오는데 세력이 

약하여 생장점에서 나온 잎만 생장하고. 6월 상순경 생장점 끝부분에 다시 3〜5개의 주아가 달린 

다. 새로 달린 주아에서 나온 잎 또한 세력이 약해 생장점에서 한 개의 잎만 계속 자라 끝에 주아 

가 1〜2개 정도 달린다. 이렇게 층층으로 잎이 자라서 주아가 달리므로 삼층고리파라고 이름 붙인 

것 같다. 겨울에 완전히 휴면하는 여름파형으로 추운지방에서 잎파로 재배된다.

10. 재래쪽파 쪽파. 전북 부안 영양번식 하므로 유전적인 변이가 적고 품종분화가 진전되지 않았으 

며 약간의 조만성이 있을 따름이다.

11. 쪽파의 꽃 쪽파는 추대하는 계통과 추대하지 않는 계통이 있으나 개화하더라도 불임이 되기 때문 

에 번식은 인경으로 한다.

12. 돼지파의 인경 13. 재래쪽파: 쪽파. 전북 부안 영양번식 하므로 유전적인 변이가 적고 품종분화 

가 진전되지 않았으며 약간의 조만성이 있을 따름이다.

14. 쪽파의 인경 15. 삼동고리파. 파 잎의 끝에서 파 잎이 다시나온다. 16. 돼지파: 횡성군 안흥면에

서 재배하여온 토종파 이다. 잎파인데 잎이 실파처럼 가늘고 가지를 많이 친다.

17. 쇠꼬리파. 홍천 돼지파의 다른 이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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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와 같은 속의 유사한 종으로 홍 

천의 쇠꼬리파（삼동고리파）, 괴 

신-, 횡성의 삼동고리고H삼층파, 

삼층거 리파, Alliuin cepa L. var. 
multiplicans Bailey）는 파와 양 

파의 종간잡종（種間雜種）으로 파 

와는 다른 종이다. 파 잎의 끝에 

서 파 잎이 다시나온다. 또 쪽파 

는 파（A. firtu/owm）와 분구형 양 

파（A. ascalonicu L. SHALLOT.） 
를 교잡친으로 하는 잡종 기원의 

재배식물로 불임성이므로 종자가 

생기지 않는다.

〈파의 생리활성 및 효능〉
• 스테미너 강호｝, 냉증 치료 작용 :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위장의 활동도 좋아진다.

• 기침, 감기, 해열작용 : 파의 흰 부분을 잘게 썰고 생강을 섞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 마시면 몸이 후끈 

후끈해지고 땀이 나면서 열이 내린다.

• 병이 나은 후 원기 회복작용 : Allicin%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식욕증진에 도움을 준다. 또 몸이 

허약해지는 여름철의 피로회복에 좋다.

• 항균작용 : 파의 휘발성 성분 등에는 디프테리아, 결핵균, 이질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에 대하여 

정균 작용이 있다.

- 이뇨작용이 있다.

• 비타민 B1 의 활동 상승작용 : 알리신은 비타민 B1 의 흡수를 높이는 성질이 있다.

• 진정작용 : 유화알릴은 진정작용이 있어 신경흥분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이 향기를 맡으면 흥분이 

진정되어 잠을 잘 수 있다. 또 목이 아플 때 파를 채쳐서 청주와 물을 부은 뒤 10여분쯤 끓여 마시면 

금방 효과가 나타난다.

안완씩박사의 토종재료 레시 피

실파김치
재 료 : 실파 300g. 젓국 易컵. 통깨 1큰술. 고춧가루 多컵. 설탕 2큰술. 찹쌀가루 5큰술.

말린 오징어（소） 1마리. 다진 마늘 1큰술. 다진 생강 1작은술. 소금 조금

1. 실파는 뿌리를 자르고 다듬어서 깨끗이 씻어 놓는다.

2. 1의 실파를 소금물에 적셔서 씻어 건져 채반에 널어 햇볕에 꾸덕꾸덕하게 말린디-.

3. 찹쌀가루는 묽은 찹쌀 풀을 끓여놓는다.

4. 말린 오징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썬다.

5. 꾸덕꾸덕하게 말린 파와 먹기 좋은 크기로 썬 오징어를 섞고 생징-, 마늘, 통깨, 젓국 등으로 간을 하여 버무려 독에 

담는다.

감기에 걸렸을 때 가늘게 썬 파에 된장을 섞어서 뜨거운 물을 부어 먹으면 땀이 죽 빠지면서 열이 빨리 내 

린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고생할 때도 파를 달여서 그대로 마시거나 된장을 섞어 뜨거울 때 마시면 효고昌 

볼 수 있다. 병으로 허약해진 사람이 여러 야채와 함께 파를 넣은 죽을 먹으면 기운이 나며, 류머티즘에는 

파와 겨자, 보리를 함께 달인 물로 찜질을 하면 좋다. 동상에 걸렸을 때도 파를 달인 물에 동상환부를 담그 

면 쉽게 낫는다. 파에는 이뇨 즈요도 있다. 소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뒤끝이 깨끗하지 못할 때 파와 소금

을 함께 찧은 다음 볶아서 면주머니에 넣고 따뜻할 때 아랫배를 찜질해 주면 소변이 잘 나온다. 치질에는 파 

잎을 찧어 즙을 낸 다음 꿀을 섞어 치질 부위에 발라 주면 고칠 수 있다. 이밖에 아기가 젖을 먹지 않고 보챌

때 젖을 짜서 파를 섞은 뒤 달여서 조금씩 먹이면 칭얼거림이 줄어든다.

파뿌리를 달인 즙은 아랫배가 아프면서 유산이 염려될 때 도움이 된다. 임신 중에 아랫배가 아프면서 유산 

이 염려될 때는 파뿌리 20개를 잘 씻어 물 20컵을 붓고 물의 양이 5컵이 될 때까지 달여 즙만 받아 마신다. 

파에는 흥분을 진정시키는 작용을 하는 성분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임신부에게는 아주 좋은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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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통과일

빈파（사wrtnut） 의 지심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나도밤나무（열매）

나도밤나引꽃）

나도밤나무（열매）

한국의 전통적인 과일
제사상이나 명절 차례 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몇 종의 과일이 있는데. 그 중 하나 

가 바로 밤이다. 밤은 밤나무에 달리는 열매인 밤송이를 따서 가시로 된 과피를 벗 

겨낸 종자를 말하는데, 잘 익은 밤은 짙은 갈색으로 두꺼운 종피를 가진 동글동글 

한 모습이디-. 잘 깎아서 날로 먹거나 구워서 껍질을 벗겨내고 먹으면 제법 고소한 

맛을 내는 한국 전통의 과일이다.

밤나무의 특징
산기슭이나 밭둑에서 자란다. 높이 10〜 15m이고 줄기는 지름 30〜50cm이다. 나 

무껍질은 세로로 길게 갈라진디-. 작은가지는 자줏빛을 띤 붉은 갈색이며, 초기에 

는 짧은 털이 나지만 나중에는 없어진다. 잎은 어긋나고 곁가지에서는 2줄로 늘어 

서며. 타원형, • 긴 타원형 또는 타원 모양의 피침형이다. 길이 10〜20cm, 폭 4〜 

6cm이고 물결 모양이며, 잎 가장자리에는 끝이 날카로운 톱니가 있다. 겉면은 짙 

은 녹색이며 윤기가 있고, 뒷면은 성모（星毛:여러 갈래로 갈라진 별 모양의 털）가 

난다. 잎자루는 길이 1〜 1.5cm이다.

밤꽃의 상세 관찰
꽃은 암수한그루로 6월에 핀다. 수꽃은 꼬리 모양의 긴 꽃차례에 달리고, 암꽃은 

그 밑에 2〜3개가 둥근 모양으로 달린다. 꽃이 필 때면 벌과 나비가 모여들어 꿀을 

빠는 탓에, 양봉업지들은 이때를 기다려서 밤꿀을 채취하기도 한다. 밤꽃이 화려 

하게 핀 숲속을 거닐고 있노라면 향긋하면서도 달착지근하고, 비릿한 향기에 젖어 

들게 된다.

가을에 수확하는 대표적인 열매
열매는 견과로서 9〜10월에 익으며, 1송이에 1개 또는 3개씩 들어 있다. 명절 차 

례상이나 제사상에는 대추와 함께 빠져서는 안 되는 전통적인 주요 과일로 유명하 

다. 시골에서는 야신에 심어둔 나무에서 추석 무렵에 수확을 하는데, 가을을 알리 

는 대표적인 열매로 통한다. 썩지 않도록 잘 보관해 두었다가 겨울에 굽거나 삶아 

먹으면 별미의 맛을 볼 수 있는 전통 음식이기도 하다. 이들은 주로 열매를 먹거리 

로 많이 사용히는 편이고 견과류로 잘 알려진 식물들인데, 종자를 싸고 있는 열매 

는 가시로 덮여 있어서 이들을 수확하려면 많은 조심성이 따르기도 한다.

밤나무의 재배
한국에서는 예로부터 산에 심어서 그냥 내버려두는 방식으로 재배해 왔다. 다른 

과일나무에 비하여 저절로 잘 자라고, 산간지에서도 비교적 쉽게 재배할 수 있다. 

운반이 쉽고 저장성이 크기 때문에, 재배면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기온 10〜14。0와 4〜10월의 평균기온이 16〜20°C인 지방에서 잘 자란다. 

접목묘（眠木苗）는 -15〜一16°C 이하의 고장에서는 동해（凍害）기-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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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량은 연간 L000〜 1,500mm 정도가 좋으나 6월 개화기의 강우는 결실률을 

떨어뜨리기 쉽다. 너무 그늘진 북향이나 산간에서는 잘 자라지 않는다.

뿌리를 깊이 내리므로 건조에 강하며 여러 토양에도 잘 적응하나 지하수위가 너 

무 높으면 수명이 짧아지기도 한다.

약밤나무（열매）

모밀잣밤나무C결매）

약밤나무（암꽃y

밤나무（수꽃） 밤나무（암꽃） 밤나무（열매）

밤나무속｛屬） 식물의 분류
꽃과 잎의 모양은 조금씩 다르지만, 빅주가리科의 공통 특징은 바로 열매의 모습 

이다. 종류를 불문하고 열매는 밤나무는 참나무科에 속하는데. 이 런 비슷한 종류 

들도 꽤 여러 기-지가 있는 편이디-. 밤나무와 약밤나무는 밤나무屬의 시물이며, 

구실 잣밤나무와 모밀잣밤나무는 잣밤나무屬에 속하고 , 너도밤나무는 유일하게 

너도밤나무屬이다. 울릉도에서 자생하며 성인봉 일대에서 아름드리 군락을 형 성 

한다. 나도밤나무는 엉훙하게 나도밤나무科의 나도밤나무® 식물인데. 어쨌든 

이름 속에 '밤나무’라는 글자가 들어간 식물들은 모두 한 곳에 모아 정리해 본다.

한국 재래종의 두 종류 비교
힌국 재래종에는 원래 한국종인 밤나무와 중국종인 약밤니무가 있다. 중국종은 

알이 작고 속껍질이 잘 벗겨지며 단맛이 많디-. 그래서 품질이 매우 뛰어나지만, 

밤나무혹벌에 약하기 때문에 재배가 부적당하다. 해충에 강한 품종（밤나무）에는 

한국에서 선발한 것과 일본에서 들여온 것이 있다. 밤나무는 암꽃이 크고 수꽃은 

밑으로 처지며, 약밤나무는 암꽃이 작고 수꽃이 하늘을 행해 곧추 자라는 것이 

특징이다.

구실잣밤나무（꽃）

구실잣밤나무（열매）

열매의 보호본능
귀하고 맛있는 소중한 열매를 보호하려는 식물 자체의 특성 때문에 앙칼진 가시가 

돋아 있는 것이 아닐까? 장미는 예쁜 꽃을 보호하면서 후손을 남기 려 

는 보호본능이 있는데, 밤나무는 열매 

를 훔치려는 적에게 날카로운 가시를 

선물함으로서 스스로 포기하여 종족이 

보존되도록 하는 보호본능이 있는 것이 

라고 할 수 있다.

우

Gardenin November - 97

http://www.skyspace.pe.kr


숲에서 놀 줄 아는 청년이 숲을 지킨다!

나도 둪녹 예눌가

사진 / 글 양지선

청년들 모여 숲속 자연물로 감성을 풀어본다.

인사오느 함THI 산책을 하며 오랜만에 맡아보는 나무냄새와 사각사각 흙밟는 소리가 어색함과 긴장을 풀어

청명한 가을하늘 서대문구 안산자락에 모인 청년들. 어색함과 익숙함이 어우러지며 인사말을 건내본다.

Z 산잭

3. 연못산책 3. 연못산책

2.산잭1. 어색한 첫만남

흐흐〜즈
—

그린 디자인이란?
산책을 마치고 활동장소에 모인 청년들은 

잠깐의 산잭과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만 

으로 한결 부드러운 분우n I로 오늘의 강사, 

김우진 그린디자이너를 맞이한다.

4. 그린디자인이란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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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그린디자인이란 무엇일 11F?

디자인이란 목적에 맞도록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보았을 ［대 디자인의 이름으로 환경을 망춰도 되는 것인가?

강사 김우진이 질문을 던져본다.

“우개개인어(는 그린의 생명이 담겨있습니다.

모두가 가연에 오연 편안하고 친밀함을 느낍니다、 

하어나면서 자연을 사랑5片는 그卜음이 있다고 y 수 있죠. 

그 커러/ 내가 가연을 /(A킹》••느 ”음이 있다는 것 자차르 
匕누' 己"

모르는 것을 1생하《망!' 아카고 합니다.

‘상'하'망'’으 아i5j고 다시금 사연을 느'이고 아'깔 수 있는 

t가음을 引우는 '것이 !히■코 그킨◎인의 之mon겨

모든 이사인의 근원일 것입니다〕

자연예술 속으로 한걸음-나만의 표현

평소 생각지 못했던 디자인과 자연을 엮어 보며 그 안에서 

의 내모습도 C다올려본다. 그린디자인을 이해해보니 조금 더 

숲 속 자연들OI 눈에 들어오는 듯하다. 나와 어울리는 자연 

물은 뭘1과, 오늘 눈에 띄는 너는 누굴가, 조금씩 조금씩 자연 

속으로 가가이 들어가 본다. 강하고 딱딱한 것, 기다랗고 

약한 것,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을 조심스럽게 만져보고 돌 

려보며 손이 가는 데로 작은 액자에 붙인다.

으U바알'산 주포 엿바I르 보丄I 시집가는 날 
之' '거 2느 그 乞

신부의 을에 찍힌 연지곤지가 생각났어요:'

<A시아이 자우카 싹이 호고 흘기가 자고卜서 

꽃이 피는 모습을 표현승b고 싶었어오’

▲싱크홀 때문어f 푸푸 匕바지는 서울의 복■삽함고卜 

혼란스白움을 표현했습니다:’ 

■가을의 %은 낙엽을 주워 섦은 청년들과 

저으I정을 하는 모닥불코 그렸어요:’

“上啓한 잎을 주워오니 •아%송한 완두콩이 생각났어요:

TIP 자든인 T??

Green Design = Ecological Design = Eco-Friendly Design 
그린 디자인 = 생태 디자인 = 친환경 디자인

보전과 창조의 통합적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친환경디자인 생태학적디자인등의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자연의 속성과 

인간의 본성에 가까운 디자인이라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7

6.커다란 숲에서 작은 무언가를 찾아 살펴본다 7.요리조리 배치해보며 망설여지는 손

8.거침없이 빠르게 또는 차분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손 9. 작품의 세계로 몰두



타는듯한 열정 10.작품모음

11.도형과 맞는 자연물찾기

ia 도형과 자연물자연예술 속으로 두걸음-관찰과 상상

굳어있던 마음과 감성이 1개어지니 표현이 더욱 풍성 

해진다. 여러 형태가 그려져 있는 미니카드를 가지 

고 연상되는 것들을 자연물로 표현해본다. 상상의 힘 

01 발산된다. 느낌표가 도I버린 나뭇가지와 나뭇잎, 

구불구불한 선들은 마주나기 한 아가서 잎으로, 무한 

점들은 종자들이 맺혀가는 실새풀로, 번개모양은 잎 

이 떨어진 나뭇가지가 된다. 오H 이런 자연물을 가지 

고 왔는지 즐거운 설명을 듣다보면 웃음이 나고 상대 

방의 감성과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13.이야기듣기

1 00 - Gardenin November

자연예술 속으로 세걸음-종합 예술

주머니에 담긴 자연물을 뽑아 모둠을 만들고 내가 살고 싶 

은 우리의 집을 함THI 토론하며 꿈꿔본다. 이야기를 나누 

면서 주변을 살펴보니 아이디어들01 샘솟는다.

14. 자연물로 모둠 정하기

아파•트와 빌라, 원룸에 밀접한 청년들01 현실의 조건들에 

맞추지 않고 그저 자유롭게 ［다오르는 생각들을 자연물과 연 

결시겨 집을 지어가니 풍성한 에너지와 힘01 샘솟는다.

44 느 * 心 . 스 _ ”
나무 기증을 세우가

들을 모아 텃'앝호 玄f 크,

저우•은 큰 낙엽으로 씌우는 것 어따?

17. 집을 지으려면 허리를 굽히고 땅과 가까워질 수 밖에15나! 가살고싶은집우리의집 18.상의하고 의논하고 지어나간다 18.상의하고 의논하고 지어나간다

15.내가 살고 싶은 집 우리의 집 15.내가 살고 싶은 집 우리의 집 17. 집을 지으려면 허리를 굽히고 땅과 가까워질 수 밖에

치초로 입체적인 집을 지은 도토리 모둠. 시원 

하게 바람이 통하면서 돌맹이들을 주변에 두고 

단풍을 모아 안전하고 따스한 집을 표현했다. 

동백나무 모둠은 집주변으로 봄, 여름, 가을, 겨 

울 사계절을 나타내어 계절을 느낄 수 있는 집 

을 만들었다. 자연과 친밀하고 가1과울 수 있는 

집을 기다리는 소망을 나EF냈다.



자연예술 속으로 디 깊숙히-감사와 소중함

마지막으로 오늘 숲에서의 자연예술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 

자연에서 가져온 재료로 만든 집으로 다시금 자연에 돌려주 

는 선물을 만드는 것이다. 솔방울에 각가지 자연재료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하고 자연의 품으로 돌려준다.

20.마무리로 자연에게 선물

21.자연에게선물

20.마무리로 자연에게 선물

숲에서 놀기, 자연과 가가워지기란 전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언제부턴가 자연이 

멀어지고 어려워졌지만 내가 먼저 한발 다가가면 언제든 양팔 벌려 품어주는 것이 

자연이고 숲이다. 단순히 자연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보고 관찰하! 보는 것들을 시작으 

로 한발 （저 한발 더 나아가면서 자연의 순환을 TIH닫고 이해하게 도I면 종합적으로 

자아와 자연을 동화시킬 수 있다.

21.자연에게선물

숲과 예술로 하나 되고 여럿이 모여 생각과 마음을 나눈 오늘로써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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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 playinforest@gmail.com 
청어가 궁금하다면? : www.facebook.com/youthgreen

# 첨어 는?
4청’ 년, 숲과 ‘어’ 울리다!

‘청년과 어린이!’ ' |
청년들이 숲에서 자유롭게 어울펴 

놀기를 꿈꾸는 모임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숲에서 건강하게 
뛰어놀며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끄는 청년이 되고자 합니다.

# 안산 초록숲길 프로그램은? 

G마켓, 서울시, 생명의 숲이 함제 

다양한 숲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올바른 숲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코H적한 숲탐방 환경을 제공차고자 

실시차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어는 안산 초록숲길 프로그램을 주관치•며, 
숲에서 글길 수 있는 

다양한 시민참여프로그램을 열고 있습니다.

# 청어 2014 히•반기 프로그램 일정

0 9월 :

12~27일 한강 놀이대장 양성과정
27일 （토） 안산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9월 어울림 
0 10월:

9일 （목） 한강캔즈연합활동
（놀이대장과 한강에서 놀자!）

25일 （토） 안산 초록숲길

〈청년 숲과 어울리다〉10월 어울림

0 11월:
1일 （토） 안산초록숲길

〈안산 숲 박람히〉
1일 （토） 안산초록숲길 캠페인
22일 （토） 안산초록숲길

〈청년 숲과 서울리라〉11월 어울림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따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늘61 대장이랑/ 

한강에서 놀~자!
한강 놀이대장 1 기 강사들과함께 재밌는 놀이를 즐기고, 
세 놀이에 모두 스티커를 받아오시면 소정의 선물을 드려요~

‘놀이대장이랑 한강에서 놀자’ 프로그램 안내

운영일시 매주 토요일 1030-12：00

운영장소 여의도 샛강안내센터 및 여의도샛강생태공원 일대 

운영대상 놀이대장과 놀고 싶은 초등생

운영인원 30명 내외 （선착순）

신청방법 서울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

乂 프로그램 내용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및 프로그램 신청

^3 Playinforest@gmail.com
www.facebook.com/youthgreen

한강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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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자!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18,000원

구성; ‘스테인레스스 틸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립）, 앞치마 포함

4OAAA 
1 VyVUV

12,000원파종하기 묘종 옮겨심 71 곁순따기 가지고르71 ’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로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손도구 가방 7종세트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에 드 츠____________________

T리FVV-

10,000원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다!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44구50——7

7,000원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어낭 구머니 재배백 나은품 긍정!〔낼거드자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농）
- 어디너나 간편바고 저렴하게 사용할 누 인는 턴밭 낭가형 프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기“든조0＞：031-712-7009
1 04 - Gardenin November

그간V |하옆
Sedum Pot 5,000원 / 30분

처各건, 성인, 기제 引킨: 4넝包둔하셔’험

時알하,i Dinosa나r Egg Pot 15,000원 / 1시간

히드다 4뷰
Seeding & Cutting 5,000원 / 30분

'이 잇?기줄

Seed Art 7,000원 / 1시간

실I시드사사
Salad Box 7,000원 / 1시간 가든조아

Seed the Dream, Unroll it.

가든조아의 정원문화체험 프로그램은 개인/단체에 맞춤형 프로그램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성인/ 중장년/ 노인/ 가족） 새로운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업데이트 됩니다.

* 모든 프로그램은 단체 참여 가능（가격 문의） * 배송가능

* 체험안내 문의 : , 전화문의블로그（http://blog.naver.com/gardenjoa777） 7苦조0F: 031-634-7990

Gardenin November - ] Q5

blog.naver.com/gardenjoa777
%25eb%25b8%2594%25eb%25a1%259c%25ea%25b7%25b8%25ef%25bc%2588http://blog.naver.com/gardenjoa777%25ef%25bc%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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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역사를 뒤집다
저자 빌 로스 역자 서종기

인류의 역人F를 뒤바꾼, 비밀스러운 탐사가 시작된다

식물의 이면에 숨겨진 뒷이야기

최초의 코카콜라에는 코카인이 함유되었다?

양배추가 없었더라면 로마의 멸망이 더뎌졌을지도 모른다?

죽음의 노동 착취를 당한 노예는 다름 아닌 식물 때문에 탄생했다?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모는 담배가 한때는 기적의 치료제였다?

이 책은 역사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50가지의 식물을 통해 역사의 획기적인 사 

건을 마주한다. 과거, 인간과 식물의 불가피한 공생 관계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공생에 

대해서도 고민의 여지를 던진다. 인간이 먹이사슬의 최정점에서 식물을 지배한다 한들 

절대 변하지 않을 명징한 사실, “식물은, 역사를 뒤집었다!”

식물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역사

식물은, 지구라는 행성에 생명체가 탄생하기 전인 약 4억 7.000만 년간 꿋꿋 
이 존재해 왔다. 반면, 인간이 이 행성에 발을 붙인 시간은 상대적으로 가까운 
과거에 불과하다. 로마가 유럽을 정복한 사건은 20분 전의 일이고, 그리스도 
교가 생겨난 것은 고작 15분 전의 일이며, 백인이 아메리카 대륙에 첫발을 들 
인 데에는 커피 한 잔 내리는 시간일 따름이다. 고대부터 인간에게 주거 장소 
와 연료 그리고 식량과 약을 제공한 식물은 우리가 들이쉬는 공기 중의 이산화 
탄소와 산소의 양을 조절해 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위안을 주기도 하며, 예술 
적 영감을 불어넣어 주기도 한다. 그러나 식물은 인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때 
로는 독의 원천이 되기도 한다. 이 책은 인간의 삶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50가 
지 식물의 역사적 기록을 되짚어보며 인간과 식물이 왜 공생관계일 수밖에 없 

는지를 깨닫게 한다.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가능케 한 식물에 대한 고마움과 

오늘날 계속되는 식물의 무분별한 훼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로마의 멸망에 양배추가 있다?

디오클레티아누스. 285〜305년간 재위한 로마 황제로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 
던 로마에 전제군주정을 수립하고, 4분 통치제라는 효율적인 통치 체제로 제 
국의 통일과 질서를 확립해 로마의 역사에 있어 전환점 역할을 한 주요 인물이 
다. 역사적으로 여전히 논쟁거리가 되는 로마 황제가 양배추를 기르겠다고 제 
위에서 일찍이 물러났다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물론 
그의 제위 포기에 관해서는 여러 설들이 있다. 그러나 그 설에 양배추가 한몫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양배추를 향한 그의 지독한 사랑은 제국이 내란 
에 빠져든 중에도 친우에게 양배추 예찬론을 펼치제 할 만큼 병적인 수준이었 
다. 그의 제위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로마 멸망에 있어 그의 부재가 어쩌 

면 결정적 영향을 미 쳤으리란 추측이다. 역사의 판도를 바꾼 식물이 비단 양배 

추뿐이겠는가.

하얀 사신, 노예를 장줄하다

헤로인, 코카인, 알코올. 담배와 더불어 오랜 세월 인류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 
를 일으킨 王 하나의 물질. 바로 설탕이다.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설탕이 초래 
한 혼란을 되짚었을 때 섬뜩한 별칭인 ‘•하얀 사신"이라는 단어는 결코 어색한 
것이 아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소비된 설탕은 2,500년 전부터 인도인들에 의 
해 정제되었는데. 이러한 정제 기술이 유럽 등 서양 세계에 알려지기까지는 오 
랜 시간이 걸렸다. 향신료와 마찬가지로 설탕 역시 경제의 중추가 되고 베네치 
아와 북유럽을 거 쳐 스페인에서 생장하게 된 사탕수수는 그들의 주인이 그리 
스도 교도와의 대립으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당하자 카나리아 제도와 카리 
브 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와 동시에 아프리카의 흑인이 그곳에 노예로 

들여 졌고. 설탕과 노예 매내라는 이 비극적 관계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매춘과 거세, 추방과 살해

18세기 발견된 고무는 . 가황법의 등장으로 새롭게 응용되 어 급기 야는 각종 공 
장과 실험실. 불법 작업장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러한 노력 끝에 탄생한 발명 
품이 바로 미국의 메리맨이 제작한 고무 구명복이며. 이어 통고무 타이어의 발 
명은 문명의 이기를 즐기는 이들에게는 쾌락을. 원주민들에게는 불행을 선사 
했다. 고무수액의 값이 금값처럼 올라가자 고무 제조업자들에 의해 원주민들 
은 노예처럼 부려 지며 중노동을 해야만 했다. 거부하는 이들은 추방되거 나 살 
해당했으며. 여자들은 매춘을 강요당했고 남자들은 자손을 보지 못하도록 거 
세되기끼지 했다. 자연으로부터 추출된 자원이 과학과 더불어 문명의 발전으 
로 이어지면서 부의 창출에 눈이 먼 자본가들에 의해 인도주의적 시각은 잃은 

인종 차별이 부각된 셈이다.

고흐의 해바라기가 탄생하기까지

아메리카 서부에 거주하던 인디언들은 가장 먼저 해바라기를 재배해 약 
2.000〜3,000년 전부터 해바라기의 씨를 갈아 가루를 내 사용했다. 그들은 씨 
에서 추출한 각종 색 임료로 화려한 빛깔의 직물고b 도자기를 가공하기도 했다. 
줄기로는 천과 바구니를 짰으며, 심지어 뱀이나 독충에 물린 상처 치료로 해바 
라기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들만의 해바라기는 신대륙 탐사로 유럽인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한 역사적 흐름은 19세기의 유명한 
인상파 화가 고흐의〈해바라기〉연작 탄생에까지 이어지게 된다. 고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시들어버리는 해바라기의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매일 이른 아 
침부터 그림을 그렸고, 그 유명한 임패스토 화법으로 해바라기에 입체적인 질 
감을 부여하는 등 독창적이고 남다른 감각으로 가장 유명한 회화의 대열에 이 
름을 올리게 된다.

독毒이냐? 약藥이냐? 기로어 선 인류의 선택

테킬라의 원료인 용설란부터 고대 의학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치료제였던 4대 
명약의 필수 재료인 생강에 이르기까지 총 50가지에 달하는 식물은 인간의 역 
사가 조금씩 모습을 갖출 때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가장 기본적으 
로 지구의 생명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는 식물의 호흡 덕분 
에 탄생할 수 있었다. 어쩌면 식물은 인간과 같은 육상 동물의 진화를 위해 역 
사 이전의 기후대변동 속에서 광합성 작용을 발달시키고 DNA의 문을 열어 우 
리가 갈 길을 터준 것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식물이 때때로 독으로 이용된 것 
은 바로 인간의 무지한 선택에 따른 결과였다. 그리고 과거부터 다양한 형태로 
행해진 이어진 인간의 무지함은 최근에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는 지경마저 
이르렀다. 만약 전 세계의 식물이 갑자기 멸종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는가. 
식물이 없는 인간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지구를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가 계 

속된다면 역사의 흐름은 영원히 바뀔지도 모른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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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정원
저자 조해너 배스포드 원제 Secret Garden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게 해주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비밀의 정원』. 영국, 미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 북’ 으로 열풍을 일으킨《비밀의 정원》이 전 세계 14번째로 한 

국에서 출간되었다.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콜래버레이션으로 독창적인 스타일을 인 

정받은 젊은 아티스트 조해너 배스포드의 이번 즈［품은 페이지마다 펼쳐지는 정교하 

고 고급스러운 아름다움에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이 책은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닌, 어른들을 위한 컬러 링 북으로, 색색의 펜으로 종이를 채워가는 아날로그적 

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색연필과 펜만 있으면 누구든 어디에서든 시작할 수 있으며, 다양한 색으로 자신만의 창의적이고 이- 

름다운 작품집을 왼-성할 수 있다. 작가가 하나하나 손으로 그린 흑백의 정교하고 세밀한 그림을 색칠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 

트폰에 매여 있는 성인들에게 정신 집중과 이완을 통한 기분전환을, 더불어 일상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신선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금 세계는 어른들을 위한 ‘안티-스트레스 컬러링북’ 열풍

아이들을 위한 ‘색칠공부’가 이-니다.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는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의 인기는 서점가의 사건을 넘어 사회 

적으로 주목해야 할 현상이 되었다. 서점가에는 어린이용보다 훨씬 정교하고 섬세한 무늬의 다양한 성인용 컬러링북이 수십 

여 종 나와 있고, 특히 50만 부가 넘는 컬러링북이 팔리는 시장이 형성된 프랑스에서는 요리책보다도 더 많이 팔리는 실용서 

가 되었디-.

그 비결은 컬러링북 특유의 ‘안티-스트레스’라는 용도에 있다. 정신을 집중하여 색칠을 하다보면 복잡한 머릿속이 비워지고 

걱정과 긴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디-.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더욱 피곤해진 일상을 잠시 접고, 모니터와 키보드 

가 아닌 손과 종이와 잉크를 이용해 이날로그 세계로 빠져들면 마음이 더 평온해진다는 것을 이미 수십만의 성인들이 증명해 

보인 셈이다.

독특하고 몽환적인 아름다움一조해너 배스포드의 작품 세계

이 책 비밀의 정원은 어른들을 위한 컬러링북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2013년 영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이미 13개국에 판 

매되었다. 영국에서 10만 부, 미국에서 12만 부가 팔렸고, 프랑스에서는 출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계속 매주 2천 명의 독자 

들이 찾는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미 DKNY, 니-이키, 앱솔루트, 크랩트리앤에블린, 퀸즈베리헌트 등과 함께 작업하면서 명성을 쌓고 있는 조해너 배스포드의 

첫 책 비밀의 정원은 ‘색칠하기,의 활용이 이-니더라도 작품으로서 감상하고 소장할 가치가 충분하다. ‘픽셀보다 펜과 펜슬이 

더 좋다,는 작가의 취향대로 하나하나 손으로 그린 흑백의 정교하고 세밀한 무늬들은 한눈에도 아름답고 몽환적으로 느껴지 

지민-, 가까이 들이다볼수록 더욱 오묘한 마력을 뿜어낸다. 컬러링북이라는 대중적인 형식을 통해 성공적으로 작품 세계를 선 

보인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 환상적인 컬러링북을 출간할 예정이다.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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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영화

세인트 클라우드 （2어0） 
Charlie St. Cloud 
잭 에프론. 아만다 크루

Synopsis

유명한 고교 요트 선수 찰리는 장학생으로 대 
학 입학을 앞둔 촉망 받는 청년. 졸업식을 마 
치고 큰 미래를 향한 꿈에 부풀어 있던 찰리는 
예기치 못한 비극을 맞는다. 자신을 영웅처럼 
여기는 어린 남동생 샘과 차를 타고 가다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것. 두 형제 모두 심장이 멈 
춘 순간. 찰리는 극적으로 살아나지만 동생은 
깨어나지 못한다. 상상할 수 없는 슬픔에 빠 
진 찰리. 그런데 동생 장례식 날 찰리의 눈 앞 
에 동생의 영혼이 나타난다. 생사의 경계에서 
살아 돌아온 찰리에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영 
혼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이 생겨난 것. 찰 
리는 외로운 동생과 함께 하기 위해 매일 해가 
질 무렵. 공터에서 야구를 하기로 약속한다. 
자신의 미래는 모두 포기한 채. 그리고 5년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생과의 약속을 지키 
며 살아가던 찰리는 매력적이고 활발한 테스 
를 만난다. 찰리는 세계 요트 대회를 앞둔 테 
스를 만나면서 잊고 있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되찾고. 그녀와 뜨거운 사랑에 빠진다. 테스는 
찰리에게 함께 대회에 나가자고 제안하지만. 
이제 찰리는 운명처럼 만난 연인 테스와 동생 
과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된다. 테스와 함께 고 
향을 떠난다면. 다시는 동생의 영혼을 만날 수 
없刀 I 때문.
그러던 중 테스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게 
된 걸 알고 찰리는 그녀에게 달려가는데

다음 영화 줄거리 발췌

GARDEN & MOVIE

이번 호에서는 정원이 아닌 미국의 묘지를 관리하는 직업을 가진 주인공이 나오는 2010년도의 세인트 클라우드라는 영화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국내 개봉은 하지 못하였고 정원에 관련된 어떤 구분을 할 수도 없지만 우리나라의 묘지와는 달리 공 
원의 형태를 띄우며 상주관리인을 두고 잔디와 꽃을 관리하는 것이 일상으로 나오는 영화임에 선택하게 되었다.

지방의 한 소도시. 주택의 마당에는 화단과 나무가 많이 보이며 고층건물보다는 단층 2층 건물들이 보인다.

묘지의 사택 옆 관리물품이 쌓여져있다 우리나라의 묘지와는 다른 묘지풍경

탁본을 금지한다는 푯말을 덧칠하는 것도 관리사의 몫 잔디밭을 깔고 있다

묘지를 다니는 관리사 전용 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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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l Festival
11 월, 단풍을보자

붉고 노란 산이 부른다. 푸른 옷을 벗고 컬러풀한 색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자.... 눈요기하러 떠나 볼까?

팔공산 가을단풍축제

팔공산에서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2014 팔공산 단풍축제〉가 개최돈!다. 올 

해로 제15회째를 맞이하는 단풍축제는 순환도로를 따라 16.3km에 걸쳐 펼쳐지는 단풍거리 

의 진풍경을 만날 수 있다. 팔공산절경과 함께 단풍의 멋과 향기, 사랑과 낭만이 가득한 축 

제의 장이 펼쳐진다.

기간 2014.10.31 〜 2014.11.02
장소 대구 동구 용수동 （팔공산）

주최 상가번영회

문의 053-982-7634 http：//www. palgongsan.org

장성백양단풍축제

산과 물 인간의 역사가 조호® 이룬 곳 ’전남 장성"에서는 노령의 정기를 담은 백 

암산의 기암괴석과 천연기념물인 비지나무 숲속의 천년고찰 백양사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오색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하순〜11월초에 백양단풍축제를 개최 

한다.

71간 2014.10.31 〜 2014.11.02
장소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주최 장선군청 문화관광과

문의 061-393-1989 http://tour.jangseong.go.kr

지리산 피아골 단풍축제

지리산이 붉게 불타니 산홍 붉은 단풍이 비치는 맑은 소가 붉으니 수홍 지리산의 

품에 안긴 사람의 얼굴도 붉게 물들어 보이니 홍으로 유명한 피0B마을에서 피 

0B단풍축제를 개최한다. 11월 일부터 2일까지 양일간 개최되는 <2014 지리산 

피0고 단풍축제〉는 '삼홍（三紅）과 함께하는 오색단충 여행,이라는 주제로 단풍공 

원 및 피0 昌 일원에서 진행되며, 행사 기간중 연곡사 문화재 관람료는 면제된다

기간 2014.11.01 〜 2014.11.02
장소 전라남도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산368
문의 061-780-2227 http://festiv계.gurye.go.kr

성주산단풍축제

성주산 단풍축제는 아름다운 성주산을 알리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추진됐으 

며,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한 민속경기를 비롯해 성주산을 찾은 관광객이 참 

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된다.

기간 2014.11.01 〜 2014.11.01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500
주최 보령군 문화관광

문의 041—9303651 http://ubtou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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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축제

미국 추수감사절 11월 마지막주 목요일

추수감사절의 역사는 16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해는 자신들의 종 

교적 자유를 위하여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메사추세츠주에 도착한 해이 

디-. 그러나 혹독한 겨울을 거치면서, 그 중 절반 가량이 목숨을 잃게 되 

자, 청교도들은 주변에 있던 인디언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인디언들은 그 

들에게 옥수수와 다른 작물들을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디-. 그 다음 

해 가을에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청교도들은 감사하는 의미에서 추 

수감사절을 시 작하게 되었다.

그 후 추수감사절 행사는 미국 어느 곳에서나 지키는 전통으로 자리잡 

게 되었디-. 그 이유는 단지 미국인들이 경제적으로 번영하게 되었을 뿐만 이-니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이-끼지 않았던 당 

시의 청교도들의 의지가 이-직도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살아있기 때문이다.

추수감사절 저녁에 먹는 음식들은 지금도 과거의 전통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저녁에는 구운 칠면조 요리, 크 

랜베리 소스, 감지-. 호박파이 등을 먹는다. 추수감사절에는 저녁 식시를 하기 전에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을 감사 드리며 자신들이 받은 축복을 감사하는 기도를 드린다.

필리핀 만성절 11월 1일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인을 기념하는 축일로 가톨릭교회에서는〈모든 성인의 축일〉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All Saints Day. 또한 일반적으로 할로우마스（Hallowmas, hollow는 앵글로 색슨 

어로〈성인〉이라는 뜻）이라고도 한다. 서방 교회에서는 11월 1일, 동방교회에서는 성령강 

림제 후의 최초의 일요일에 축하하는데 이 축일은 4세기에 동방 교회에서 시작해서 점 

차로 서구로 전해졌으며, 그날이 11월 1일로 거의 고정된 것은 800년경이라고 하며, 교 

황 그레고리오 4세（재위827〜844）가 이날을 로마 교회의 제일표에 넣었다. 11월 1일 

은 2월 2일, 5월 1일. 8월 1일과 함께 대부분의 생활을 목축에 의존하고 있었던 이교 

시대의 4대 제일의 하나로, 새로운 해가 시작하는 날로서 가장 중요한 날이다. 그 전 

야인 핼러윈은 새 불을 피우는 날로서 성대한 하제（火祭）가 행하여졌디-. 농민은 불을 

피워서 선조의 영을 인도하고 악마를 쫓았다. 이 날에 사자를 제사지내는 습관은 유럽 

r 전역에서 널리 행하여졌는데, 교회는 이런 이교의 관습을 제지하기 위해서 만성절을 정 
허 하고, 또한 이듬해 11월 2일을 만령절（萬®節, All Souls' Day）이라고 히-였으며 영국에서는 

축제의 관습이 가이 포크스 데이（11월5일）에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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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시치고산 11월 15일

11월 15일 전후에는 각지의 신사에서 예쁘게 차려 입은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이것이 에도 시대 중기부터 시작된 시치고산（七五三）이다. 이 시치고산은 3세, 5 
세의 남자아이와 3세, 7세의 여자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신사에 참배하는풍습이다. 신 

사에서는 신관（神官 : 간누시） 주재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비는 액막이（오하 

라'이） 행사를 하는데, 이 시치고산은 일반적으로 종교에 관계없이 신사에 참배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3세짜리 여자아이는 기모노 위에 빨간 히후（코트）를 입는다. 7세짜리의 여자아이는 기

모노를, 남자아이는 블레이저 코트를 많이 입는다. 옛날어는 3세, 7세 여자아이의 경우 기모노를 입고 있었으므로 오비노이와이 

라 하여 이날 돌 띠를 떼고 오비（허리띠）를 매기 시작했다. 남자아이는 하카마（일본 옷의 남자 정장 하의）를 입는 기념일이기도 

했다. 시치고산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시대 이후로 도쿄에서 간사이（關西） 지방으로 퍼지다가 지금은 일본 전 

국에서 치러지고 있다.

러시아 성 드미트리 토요일 11월 8일 직전 토요일

성주간（W間）의 마지막 날로서 이미 부활제의 시작이기도 하다. 6부의 주요 제식（祭式）에 이어서 ＜부활 전일（前日）의 장엄 미 

사＞기- 행해진디-. 그 가운데 글로리아때, 사순절 중 침묵해 있던 종이 처음으로 울린다（부활의 종）. 아뉴스 데이는 없다. 특히 그 

리스 정교회에서의 성 토요일 제식과 노래는 가톨릭 이상으로 성대하다 러시아의 추석이라 할만 한 것은 ‘성 드미트리 토요일’（11 
월 8일 직전의 토요일）이다. 이날 러시아인들은 조상들의 묘소에 성묘를 다녀오고, 가까운 친척들끼리 모여 햇곡식과 햇과일로 

만든 음식을 나눠 먹는다. 햇곡식으로 빚은 보드카를 돌려 미-시며, 조상들을 회상하는 옛 이야기를 나눈다. 성묘를 가서는 주변 

사람들과 음식을 나눠주고 새들에게 곡식을 던져주기도 한다. 성 드미트리 토요일은 1380년 몽골군을 패퇴시킨 드미트리 돈스 

크가 11월 8일 전사자들을 추모하는 모임을 가진 데서 유래됐으며, 러시아 정교회가 이날을 ‘성 드미트리의 날’로 정해 전사자와 

조상들을 함께 추모하면서 추수감사절 성격이 더해졌다.

프랑스 보졸레누보축제 11월 셋째주 목요일

와인과 사람은 오래 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지만, 보졸레누보는 예외다.

. 그 해 여름 햇살을 듬뿍 받고 자라난 포도를 이용해 담근 햇포도주를 전세 

[계적으로 11월 셋째 주 목요일 자정을 기해 일제히 시판에 들어간다. 햇포도 

I주를 시음하는 대대적인 행사로 1951년부터 매년 보졸레누보（Beaujolai’s 
I Nouveau） 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11월이 되 면 포도주축제（Les Sarmen 
[telles）와 보졸레미식가축제（La Fete Du Beaujolais Gourmand）가 열리는 

|보졸레지역을 비롯해 프랑스 곳곳의 까페들은 ‘보졸레누보상륙’이라는 포 

오스터와 포도를 연상케 하는 장식들로 꾸며진다. 오전에는 가게마다 새로 

|출시된 보졸레누보를 구매하기 위한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 오래 두고 마시는 일반 포도주와 달리 붉은빛이 강하게 도는 보졸레누보 
드는 씁쓸함 대신 약간 떫으면서 포도 본래의 맛이 생생하게 살아있디-. 곁 

組 들이는 안주로 양질의 햄과 치즈 등을 추천한다.

Gardenin November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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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가든인〉구독이벤트
■ 한국 최초 독일식 은천리조트 테旦메덴 40% 할인권 제공

■ 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십시오.

■ 정기구독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우리꽃영농조합법인］

■ 문의전화 031-712—7009

.리

£ 40%할인권
월간〈가든인〉정기구독이벤트 ［기간］ 2014. 11. 1 〜 2014. 11. 30

으,，，,三,，

월간〈가든인〉구독이벤트
■

■ 한국 최초 독일식 온천리조트

7

문의전화

Tei 031-712-7009
자세한 내용은 홈페에지를 참조하세요.

www.termeden.com

___________ - -________ r __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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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정원을 가꾸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가드너로서의 

소소한 일상을 담아 보내주십시오.

Gardenin
정성껏 만든 이번 닯〈가든인〉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기사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좋았던 기사 등 무엇이든지 적어〈가 

든인） 편집부로 보내주세요〈가든안）은 여러분과 힘거 만돌어갈 

것입니다.

늑지 임서를 발송하시면 사엇 나트: - 나눌배소기 : ‘넌뇐

Gardenin

사연이 채택된 독자분께는 가드닝 생활에 필요한 

도구 또는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스 公이 Itxb A>off
정상가 12만원 ►

우리 꽃영농조합  법인 입니다

무통장입금

예금주: 농협 355—0030—2359—03
（입금 후 반드시 문자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 

가느하니다、 | 
사==『니나』

문의: 031-712-7009

■ 이 달에 가장 유익했던 기사는 무엇입니까?

■ 다음 호에 다루었으면 하는 기사는 무엇입니까?

〈가든인〉에 바라는 점이나 조언할 부분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가 12만원 ► 할인가 10만원
가든인 정기구독 1년 12권

신청하시는분

이름 성별

이메일 직업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소 원-하찬 우편발송을 두해 정쏴한 주소를 거어주시기 바립니다.

구독기간

대금납입방법 무통장입금 （농협） 355-0030-2359-03 예금주 우리꽃영농조합법인

정기 구독 신청 및 문의 031-712-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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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초 독일식 은천리조트
편집후기

테르메덴 40%할인권

［기간］ 2014. 11. 1 〜 2014. 11. 30

이용안내

■ 스파 이용에 한해서만 할인 적용됩니다.（사우나 이용 제외）

-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1매 2인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이용권을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십시오

- 본 이용권은 중복할인이 되지 않습니다.

Z\K

우 본 이용권은 비매품으로 판매 및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엔딩페이지 한장을 남겨놓은 기분이다.

가든인 덕분에

늘한달을 먼저 살게 된다.

다른 이들은 10월이지만 난 이미 11월을 산다.

하지만 눈을 뜨면

아직 시월

두 달의 시간이 남았다.

2014년 하고자 했던 일..

하나둘은 실천하고 보내야 아쉽 지는 않겠지?

자....

이 마감이 끝나면

아직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나의 애마님과 

함께... 어디로든 한번 가봐야겠어.

보내는 사람

AK 레저 （주）

Tel. 031-645-2000 www.termeden.com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우편 엽 서

우편엽서

보내는 사람

월간가든인

Tel. 031-712-7009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받는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Tel.031-712-7009

받는사람 Gardenin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가든인 lel.031-712-7009

분명 내 다이어리

첫번째는혼자훌쩍 여행이었으니...

발 행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 행 인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박공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 이= 
고 문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I

편집인 이 명

전문위원 김광두 前상명대학교 산업대학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종묘（주） 대표 |

김귀순 （주） 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I

안완식 농학 박사 / 씨드림대표
우정아가든 코디네이터 I

한국원예 디자인협회 향원회장 I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원광디지털대학교 한방건 강학과 = 
윤평섭 삼육대학교 명예 교수 I

이정식 前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I 

이종석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견농학박사 H

객원기자 김지태 기자 I

황주리 기자 H

디入|•인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또

주 소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전 화 031-712-7（X）9

팩 스 031-634-7991

den
1 4 _ Gardenin November

수종들이

검색창에 '조이가든

湖I 改

▼ 코코트리매트월동보호대 ▼막덮기부직포 ▼잠복소 ▼섬피

董（주）한국원예자재 ni 리17k드세디 
가드싱/원예전문 매장 비 n才 r I— I므디 

경기도 과천시 물사랑로 257 （주암동） 
Tel. （02）585-5346, 503-7080 

Fax. （02）588-9593

미림가든센터 TC T L =
©shop 조（기가는 이마트 ■▼

양재역

▼
한남대교

양곡도매시장

버스정류장 ■

경마장

물사랑길

店）믜림원예종요■

（주）믜람간든센턴
좌회전 才5

■ 버스정류장

LG 전자 

서초 R&D 캠퍼스

과천 ►

http://www.termeden.com
mailto:WorkingCow42@naver.com


www.termeden.com

조선왕조 500년 온천의 명소 이천/

품격이 다른 온천수-테르메덴

중부-수도권 제일의 온천으로 테르메덴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여행작가협회 그리고 관광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이천 ‘테르메덴’을 중부 • 수도권의 최고의 온천으 

로 선정하였다. 테르메덴 온천수는 자극성이 강한 유황천이나 산성천 등과는 달리, 알카리성 온천으로 여러 가지 효능 

의 성분이 골고루 혼합된 온천수이다. 수질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적합하고 특히 병후 회복과 건강 

증진, 피로회복, 스트레스 해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신경통, 근육통, 관절통을 완화하고 피부를 아름답고 부드럽 

게 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삶의 무게를 느낀다면 단언컨데 온천욕은 가장 완벽한 힐링 입니다.

셔틀버스 운영시간

한국 최초의 독일식 온천리조트

테르메덴
아천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구 제일은행）앞에서 

테르에덴 무료 서S버스 아용（약 15분 소요） = 아천 테르메덴 도착

구분
SC스탠다드차타드온행 구 테르메덴 

（SC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출발）

테르메덴 느 이천터미널

（테르메덴 본관 앞 출발）

매일 （월〜일） 08：20 09：20 10：20 11 ：20 
13：00 14：20 15：20

12：40 14：00 15：00 17：30
18：30 19：30

에이케이레저（주）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신갈리 372-1 

문의 : 031）645-2000
※ 만차 및 도로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http://www.termeden.com



